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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ESG는 기존의 CSR 가운데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가 강조

된 것이지만 궁극 으로 투자를 유치하기 한 기업 략으로 볼 수 

있다. ESG가 CSR과 동떨어진 새로운 개념으로 보기 어렵지만 CSR

이 윤리  역할을 보다 강조한 것이라면, ESG는 기업의 생존을 

한 략  활동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투자자가 ESG 성과

를 가지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ESG 패러다임 안에서 노동과의 연계성을 따져보는 것은 두 가지 

차원으로 살펴볼 수 있다. 한 가지는 극 인 입장에서 평가 요소에 

노동의 가치를 충분히 담아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보다 

방어 인 차원에서 기후변화나 탄소 립에 의거한 생산체제의 변화

과정에서 일자리나 인력의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E, S, G 세가지 요소  어떤 것이 분석하고 투자 략에 통합하

는 것이 가장 어렵느냐는 질문에 30%가 “E”(환경)를 선택했고, 가장 

많은 46%가 “S”(사회)를 선택했고, 24%가 “G”(거버 스)를 선택했

다(BNP Paribas, 2019). 그 가장 큰 이유는 “S”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데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업계의 합의도 부족하고 데이터 자체가 상

당히 복잡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런 맥락에서 ESG 경 과 노동 간의 계를 보다 긴

한 연계 속에서 통합 으로 검토하고, 향후 개선된 응방안을 기

업이나 종업원 나아가 정부가 마련하는 데 참고할 만한 시사 과 정

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제1장인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ESG 논의의 출발 인 해외의 

논의 동향을 정리하고 사례  실태를 분석한다. 이어서 제3장에서

는 국내의 ESG와 노동 련 동향을 정리하고 시사 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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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는 국내 주요 산업에서 ESG  노동 련 인식과 응 실

태를 악하고자 한다. 기업에서 련 업무를 맡은 담당자들을 상

으로 집단면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   정책  함

의를 도출한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향후 ESG 응을 한 노사정

의 정책  화를 진하기 한 과제와 발 방안을 제시한다.

ESG 련 문화 , 법  투자환경의 변화가 한국 로벌 기업들에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ESG의 재무  요성(materiality) 논리는 

어도 서구 융시장에는 이미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투

자기 들과 각 나라 정부 규제기 들은 ESG 략과 성과에 한 데

이터를 앞으로 더 많이 요구할 것이다. ESG는 다양한 이슈들을 포

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도 모든 ESG 이슈를 효과 으로 해결할 수 

없다. ESG를 옹호하는 개인이나 단체들도 ESG와 재무성과 사이에 

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재무 으로 가장 요한 (material) ESG 이슈에 을 맞추고, 이

러한 이슈에 한 성과를 우선시하는 제품, 로세스  비즈니스 모

델에 한 주요 신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SG 련 국내 동향을 간단하게 평가한다면 홍보는 많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비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분야의 

평가지표들은 기존 지표들에서도 개선과 비가 부족하지만 가장 

요한 것은 공 망 리 차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이다. 기업

들도 해외로부터의 압박과 요구에 응해 자기 기업 안에서의 노동 

이슈들을 리하는 능력은 제고되었지만 원하청 계에서 나타나는 

노동 이슈들은 하게 응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재해가 하청사

에서 빈발하고 임 수   근로조건에서 격차가 심한 문제는 단기

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구조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나타난 주요 특징은 기업들은 상 으로 환경 이슈에 

치 한 응에 집 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들은 기업의 사회  역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이다. 환경이 투자나 기술  지

원을 받아 비교  객 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역이라면 좋은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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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일과 삶의 균형 등 사회 역 이슈들은 기업의 경  행  반의 

신이 없이는 얻을 수 없는 성과들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은 평가지표의 문제이다. 표 인 평가지표로 정부, 한국

기업지배구조원, 서스틴베스트 등이 가진 틀이 있지만 각각의 개발 

목   활용 방식은 상이하다. 정부의 평가지표는 ESG를 보편 이

지만 무 느슨하게 구성하고 있어 업종별이나 규모별 차별성을 가

지기 어려워 기업들이 활용하고 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단 으로 

재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공 망 리의 역은 다루어지

고 있지 못하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상장사들을 상으로 평가하

는 틀은 이  CSR 용 단계부터 10년 넘는 실행과정을 거치고 기

업들과 피드백을 통해 수용가능성을 높이고 있지만 ESG 최  이해

계자  하나인 해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투자 행  시 단의 

근거로 삼기에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기에 시장 민감도가 

낮은 수 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서스틴베스트의 모형은 공 망 리의 문제를 자세히 들여

다보고 있고 역별로 가 치를 유연하게 용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심에 민감하게 부응하고 있으나 리기 인 탓에 표성이 약하기

에 기업들이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결국 향후에는 민 이 력하

여 보다 통합 인 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더해서 목 에 맞게 

세부 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하  모형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ESG 경 은 우리 산업과 기업에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집단면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제조업에

서는 매우 요한 이슈가 되었고 일상 인 비를 거친 신도 요

하지만 투자자들이나 해외 거래처로부터의 자료나 보고서 요청이 빈

번해져서 이에 응하는 것도 요한 일이 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 

CSR 경  체제에서는 한정된 담당 조직만이 지속가능보고서를 비

하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에 ESG는 지속가능보고서의 비는 물론이

고 사 인 신과 변화를 감당하기 한 교육과 력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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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기업이나 견기업들은 기업들보다 ESG 경  환경에 

노출된 압력 수 도 낮고 필요성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응할 수 있

는 조직  역량이나 규모가 마련되지 못해 반 으로 미흡한 수

임을 알 수 있다. 담당 부서도 특정하지 못하고 경 리 지원부서

가 여러 가지 과업  하나로 ESG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수

출 부문이 아닌 내수 부문이 요한 소기업은 이런 경향이 더 분

명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문은 노조나 근로자들 수 에서 ESG 경  패

러다임의 도래를 제 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낮다는 이다. 정의

로운 산업 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노조의 상 단체나 국 인 노

조 지지세력들 안에서는 고양되어 있지만 부분의 제조업에서도 기

후변화 응이나 ESG 투자집단의 요구사항 등 요한 변화에 한 

인식은 낮은 수 으로 보인다. 물론 이런 결과는 노조의 태만 탓으로

만 돌릴 수 없고 경  측이 노조에게 상세하게 련 정보를 공유하

거나 의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소극 으로 임하는 책임도 같이 있

을 것이라 단된다.

본 연구의 마지막  장에서는 노사정의 사회  화 의제로 ESG를 

어떻게 다루어갈지 몇 가지 제언을 한다. 

첫째, 노사정 모두에게 용되는 공통 인 사항으로 ESG 실천 가

이드라인의 개선이 필요하다. 개별 기업들이 수할 수 있는 ESG 

가이드라인은 사실 지속가능보고서 수 에서 상당히 축 되고 정리

된 수 이라고 한다면 ESG 차원에서는 원하청 계나 력업체 등 

공 망 리상의 환경  사회 이슈들이 새롭게 부각되어 있다. 이는 

단지 국내 인 계만이 아니고 국제 인 공 사슬상의 문제들을 망

라한다. 우리는 최근 들어서 이미 산업안  문제와 더불어 원하청 

계에서의 노동 이슈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실질 으로 

해결하기 해 최근 노동법 개정을 통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타의 

법령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ESG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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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들의 자발 인 개선 노력을 가이드라인으로 구체화한다면 해외 

투자자나 기업들로부터의 압력에 처하는 것은 물론 우리 내부의 

갈등 문제를 유연하게 풀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기업 차원에서는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수 에 집 되어 있

는 ESG 경 을 조직 내에서 내면화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제 인 환경변화가 극심해서, 즉 러시아의 우크

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경제 기, 미  간 신냉  질서에 의한 시장 

재편, 고 리, 인 이션 등으로 인한 경 상 애로 요인 등으로 

ESG 경 을 요구하는 해외 투자자들  거래처들의 압력이 다소 주

춤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핵심 인 ESG 추동국가인 미국이 여

히 기후변화 응과 노동권의 존  등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은 쉽

게 바 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속 이고 체계 인 기후변

화 응은 물론 미국 주도 국제 경제 력에서 시되는 노동 련 

규범 수를 감안한 조직내 신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담당조직

만이 분주한 재의 상태에서 사 인 응 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하다.

셋째, 노조의 입장에서는 일부 탄소 립 향 사업장에 그치고 있

는 ESG와 고용안정 이슈를 체 산업에서 조망하고 여할 수 있는 

정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새롭게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에 

해 노사간 합의를 하고 인력 양성은 물론 기존 인력의 재배치, 재

훈련을 통한 충격 완화 방안을 제안하고 사업장 수 의 의  사

회  화를 강화하고 이에 극 여하는 능동 인 자세 환이 필

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역할이 가장 요하다. 정부나 공공기 이 가

이드라인을 만들어 확산시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기업들에 한 인

증 수단 정도로 그치는 서비스가 아니라 업종별, 규모별로 기 이나 

가이드라인을 세분화하고 소기업을 심으로 실질 인 변화에 

해서는 인센티 를 부여하는 극  행정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ESG와 노동 간의 계에서는 노사간에 사회  화에 극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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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인 라를 구축하고 산업 환 등에서 노사가 기업 수 을 넘

어서 업종별로 공동 응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

의 연기  투자나 리 정책에서도 ESG에 입각한 행동 칙을 분명

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연기 이 단기간 수익 극 화가 아닌 장기

인 투자 수익을 유지하기 해서는 정부가 ESG의 수호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



제1장 서론:ESG와 노동의 관계  1

제1장

서론:ESG와 노동의 계

ESG는 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의 임 표 이다. 환경, 사

회, 지배구조라는 것은 그  립 인 표 이지만 실제 실에서는 요

한 행동양식을 요청하는 표 이다. 기업들이 기후변화 기에 응해서 

탄소 립 등 환경규제나 규범을 수해야 하고 사회  차원의 이해당사

자들의 가치를 존 해야 하며 경 방식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구조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ESG는 기존의 CSR 가운데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가 강조된 것

이지만 궁극 으로 투자를 유치하기 한 기업 략으로 볼 수 있다. 

ESG가 CSR과 동떨어진 새로운 개념으로 보기 어렵지만 CSR이 윤리  

역할을 보다 강조한 것이라면, ESG는 기업의 생존을 한 략  활동으

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투자자가 ESG 성과를 가지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투자자는 ESG 성과가 높은 기업이 지속가능성도 클 

것으로 단하려고 한다(정흥 , 2022). 

이런 ESG 경 에 한 시 경향은 투자자로부터 발된 향이 크다. 

 세계 ESG 련 투자는 2016년 41.3조 달러에서 2020년 58.6조 달러로 

커졌고 투자 시에 ESG 요소를 포함하는 통합투자 규모는 2016년에 비해 

2020년에 143.4% 증가했다(송 철, 2022a).

ESG 경 이 요해지면서 기업들은 이 의 환경경  체계를 더 강화

하기도 하고 새로운 마  략으로 ESG 시 상품을 출시하기도 하는 

등 기본 인 응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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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립이라는 새로운 경  리스크로 작동하기에 기존 생산방식이나 공

정을 신하기 한 추가 인 응을 하기도 한다. 이 게 개된다면 이

는 기존 인력이나 일자리 생태계의 변화를 래하고 노사간에 고용안정

이나 배치 환을 둘러싼 갈등 요인을 낳기도 한다. 즉 ESG는 단지 병렬

인 가치들의 질서라기보다는 환경 기에 응하기 해 산업사회를 

지배했던 기존 일자리 질서나 노동방식을 변형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갈

등  계를 가진다.

ESG 패러다임 안에서 노동과의 연계성을 따져보는 것은 두 가지 차원

으로 살펴볼 수 있다. 한 가지는 극 인 입장에서 평가 요소에 노동의 

가치를 충분히 담아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보다 방어 인 차원

에서 기후변화나 탄소 립에 의거한 생산체제의 변화과정에서 일자리나 

인력의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의 경우는 비록 실천 수 에

서는 여 히 미흡하지만 ILO의 핵심 노동기본권들을 ESG 평가나 정책 

틀 안에서 제 로 반 해야 한다는 다소 규범 인 문제이다(Wass, 2021).

노동에 한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ESG을 략화하는 것은 우리사

회의 발 과 지속가능성을 해 요한 과제이다. 이를 해 ESG 내 노

동지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요하고 투자 이후 ESG 노동지표 이행에 

한 평가를 정기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 주요 노동지표는 

이른바 핵심 노동기 을 심으로 한다. 

핵심  노동기 은 결국 노동기본권  기 으로 이는 UN Global Compact

에서 기본권  기 으로 제시되었고 GRI나 ISO 26000에서 채택되거나 

논의되고 있는 ILO의 핵심 노동기 이다. 여기에는 결사의 자유를 심

으로 한 ① 노동3권(단체 결성, 단체교섭, 단체행동)의 보장, ② 강제노동 

지, ③ 아동노동 철폐, ④ 노동에서의 차별 지가 포함된다. 노동에서

의 차별 지는 남녀간 차별이 당연하게 포함되지만 외국인 고용과 장애

인 고용에 한 차별 지도 포함될 수 있다(이장원, 2013). 다음으로, 이

차  기 으로 요한 것은, ⑤ 고용의 책임(양과 질), ⑥ 산업안 과 보

건, ⑦ 교육훈련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체 으로 ⑧ 공 사슬에 

한 (노동 이슈 련)책임이 에서 제기된 7가지 기 에 모두 련되면서 

별도의 기 으로 간주할 수 있다. ESG에서는 공 망 리의 책임을 원청



제1장 서론:ESG와 노동의 관계  3

사에 묻기 때문에 재 만연된 외주화의 단 들을 보완할 수 있는 기제가 

된다.

외주화의 문제는 직 고용이 간 고용으로 바 는 문제이다. 비정규직

을 쓰는 것이 기업이 직 고용 책임을 지는 형태라면 외주업체에 고용을 

맡기는 것은 간 고용이다. 그런데 이런 간 고용에 해서는 사실 원청

기업이 지는 책임이 거의 없다. 그러니 2차, 3차 하도 을 주어 고용상의 

책임을 차 세한 기업들이 지고 큰 기업은 상 으로 여기서 벗어나

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이장원, 2010). 특히 제조업의 사내하도  노

동 문제는 상당한 노사 계 문제를 래하고 있다.

기업들은 국내 제조업에서 사내하도  사용이 범 하게 확산된 것은 

정규직 고용 과보호가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이장원․이 호, 2012). 

고용의 유연화는  세계 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특히 호황기와 

불황기의 인력 운 이 요한 제조업에 있어서 단기  물량 증가에 따른 

인력 운  확 는 오히려 시장 침체기에 극심한 고용불안을 야기한다. 이

와 같은 실 속에서 제조업의 경우 시장흐름에 따라 신규인력 충원, 혹

은 배치 환의 필요가 발생하더라도 고용의 경직성으로 인해 이를 정규

직 채용이나 환보다 사내하도 을 통해 인력 운 의 유연성을 확보하

다. 범 한 사내하도  노동의 사용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으로 직 고용 신 외주노동에 의한 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상이며 정상 인 공정거래가 아닌 근로조건의 격차  

열악한 노동환경이 문제가 내재된 사업 형태라는 에서 ESG 패러다임

의 주요 심사가 되었다. 

반면 보다 방어 인 측면에서 보면 ESG 내부의 긴장과 간섭  요인으

로 환경과 노동 간의 계 설정이 이슈가 된다. ESG 경 략 안에서 환

경(E)과 사회(S)는 충돌할 수도 있다. 를 들어 탈탄소, 탄소 립 등 산

업 환은 환경  책임에 부합하지만, 인력구조조정, 지역 공동화 등 사회

 책임과 자칫 립할 수 있다(정흥 , 2022). 그 기에 탄소 립을 한 

산업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사회  합의를 만들기 해 지속해서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지역별, 산업(업종)별 이해 계자 원회를 구성하여 

고용안정에 한 책을 마련하고 력업체 직원의 고용안정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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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노동에 한 이슈를 과연 사회(S) 역에서만 다루어야 하는가에 

한 근본 인 질문이 나올 수 있다. 2022년 경련에서 300  기업을 

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기업들은 ESG와 련된 사업규모를 확 할 계

획을 세우고 있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이견을 변하는 노동

이사제에 해서 46.5%가 시행을 반 하고, 33.7%는 시기상조라고 응답

하는 등 80% 이상이  시 에서 노동이사제를 거부하 으며, 19.8%는 

단을 유보하는 등 사실상 이해 계자로서 노동자 표가 참여하는 것

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을 분명하게 밝혔다. 노동에 한 사항을 ESG에

서 다룰 때에는 사회(S)뿐만 아니라 지배구조(G)에 한 사항도 함께 다

루어질 필요가 있다(송 철, 2022b). 

 단계에서 련 정책을 잘 수하는지에 치우친 측면 외에 보다 근

본 인 문제는 ESG 경 이 경 진을 넘어서 체 기업 종사자들에게 규

범 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경 리 항목  하나로 담당자들

만이 응하는 제한 인 실에 머물고 있는 이다. 심각성과 성에 

한 반 인 민감도가 낮기에 기후변화나 탄소 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  리스크에 한 응을 넘어서 이것이 고용이나 노사 계 측면까지 

포함한 통합 인 응으로 진 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다.

본 연구는 이런 맥락에서 ESG 경 과 노동 간의 계를 보다 긴 한 

연계 속에서 통합 으로 검토하고 향후 개선된 응방안을 기업이나 종

업원 나아가 정부가 마련하는 데 참고할 만한 시사 과 정책  제안을 하

고자 한다.

제1장인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ESG 논의의 출발 인 해외의 논의 

동향을 정리하고 사례  실태를 분석한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국내의 

ESG와 노동 련 동향을 정리하고 시사 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국

내 주요 산업에서 ESG  노동 련 인식과 응 실태를 악하고자 한

다. 기업에서 련 업무를 맡은 담당자들을 상으로 집단면 조사를 실

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   정책  함의를 도출한다. 마지막 제5장

에서는 향후 ESG 응을 한 노사정의 정책  화를 진하기 한 

과제와 발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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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ESG와 노동 논의 동향과 사례

제1  서 론

ESG란 투자가의 입장에서 투자결정 가운데 기업의 장기 이고 지속

인 가치 창출을 해 재무  요소 외에도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 스(Governance) 분야의 정보를 극 으로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이 용어는 2004년 Who Cares Wins라는 유엔(UN)의 정책보고서를 통해 

처음 도입되었으며(UN Global Compact, 2004), 그 목 은 투자 련 연

구와 결정에 환경, 사회  거버 스 요소를 통합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

하기 한 것이었다. 2004년 이후,  세계 으로 ESG 투자에 한 심

이 격히 증가하며 많은 기  투자회사들이 ESG 투자 개념을 극 으

로 도입하고 있고 세계 3  신용평가 회사들인 S&P, Moody’s와 Fitch는 

2019부터 기업 신용평가 과정  ESG 요소를 반 하고 있다. Bloomberg 

Intelligence(2022) 연구에 따르면,  로벌 ESG 련 총 투자자산 규모는 

2020년 35조 달러를 넘어섰고 2025년에는 50조 달러에 달해 로벌 투자

자산 총액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상된다고 한다.

ESG라는 용어는 최근에 도입되었지만, 환경, 사회  거버 스 문제를 

투자 결정과 통합하는 개념과 실천은  새로운 시도가 아니다. ESG의 

형은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혹은 기업의 사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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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할 수 있는데 1990년 에 CSR은 이미 OECD나 UN과 같은 국제

기구와 다국 기업들에 의해 리 받아들여지고 실행되어 왔다(Boli and 

Hartsuiker, 2001; Lee, 2008; Rodriguez-Gomez et al., 2020). CSR은 기업

이 이해 계자들의 이익 계를 균형 있게 리하고, 환경과 사회  복지

에 한 기여하는 바를 설명하는 범 한 용어이다. 따라서, CSR이 어

떤 특정 산업이나 상황에 용할 경우에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를 들어, 윤리학자들이 기업을 권리와 의무를 가진 법인으로 보며 그 

기업의 사회  책임을 강조하고자 할 때는 Corporate Citizenship이란 용

어를 선호한다(Valor, 2005). 기업의 환경 련 책임과 경 을 강조할 때

는 Corporate Sustainability라는 용어가 리 사용된다(Hart, 1997; Sharma 

and Lee, 2012). 융 분야에서는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SRI 혹

은 사회  책임 투자)라는 이름으로 CSR이 용되었다.1)  

SRI는 윤리  이슈와 사회  이슈에 심이 있는 투자기 들이 자본

과 주주 결의와 같은 자본시장 도구를 사용하여 기업의 의사결정자들이 

사회 으로나 환경 으로 유익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운동이다 

(Sandberg et al., 2008; Sparkes and Cowton, 2004). 2004년에 소개된 

ESG 개념은 기존에 실행되고 있던 CSR과 SRI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SRI운동과 유사 도 많지만 분명히 구별되는 부분도 있다. 사실, ESG가 

처음 소개된 Who Cares Wins라는 정책 연구보고서에서는 이 의 SRI 

운동과 구별하기 해 ESG라는 새로운 용어를 의도 으로 도입했다고 

한다. 이 보고서의 자들은 ESG라는 새로운 용어를 소개함으로써 ESG

는 기존의 SRI와 분명히 다르다는 의도를 표 하고자 했다. 

SRI와 ESG는 자본시장 안에서 투자자들의 에서 사회  책임을 

1) 사회  책임투자(SRI) 운동도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왔다. 를 들어, social investing, 

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 ethical investing, faith-based investing, mission- 

based investing, socially conscious investing, green investing 등 많은 다른 용어

들이 이 운동을 묘사하기 해 사용되었다. Eccles and Viviers(2011)는 1975년부

터 2009년까지 발표된 190편의 학술 논문을 분석한 결과, 이 운동을 설명하는 데 

두 가지 명칭이 가장 보편 으로 사용되었음을 발견했다. 첫번째는 1990년 까

지 많이 사용된 “ethical investing(윤리  투자)” 다. 그러나 1990년  반부터 

“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사회  책임 투자)”가 가장 리 쓰이는 명칭이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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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는 운동이라는 공통된 특성이 있지만, 그 운동을 이끌어가는 주체

가 구이고 운동의 이 (개념  틀)과 략 면에서는 한 차이를 

보인다. SRI 운동이 종교  시민 운동단체들에 의해 시작된 사회 운동이

라고 한다면, ESG는 은행  투자회사와 같은 통 인 융단체들에 의

해 시작된 특수한 목 의 투자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한, SRI와 ESG

는 그 운동을 지탱하는 개념  이 이 서로 상당히 다르다. 조직 이

론에서 이 이란 사회 운동 같은 거시  변화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

서 운동단체들이 의미의 틀을 만들고 유지하는 과정을 말한다(Benford 

and Snow, 2000; Kennedy and Fiss, 2009). SRI는 기업들로 하여  사회

으로 유익한 행동을 강요하고 유도하는 규범 (normative) 이 이 

기 가 되었다면(Oh et al., 2013; O’Rourke, 2003), ESG는 더 효과 인 

리스크 리를 통해 장기 으로 지속성 있는 융시장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도구 (instrumental) 이 이 기 가 되었다. 이처럼 상을 해

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논리의 근본 인 차이 은 이 두 운동이 기업들

과 계를 어떻게 유지하는지에도 큰 향을 미쳤다. SRI는 일반 으로 

기업들에 해 립 인 근 방식을 취했다면, ESG는 회유 이고 설득

력 있는 략을 취했다.

이 연구는 ESG와 SRI의 차이 을 분석하고 융시장과 기업에 어떻

게 달리 향을 주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는 ESG의 “사

회 ” 요소에 을 맞추어 ESG가 기업들의 인사정책과 노사 계에 어

떤 향을 주었는지를 두개의 이스 스터디를 통해 깊이 살펴보고자 한

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ESG의 향후 동향을 시하고 그에 해 로

벌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처해야 할지에 한 제안을 나 다. 

제2  배경:사회  투자 운동의 역사

투자 결정에 도덕 , 종교  가치를 체계 으로 통합하는 것은 18세기

에 퀘이커와 감리교 투자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들은 투자 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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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종교  신념에 따라 노 매매나 담배, 술, 무기에 

련된 회사를 피하고자 했다(Schueth, 2003). 이처럼 비교  간단한 

screening 기 을 사용해 종교  양심에 어 나는 기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SRI의 시 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투자 행은 19세기

와 20세기 내내 일부 종교  성격의 투자자들 사이에서 계속 진행되었지

만 투자시장 체에는 큰 향을 미치지 못했다. 

1950년  Howard Bowen(1953)의 Social Responsibilities of the 

Businessman 출간과 함께 미국 사회 반 으로 CSR에 한 심이 높

아지면서 SRI도 더욱 주목받기 시작했다. SRI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데 윤리  요소를 목한 투자상품을 정식으

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본 이들이 있었다. 그  연합 감리교 본

부에서 일하던 Luther Tyson과 Jack Corbett은 1971년에 최 의 사회  

책임 뮤추얼 펀드인 Pax World Fund를 출범시켰다. 부분의 학자들은 

Pax World Fund의 출시를  SRI 운동의 공식  시작 이라고 생각

한다. 교회를 배경으로 시작한 운동이었기에, SRI 운동은 종교 인 이슈

에 을 맞추었고 기에 펀드를 구입한 투자단체들은 목회자 연 재

단이나 가톨릭 교직자 연  등 부분 종교  성격의 투자기 들이었다. 

그러나 운동이 성숙해짐에 따라, SRI 련 단체들은 차 다른 사회, 환

경 문제로 심을 넓 갔고 이런 심을 공유하는 비종교  단체들도 

SRI 투자에 참여하게 되었다. 

SRI 운동의 목 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다. ①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 에 따라 투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② 기업이 사회   환

경  책임의 특정 기 을 확립하고 수하도록 도 하는 것(Pax World, 

2006). SRI 운동을 주도하는 단체들은 이 두 가지 목표를 실천하는 략

을 나름 로 세워 실천해 갔다.

첫 번째 목표는 투자자들이 가치를 반 하는 선택  투자를 통해 사회

개 을 이루는 것이었다. 기에는 이 목 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주로 가

치 에 불합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피하는 네거티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을 사용했다. SRI 펀드들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

어서 종교  윤리 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특정 기업을 걸러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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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투자방법이 기업들의 사회  책임에 의미 있는 향을 미쳤다고 보

기는 어렵다. 자산 규모도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Renneboog et al., 2008). 

SRI의 지지자들은  더 네거티  스크리닝만을 사용한 수동 인 근 

방식에 불만을 갖게 되었고 CSR 문제에 해 기업 경 자들에게 직  

도 을 하는 보다 극 인 방식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1980년 에 들어서며 SRI 운동은 기업의 사회  행 를 바꾸기 해 

직 인 향력을 행사하는 략을 시도했다. SRI 투자자들은 SRI 펀드

의 자산 규모가 상 으로 작다는 을 인식하고 향력을 확 하려면 

규모 기 투자자를 SRI 운동으로 입해야 할 필요성을 느 다. 따라

서, 그들은 연기  기 의 지원을 요청했다. 연기  단체들과 동맹을 맺

기로 한 결정은 매우 략 이었다. 1970년 에 미국 융시장은 주로 연

기 의 속한 성장으로 인해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었다(Drucker, 1996). 

연기 의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연기  운용사들이 공기업 지분을 거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연기 의 지분이 커지면서 그들은 투자한 회사

의 운 방침에 해 만족하지 않을 때 쉽게 주식을 매각할 수 없게 되었

다. 따라서, 연기  투자 리자들은 주식을 팔기보다는 주주로서의 향

력을 사용해 기업의 재무 성과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

꾸게 된다(Barnard, 1991). 그 결과, 연기  기 들은 “인내심 있는 자본

가”들로서 지속가능한 투자를 해 기업 경 자들에게 도 하는 것을 두

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연기 의 힘과 향력이 커짐에 따라, SRI 운동의 주도자들은 연기

을 자기들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해 노력했다. 1978년, 유명한 사회운동

가 제러미 리 킨은 연기  투자를 사회  목 을 한 사용에 한 논쟁

을 자극하기 해 The North Will Rise Again이라는 책을 썼다. 이 책은 

특히 노조 간부들과 정책을 결정자들을 사회화된 연  자본을 기반으로 

한 안  경제 체제를 만들도록 설득하기 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Rifkin and Barber, 1978).

연기 을 더 많은 사회  목 을 해 사용하는 아이디어는 1981년에 

시작된 경기 침체 기간 동안 훨씬 더 매력 인 아이디어가 되었다. 악화

되는 경제 때문에, 정부 재정이 고갈되고 산 자가 증하고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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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한 체 자 원을 찾고 있었다. SRI 지

지자들은 연기 의 경제  목표형 사회투자가 지역주택 개발과 인 라 

구축 등 사회  사업 자 조달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

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라, 로리다, 하와이, 앨라배마와 같은 몇몇 주들

은 공공연  기 을 사용하여 주 내의 지역 주택 담보 출과 소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주 경제를 활성화하기 시작했다(Clowes, 2000: 164).

그러나 연 의 의도 인 사회  투자는 곧 법 으로 논란이 되는 문제

가 되었다. 1974년 미국 근로자 퇴직 소득보장법(ERISA)에 따르면, 연  

기 은 “기  참여자와 수혜자의 이익만을 해” 운 되어야 한다고 되

어 있다. 이 같은 수임자 의무(fiduciary duty)는 연기  리자들의 가장 

근본 인 책임이다. 의도 인 사회  투자는 그 자 이 가능한 최선의 

투자 수익을 포기하고 공익을 해 투자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미국 노동부는 만약 사회  투자가 험 평균 시장수익률보다 좋지 않다

면 ERISA를 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발표했다(Hebb and Zanglein, 

2014). 

미국 노동부의 결정은 결국 민간연  기 이 사회  목표를 한 자본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래했다. 연기 과 함께 사회  책임 

투자 운동을 펼치려던 꿈이 좌 되면서 SRI 운동의 선두자들은 결국 독

립 으로 목 을 달성하기 한 해결책을 다시 모색하게 되었고 그 안

으로 극 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 운 진에 도 하는 주주행동주

의(shareholder activism)를 선택하게 되었다. 

주주행동주의란 투자자들이 주주로서의 법  권리를 바탕으로 특정 이

슈에 한 기업 경 방침의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운동인데, 만약 경 진

이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는 주주 결의나 주주총회에서 발언을 통해 경

진에 해 직 인 압력을 넣기도 한다. SRI 주주행동주의 운동의 심

에는 Interfaith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ICCR)라는 단체가 있

다. ICCR은 교단 연기 , 종교 공동체 투자 , 종교재단, 교구 펀드를 포

함한 275개의 종교  투자기 을 표해 그들의 종교 , 사회  의도를 

주주행동주의를 통해 실행하는 것을 목 으로 세워진 단체이다. ICCR의 

미션은 “부당하거나 해로운 기업 정책을 변화시키고, 평화, 경제  정의, 



제2장 해외 ESG와 노동 논의 동향과 사례  11

환경보호를” 해 회원 기 들의 주주 결의안(shareholder resolutions)을 

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다(ICCR, 2006). 

1970년부터 1990년  후반까지 30년간 SRI 운동은 투자기 들과 기업 

경 자들의 사회  책임에 한 인식에 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Rao

와 Sivakumar(1999) 연구는 인 주주 결의안 운동이 1984년과 1994

년 사이에 기업 내에 투자자 계 부서(Investor Relations Department)

를 설립하는 데 큰 향을 미쳤다는 것을 발견했다. 투자자 계 부서는 

기업이 투자자들을 상으로 기업의 황 설명  홍보 활동을 통해 상호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해 만들어진 부서인데, 주주결의가 더 빈번해지

며 기업 경 진들은 SRI 운동가들과 소통을 재하기 해 더욱 더 투자

자 계부서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처럼, 지난 30년간 SRI 운동을 통해 투자환경의 한 변화가 있었

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사회 , 환경  측면에서 기업의 행 가 크게 

바 었다는 증거는 의외로 많지 않다. 를 들어, 몇몇 연구에 따르면 많

은 실제 행 의 변화가 없이 환경친화 인 홍보를 통해 이득을 보려는 그

린워싱(greenwashing)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한다(Delmas and Burbano, 

2011; Laufer, 2003). ICCR의 주주 결의도 기업 경 진의 주목을 받기는 

했지만,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경우는 사실 드물었다(표 2-1 참조).

<표 2-1> 2002년 ICCR의 주주결의 결과

(단 :%)

이슈 제출한 주주결의 숫자 투표결과

환경 67 10.3 

인권과 노동권 66 13.0 

포용성 51 18.0 

건강/ 생 38  5.0 

거버 스 11 22.6 

폭력 11  5.6 

재무 10 15.1 

자료 : Ethvest(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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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  책임 행동에 큰 변화가 없었던 이유 의 하나는 부

분의 형 투자회사가 주주행동주의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SRI는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사회  책임에 한 인식을 넓히는 기여를 

하기는 했지만, 2000년  반까지도 SRI 운동은 가톨릭과 개신교 교회 

연기 과 같은 종교 투자단체들에 의해 주도되는 비교  한정된 사회 운

동으로 남았다(Sparkes and Cowton, 2004). 사회  책임 투자운동이 

융시장에 근본 인 큰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은 ESG 도입부터다.

제3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란 

무엇인가?

ESG의 개념은 유엔에서 스폰서한 연구보고서인 Who Cares Wins에 

2004년에 처음 사용되었다(UN Global Compact, 2004). 그 보고서는 기존

의 SRI 운동을 기반으로 ESG라는 개념을 소개했지만, SRI와는 몇 가지 

근본 인 차이 이 있었다. 가장 가시 인 차이 은 운동을 시작하고 주

도하는 그룹이 다르다는 것이다. 앞서 언 했듯이, 2004년 이 의 SRI 운

동은 ICCR과 같은 종교  사회 운동 단체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통

인 융기 들은 체로 방 하고 있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ESG 운동

의 시발 이라고 불 수 있는 Who Cares Wins 연구보고서는 유엔의 

폭 인 지원을 받아 6조 달러의 자산을 리하는 20개의 주요 융기

이 쓴 책이라는 에서 독특하다(표 2-2 참조).

이 보고서의 발표와 동시에 유엔 환경기구(UNEP) 산하의 UNEP Finance 

Initiative는 12개의 융기 과 함께 특별 조사 원회를 형성해 ESG의 

재무  요성(financial materiality)에 한 심층  연구를 진행하고 그 

연구결과를 발표했다(UNEP Finance Initiative, 2004). 그 연구결과의 요

지는 ESG 련 이슈들이 기업의 재무실 에 요한 향을  수 있다

는 것이었다. 그 기 때문에, UNEP Finance Initiative는 증권거래 원회 

같은 정부기 이나 증권거래소들은 기업들로부터 ESG 정보에 한 더 



제2장 해외 ESG와 노동 논의 동향과 사례  13

<표 2-2> Who Cares Wins 연구보고서 작정에 참여한 융기 들

국가 

(참여 융기  숫자)
융기  기름

미국(7)

Calvert Group, Citi Group,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State Street Global Advisors, Morley Fund Management, 

Innovest

랑스(4)
AXA Group, BNP Paribas, Credit Agricole, CNP Assurances 

Group

스 스(4)
Credit Suisse Asset Management, ISIS Asset Management, 

Bank Sarasin, UBS

국(3) Henderson Global Investors, HSBC, AVIVA

독일(2) Allianz Dresdner Asset Management, Deutsche Bank

네덜란드(1) ABN Amro

일본(1) Mitsui Sumitomo Insurance

호주(1) Westpac

노르웨이(1) KLP Insurance

국제기 (1) World Bank Group

자세한 공개를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고, ESG에 한 고려가 자산 리

자의 수임자 의무와 상충되지 않는다는 법안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

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이런 연구보고서들이 연달아 발표되는 모

멘텀을 놓치지 않기 해 기 투자자들이 ESG 요소를 투자 틀에 목할 

수 있도록 핵심 원칙을 개발하는 즉각 인 조치를 요구했다. 그 결과, 유

엔은 UNEP Finance Initiative와 UN Global Compact의 력을 받아 ESG

련 통일된 원칙을 개발하기 해 투자자 워킹 그룹을 소집했다. 그 결과

로 2006년 4월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출범한 유엔 책임투자원칙(PRI)이 만

들어졌다. PRI는 의도 으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쓰여졌으며 ESG에 

한 고려가 투자자들의 이익과 기업 가치 창출에 정 인 향을 다는 

것을 제로 한다. PRI 서문에서는 그 목 을 이 게 명시하고 있다. 

“우리는 기 투자자로서 수혜자의 장기  이익을 해 행동할 의무를 

지닌다. 이러한 책임을 지닌 수탁자로서 우리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와 련한 사안이 투자 포트폴리오의 실 에 향을 미칠 수 있다

고 믿는다(기업, 산업 부문, 지역, 자산 종목,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하

게). 아울러 우리는 이러한 원칙을 용함으로써 투자자와 사회가 이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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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보다 범 한 목표를 더 훌륭히 조율하리라는 사실을 인지한다.” 

(UNEP Finance Initiative and UN Global Compact, 2013: 2).

PRI는 다음 6개의 원칙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아주 

독특하다. 이 원칙들은 단순히 ESG 행 개선을 한 서명한 기업 자체

만의 약속이 아니다. 원칙 1과 6은 자체 기업의 사회  책임에 한 약속

이지만, 원칙 2와 3은 투자 상 기업이 ESG를 수용하고 실천하도록 실

질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이고, 원칙 4와 5는 동 산업 내에 다른 융기

업들과 력하고 함께 ESG 실천을 하는 것을 도모하겠다는 약속이다. 이

런 에서 PRI는 처음부터 상당히 야심 이고 극 인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1. 사안을 투자 분석  의사결정 차에 통합할 것이다. 

2. 극  주주로서 활동하고 ESG 사안을 투자 보유 정책과 행에 통

합할 것이다.

3. 투자 상 기업에 ESG 사안에 한 공시를 요구하는 길을 모색할 

것이다.

4. 투자산업 내에서 책임투자 원칙의 수용과 실천을 진할 것이다.

5. 책임투자 원칙 실천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해 력할 것이다.

6. 책임투자 원칙 실천에 한 활동과 진척 상황을 각기 보고할 것이다.

PRI 원칙의 출범과 함께, PRI라는 이름의 국제기 도 함께 만들어졌는

데, 이 기 의 목 은 PRI 원칙을 수용한 융기 들이 제 로 실행에 옮

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PRI의 거버 스 구조는 회원 기업이나 정

부로부터 독립되어 운 되도록 재정은 유엔으로부터 직  지원을 받는다. 

2006년 출범 이후 PRI는 ESG 투자 련 가장 향력 있는 임워크가 

되었다. 서명기업 수는 2006년 63개의 기업에서 3,826개의 기업으로 증가

했으며, 그 서명 멤버 기업들이 리하는 총자산은 120조 달러 이상에 달

한다(그림 2-1 참조).

PRI 서명 멤버십의 속한 성장은 로벌 융기 들이 이 의 SRI보

다 ESG를 훨씬 더 기꺼이 수용했음을 보여 다. ESG가 자본시장에서 폭

넓게 수용되면서 ESG 련 펀드를 조성하는 투자기 도 주요 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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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참여가 시작되면서 훨씬 더 다양해졌다. 를 들어 BlackRock, Vanguard, 

Northern Trust같은 미국 표  투자회사들도 모두 ESG 펀드를 조성해 

각자 이미 수백억 달러의 투자 자본을 유치했다.  

[그림 2-1] PRI 서명기업 수와 총 리자산 성장세(2006～2021년)

자료: PRI(2022).

<표 2-3> 운용자산 규모로 본 10  ESG Equity Funds(2020년 12월 31일 

기 )

(단 : USD, in Billions)

펀드
운용

자산 

결성

연도
국가

1 Parnassus Core Equity Fund $22.94B 1992 U.S.
2 iShares ESG Aware MSCI USA ETF $13.03B 2016 U.S.
3 Vanguard FTSE Social Index Fund $10.87B 2000 U.S.

4
Stewart Investors Asia Pacific Leaders 

Sustainable Fund
$9.87B 2003 UK

5
Vontobel Fund -mtx Sust. Emerging 

Market Leaders
$9.58B 2011 Luxembourg

6
Northern Trust World Custom ESG 

Equity Index
$8.69B 2013 Ireland

7 Pictet -Global Environmental Opportunities $8.31B 2010 Luxembourg
8 Pictet -Water $8.02B 2000 Luxembourg
9 KLP AksjeGlobal Indeks I $7.69B 2004 Norway
10 Nordea 1-Global Climate and Environment $7.37B 2008 Luxembourg

자료 :MSCI ESG Research(Mahmood, 2021).



16   ESG 경영과 노동

이처럼 어떤 기업이 ESG 련 투자상품을 결성하는지만 보아도 과거 

SRI 운동과는 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 까지의 SRI 펀

드는 부분 Pax World, Calvert, Domini와 같이 규모는 작지만 사회  

책임 투자에 념한 SRI 투자회사들에 의해 결성되었다. 거기에 비해 

2004년 이후 ESG 펀드 결성참여의 폭은 상당히 큰 변화 다. <표 2-3>

을 보면 자산 규모에 따른 상  10개 펀드  9개 ESG 펀드가 2000년 이

후에 결성되었고, 상  10개 ESG 펀드  6개가 2004년 이후에 결성된 

것을 보여 다. 두 번째 순 인 BlackRock의 iShares는 2016년에 결성되

었다. 이처럼 표  투자기업들의 참여가 확 되며 ESG 투자자산의 성

장도 가속화 다. Bloomberg Intelligence 연구(2022)에 따르면 2025년이

면 ESG 련 자산이 체 리 자산의 3분의 1에 이를 것으로 상될 정

도로 ESG 투자상품은 폭 증가하 다. 그럼, 왜 과거에 SRI 상품에 

심이 없던 규모 투자기업들이 ESG 상품에 심을 가지고 펀드 결정에 

극 으로 참여하게 되었는가? ESG는 SRI와 어떻게 다른가?

유엔 Who Cares Wins 연구보고서를 술한 20개 융회사 표들로 

구성된 조사 원회는 사회  투자 개념을 소개하면서 SRI이라는 기존 용

어를 사용하지 않고 ESG라는 새로운 용어를 의도  채택했다. 그 이유는 

기존 용어들과 련한 “용어에 한 다른 해석에서 생되는 오해를 피

하기 해, 지속가능성, 기업 시민권 등과 같은 용어의 사용을 의도 으

로 자제했다”고 한다(UN Global Compact, 2004: 1～2). 이처럼 의도 으

로 새로운 용어를 선택한 데는 요한 법 , 례  이유가 있다. 미국 

자본시장에서 투자상품 리자들은 고객의 자 을 리하는 리인으로

서 고객의 이익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 화해야 할 수임자 의무

(fiduciary duty)가 있다. 부분의 자산 리자들은 사회  책임 투자 운

동은 투자수익보다 도덕 , 사회  목 을 우선시하여 수임자 의무와 근

본 으로 상충된다고 생각해왔다. 그래서, Who Cares Wins 연구 은 새

로운 용어의 선택을 통해 ESG는 처음 출발부터 수임자 의무와 상충되지 

않는 새로운 이 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앞에 이미 소개한 것처럼 ESG는 운동을 주도하는 단체의 성격들, 

이 , 그리고 략 면에서 SRI와 분명히 차별화된다. SRI 운동은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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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활동가들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ESG는 은행과 투자회사들과 같은 

주요 용업체들에 의해 시작, 유지  진되었다. 그리고, SRI와 ESG

의 개념  이 도 히 다르다. 임이란 다양한 사회운동 참여

자들이 어떤 문제에 한 공통된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한 

통일된 개념  틀이라고 할 수 있다(Benford and Snow, 2000; Kennedy 

and Fiss, 2009). 사회학의 이  이론은 특정한 사회  이슈가 어떤 

이 을 통해 소개 되었는지가 후속 참여자들의 해석과 행 에 상당

한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 을 통한 참여자들의 인지  

변화를 이  효과라고 부른다(Chong and Druckman, 2007; Dutton 

et al., 1983; Dutton and Jackson, 1987). ESG를 소개한 유엔 보고서는 사

회  책임투자 운동의 이  효과를 자아내기 해 새로운 용어와 

임을 소개했다고 볼 수 있다. 

기존 SRI는 주로 기업이 사회  책임을 실천하도록 강요하는 규범 인

(normative) 임을 가지고 있었다(Oh et al., 2013; O’Rourke, 2003). 

처음 시작부터 SRI 운동의 임은 도덕 , 종교  목표와 논리에 근거

했다. 를 들어, 도미니카 수녀이자 ICCR의 회원인 Daly 수녀는 왜 경제

 환경  정의(justice)에 해 그 게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800년 통의 도미니카 수도회 언어로 설명한다.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거 한 이단과 거짓과 싸우는 것이다”(Cortese 2002). ICCR 회원 기 들

이 사회  이슈에 참여하게 된 근본 인 동기는 그들의 도덕 , 종교  

가치 이다. 사회  투자회사인 Domini 펀드의 설립자이자 KLD Analytics

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한 Amy Domini 사장도 사회  책임 투자자들의 

역할을 필요에 따라 기업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Roosevelt, 2000).  

ESG 운동은 근본 으로 다른 도구 (instrumental) 임을 가지고 

시작했다. ESG 운동은 기업 리자들을 도덕  목표에 굴복시키는 데 

심이 없다. 오히려, 그들은 기업 리자들이 기업의 비재무  험과 기

회에 해 잘 이해함으로써 더 좋은 재무  결과를 내기를 원한다. ESG 

개념을 소개한 Who Care Wins의 술 은 처음부터 투자 커뮤니티를 

리 어필하기 해 의도 으로 ESG라는 새로운 용어와 총체 인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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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SRI와 ESG 운동의 차이

SRI 운동 ESG 운동

주체 종교  시민 운동가 주요 융회사와 자산운용회사

펀드 발행기업
Calvert, Pax World, 

Domini, Parnassus

BlackRock, Vanguard, Northern Trust, 

State Street

평가 기 KLD
MSCI, S&P Global, FTSE Russell, 

Sustainalytics(Morningstar) 

이 규범 (Normative) 도구 (instrumental)

- 강조
사회  책임,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리스크 리, 재무  요성(Financial 

Materiality), 시장의 회복탄력성(Market 

Resilience)

- 주요 수혜자 사회 투자자

- 추구하는 이익 공익(Public Goods) 사익(Private Goods)

- 기업 상  략 립 회유

리에 을 맞춘 새로운 임을 도입한다. <표 2-4>는 ESG의 특성을 

SRI와 비교하여 구체 으로 나열한다.

Who Care Wins 유엔 보고서는 기업이 사회에서 직면하는 총체  리

스크가  커지는 재 상황에서 ESG 련 투명한 공시는 투자자 입

장에서 장기  수익성을 해 꼭 필요한 것이고, 따라서 ESG는 “신탁자, 

재무 고문, 자산 리자  개기 의 수임자 의무의 범 ”에 포함된다

고 주장한다(UN Global Compact, 2004: 3). 다르게 표 하면, ESG는 공

익을 한 노력뿐 아니라 투자가들 개개인에게도 결국 더 이로운 결과를 

내기 때문에 수임자 의무와도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유엔 보

고서는 ESG를 통해 “더 강하고 탄력 인 융시장”을 만드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2) 

이처럼 ESG의 임은 기업의 사회  책임을 강조하기보다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에 한 건 한 경 방식을 통해 장기 으로 재무  가

2) 보고서의 서론에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요인에 한 더 나은 고려가 궁극

으로 더 강력하고 탄력 인 투자시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

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UN Global Compact, 2004: ii).



제2장 해외 ESG와 노동 논의 동향과 사례  19

치 창출과 투자 안정성을 더 강조한다. 를 들어, 2016년 Wells Fargo은

행의 가짜 계좌 스캔들은 주가를 폭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많은 법정 소송

이 제기 고 결국 Wells Welles Fargo은행은 30억 달러의 엄청난 합의

을 지불하게 되었다. 2015년 Volkswagen도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건

과 련해 310억 유로 이상의 손해를 보았다. ESG의 지지자들은 ESG를 

제 로 리하지 않을 때 이처럼 큰 투자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상품 선택 과정에서 ESG를 미리 고려하는 것이 투자 리스크 리에 도

움이 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ESG를 통한 다양한 비내무  정보 공시는 

투자자들에게 더 유익할 뿐 아니라 결과 으로 융시장의 안정성에도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ESG의 기본 임은 사회  책임투자를 도덕  규범의 

에서 논의했던 기 SRI 운동과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언어와 임의 

변화는 자본시장에서 ESG가 리 받아들여지는 데 필연  요소 다. 

2004년 ESG가 소개되기 에는 수임자의 의무 때문에 통 인 투자 

리자들은 투자 결정에서 비재무  요소를 쉽게 고려할 수 없었다. 그러나 

ESG라는 도구 (instrumental) 이 이 소개된 이후로 “한때 수임자 

의무 때문에 투자 리자들이 ESG를 고려하지 못하게 했던 많은 장벽이 

무 지고 있다”고 Garz와 Volk(2018: 12)는 주장한다.

지난 10여 년간 ESG는 투자의 장기 수익성과 지속가능한 기업가치 

증가에 을 맞추며  더 보편화되고 시장에서 요한 투자상품으

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향력 있는 융 분야 리

더들도 ESG를 극 으로 독려하기 시작했다. 를 들어 2018년부터 

Blackrock의 CEO인 Larry Fink는 ESG의 주요 변인으로 부상했다. 

Fink는 2018년 CEO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모든 기업은 재무 성과를 

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사회에 정 인 기여를 하는지 보여

줘야 하고, 주주, 직원, 고객  기업이 치한 주변 커뮤니티를 포함한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이익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Fink, 

2018). Blackrock은 2018년 기  운용 자산이 6조 달러가 넘고, 부분 

상장회사 지분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발언에는 무게

가 실린다. J. P. Morgan Chase은행의 CEO이자 미국 기업 의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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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Roundtable의 회장이었던 Jamie Dimon도 기업의 목 을 주주 

이윤 극 화라는 생각을 버리고 노동자, 고객, 납품업체 등 모든 이해

계자들을 섬김으로 장기 인 기업가치 창출이라고 다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Dimon, 2020).

ESG가 더 보편화되며 투자자 도 ESG 련 투자 상품으로 더 집 되

어 가며 과거 SRI 운동의 심이 되었던 종교  스크린을 사용하는 펀드

의 자산은 오히려 어드는 추세이다(그림 2-2 참조). 로벌 ESG의 총 

운용자산은 2018년 30조 6천억 달러에서 2020년 35조 달러로 16% 이상 

성장한 반면 종교  가치에 따른 스크린을 사용해 투자한 ESG 자산은 

2018년 20조 달러에서 2020년 15조 9천억 달러로 20% 이상 감소했다

(Bloomberg Intelligence, 2022). 이는 ESG가 주류 투자자들에게 받아들

여지고 있고 SRI를 체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다.  

[그림 2-2] 로벌 ESG 총 운용자산과 종교  스크린을 사용한 자산 비교

자료: Bloomberg Intelligence(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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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ESG와 노동/인사

사회  책임 투자 운동은 종교  신념에 기 해 범 한 사회 개 의 

의도를 가지고 시작되었다. 그러나 1960년  반 베트남 쟁 운동과 미국 

인권 운동과 련한 사회  격변은 노동과 인권 이슈에 한 사회  의식

을 일깨웠고 사회  투자 운동에도 향을 주었다(Schueth, 2003). 1970

년 에는 남아 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 제도(apartheid)가 두드러진 사회

 이유가 되면서 미국 기업들의 남아 리카공화국으로부터 철회를 요구

하는 투자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Clowes, 2000). “사회  책임” 투자라

는 이름이 시사하듯이, 인권과 노동과 련한 사회  이슈들은 처음부터 

SRI 운동의 심 이었다고 볼 수 있다.  

유엔에는 2004년에 ESG를 소개하기 에 이미 기업의 사회  책임을 

권장하기 해 시작한 유엔 Global Compact라는 이니셔티 가 있었다. 

Global Compact는 로벌 기업들을 상으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에 10  원칙을 세워 기업의 사회  책임을 권장하기 한 이니셔티

이다. 여기서 주시해야 할 사실은 2000년 Global Compact가 처음 출범

했을 때, 인권과 노동을 포함한 사회  이슈들이 가장 부각된 이슈들이었

다. 로벌 콤팩트 원칙 10가지  처음 6가지는 인권과 노동 련 원칙

이었고, 특히 노동은 네 가지 원칙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표 

2-5 참조).

유엔 Global Compact 원칙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세계

의 비즈니스 행을 변화시키기 한 목 으로 만들어졌지만 일부 원칙

은 선진국 기업에는 합하지 않았다. 를 들어 미국에서는 노동자의 단

체교섭권이 국가노동법에 의해 법 으로 보호되고 있고 부분 OECD 

국가에서도 강제 노동, 아동 노동, 직장 차별에 한 법  규정이 이미 존

재한다. 따라서, Global Compact에서 규정한 다양한 사회  이슈들은 노

동 규제가 아직 약한 개발도상국에서 활동하는 기업에는 련이 있지만, 

주로 선진국에서 활동하는 기업에는 별 의미가 없다. 더 요한 것은, 투



22   ESG 경영과 노동

<표 2-5> UN Global Compact 10  원칙

이슈 10  원칙

인권
원칙 1. 기업은 국제 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 해야 하고,

원칙 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극 노력한다.

노동

원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 인 인정을 지지하고,

원칙 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원칙 5. 아동노동을 효율 으로 철폐하고,

원칙 6. 고용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환경

원칙 7. 기업은 환경문제에 한 방  근을 지지하고,

원칙 8. 환경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원칙 9. 환경친화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진한다

반부패
원칙 10. 기업은 부당취득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 한다.

자료 : UN Global Compact(2004).

자자의 에서 볼 때, 이런 이슈들은 선진국에서 운 되는 기업에는 투

자 험의 평가와 련하여 특별히 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에 따라 유엔의 Who Cares Wins 보고서는 인권과 노동 문제를 하

나로 묶고 상장기업의 험을 평가하는 투자자의 에서 다음과 같이 

재구성했다.

- 작업장 안   직원 건강

- 지역사회와 계

- 인권(회사  공 업체/계약업체 내에서 인권 포함)

- 해외에서 정부와 지역사회 계

- 이해 계자 리: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의 압력으로 제 로 리되지 않을 경우 평  험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처럼 2000년  반에 ESG가 소개될 때는 인권과 노동 문제를 요

하게 고려했지만, 그 뒤 20년 동안 기후변화와 환경에 한 우려가 지배

인 이슈로 두되면서 노동과 인권 문제는 상 으로 덜 강조되게 되

었다. 한 환경에 해서는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기 이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3)나 Carbon Disclosure Project(CDP)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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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이미 잘 개발이 되어 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데이터

를 수집해 공시해야 할지 분명하고, 투자가의 입장에서도 객 으로 기

업의 환경  노력의 성과를 평가하기가 쉬운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  부분은 그 지 못했다. 2019년 랑스의 BNP Paribas은행에서 

자본 리자들을 상 로 실시한 ESG 설문조사에 따르면 ESG를 투자 분

석 과정에 용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데이터의 부족과 혹시 데이터가 있

더라도 일 성이 없다는 것이다. 2017년에 발표된 O’Connor and Labowitz 

의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찾았다. O’Connor and Labowitz(2017: 11)는 12

개의 ESG 임워크 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회사들이 보고하는 사

회  부분의 ESG 데이터는  객 성이 없고, “보고되는 것의 구조와 

내용은 같은 산업 내에서도 회사마다 다르며 심지어 같은 회사에서도 매

년 다르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투자자들에게 가장 의미 있거나 요한 

데이터를 보고하기보다는 측정하기 가장 편리한 데이터를 선택해 보고했

으며, 이러한 선택 이고 주  데이터는 오히려 투자자들의 신뢰를 상

실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데이터 련 문제 은 꼭 기업만 탓할 것은 아니다. BNP 

Paribas 설문에서 E, S, G 세 가지 요소  어떤 것이 분석하고 투자 

략에 통합하는 것이 가장 어렵느냐는 질문에 30%가 “E”(환경)을 선택했

고, 가장 많은 46%가 “S”(사회)를 선택했고, 24%가 “G”(거버 스)를 선

택했다(BNP Paribas, 2019). 그 가장 큰 이유는 “S”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데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업계의 합의도 부족하고 데이터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이었다. ESG의 사회  측면 데이터의 복잡성은 2000년에 

경제, 사회  환경 등 비재무  데이터 보고를 표 화하기 해 만들어

진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 표 을 구성을 보아도 드러난다(표 

2-6 참조).

GRI 표 은 크게 총체  표 (universal standards)과 구체화된 주제별 

표 (topic specific standards)으로 나 어진다. 총체  표 은 모든 조직

에 동일하게 용되는 세 가지 보고지침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보고지

3) GRI는 재 가장 리 사용되고 있는 비재무 보고 기 으로 Global Fortune 250  

기업의 75%가 GRI 표 을 바탕으로 비재무 데이터를 모으고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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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GRI Standards 구조

표 그룹 시리즈 이슈

총체  

표  

(Universal 

Standards)

GRI 100 

Series

(총제 )

∙ GRI 101 : Foundation 

∙ GRI 102 : General Disclosures 

∙ GRI 103 : Management Approach

구체화된 

주제별 

표

(Topic 

Specific 

Standards)

GRI 200 

Series

(경제 )

∙ GRI 201 : Economic Performance 2016

∙ GRI 202 : Market Presence 2016

∙ GRI 203 : Indirect Economic Impacts 2016

∙ GRI 204 : Procurement Practices 2016

∙ GRI 205 : Anti-corruption 2016

∙ GRI 206 : Anti-competitive Behavior 2016

∙ GRI 207 : Tax 2019

GRI 300 

Series

(환경 )

∙ GRI 301 : Materials 2016

∙ GRI 302 : Energy 2016

∙ GRI 303 :Water and Effluents 2018

∙ GRI 304 : Biodiversity 2016

∙ GRI 305 : Emissions 2016

∙ GRI 306 :Waste 2020

∙ GRI 307 : Environmental Compliance 2016

∙ GRI 308 : Supplier Environmental Assessment 2016

GRI 400 

Series

(사회 )

∙ GRI 401 : Employment 2016

∙ GRI 402 : Labor/Management Relations 2016

∙ GRI 403 :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2018

∙ GRI 404 : Training and Education 2016

∙ GRI 405 : Diversity and Equal Opportunity 2016

∙ GRI 406 : Non-discrimination 2016

∙ GRI 407 : Freedom of Association & Collective 

Bargaining 2016

∙ GRI 408 : Child Labor 2016

∙ GRI 409 : Forced or Compulsory Labor 2016

∙ GRI 410 : Security Practices 2016

∙ GRI 411 :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2016

∙ GRI 412 : Human Rights Assessment 2016

∙ GRI 413 : Local Communities 2016

∙ GRI 414 : Supplier Social Assessment 2016

∙ GRI 415 : Public Policy 2016

∙ GRI 416 : Customer Health and Safety 2016

∙ GRI 417 : Marketing and Labeling 2016

∙ GRI 418 : Customer Privacy 2016

∙ GRI 419 : Socioeconomic Complianc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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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들은 공시 보고서를 작성할 때 따라야 할 핵심 원칙을 제시하도록 설계

되었다. 구체화된 주제별 표 은 경제 , 환경 , 사회  분야의 모든 

요한 이슈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  표

을 다루는 GRI 400 series 다양한 종류의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사회 ” 문제를 범 하게 포 하기 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경제나 

환경 분야에 비해 범 가 훨씬 넓고 다양한 이슈들을 포함한다.

ESG 투자 운동에서 사회  이슈에 한 요성을 회복하기 시작한 것

은 2020년이었다. 사회  이슈에 해 특별히 더 심을 갖도록 한 사건

은 2020년 에 미니애폴리스에서 조지 로이드가 경찰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불의하게 사망한 사건이었다. 그 사망  과정이 동 상으로 촬

되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미국 역에서 인종차별에 한 거 

항의 시 가 일어났다. 미국 사회에서 인종차별이란 새로운 이슈가 아니

다. 그러나, 2020년 조지 로이드 사망 사건은  국민을 경악  하고 이

번에는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에 따라, “S”에 속한 다양한 이슈 에서도 DEI(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혹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가 2020년 이후 ESG의 가장 요

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ESG 련 투자기 들은 DEI를 연례 주주총회에서 요한 의제로 다

루고 주주운동단체들도 DEI 련한 주주결의 운동을 극 으로 추진했

다. [그림 2-3]을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ICCR에서 제출한 주주결

의문 에 DEI 련 주주결의문이 년과 비해 50%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ICCR 등 주주운동단체들과 투자기 들은 기업을 상 로 DEI 련한 

더 자세한 정보공개를 요구했고 많은 DEI 련 주주결의문은 주주회의에

서 쉽게 통과가 되었다. 일례로 2020년 6월 네트워크 보안업체인 Fortinet

의 주주총회에서 기업 직원들의 다양성 공개를 요구하는 결의안은 70%

의 찬성을 얻을 정도로 분 기가 격히 바 었다.

2020년 이후 ESG의 ‘S’에 한 요성이 두되며 기업들은 사회  측면

의 과시 인 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Fitzpatrick 

et al., 2020; O’Connor and Labowitz, 2017). 그에 따라, DEI와 같은 몇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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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ICCR 주주결의문 제출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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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CCR(2022).

이슈들에 한 좀더 구체 이고 보편화된 응책이 개발되고 있지만 많

은 기업들은 아직 ESG의 사회  이슈들은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ESG의 사회  측면에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지만 이 이슈들이 모든 회

사에 동일하게 용되지 않는다. 어떤 이슈를 선택하는지는 각 기업이 속

한 환경 속에서 재무  요성(financial materiality)에 한 고려를 바탕

으로 선택해야 한다. 한 기업이 다양한 ESG 이슈들 에 어떤 이슈가 재

무 으로 요한지를 고려하는 데는 그 기업이 속한 산업 환경이 큰 향

을 미친다. 를 들어, 미국 사회에서 DEI는 의료산업처럼 남녀 비율과 

인종 비율이 좀더 균등한 산업보다, 소 트웨어나 IT산업처럼 여성 참여

가 조하고 백인과 동양인종이 치 된 산업에서 더 큰 이슈로 두된다. 

그 반 로, 고객 근성(customer access) 이슈는 IT산업보다 오히려 비용

이 높은 의료산업에 더 요한 이슈로 두된다. 이처럼 산업별 ESG 이슈의 

요성 차이 을 인식해, 미국 지속가능성 회계 기 원회(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 Board : SASB)는 지속가능성 회계 표 을 구성하

며 산업별 Materiality Map을 개발해 발표했다. SASB는 기업의 가치 입

장에서 요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공통된 회계기

을 만들기 해 2011년 독립 비 리단체로 설립 다.4) SASB는 77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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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서 기업가치에 련이 있는 ESG 이슈 26개를 악해 산업별로 요

성을 분석한 결과를 시각 으로 표시했는데, 그것을 ‘Materiality Map’이

라고 부른다(표 2-7 참조).

<표 2-7> SASB Materiality Map for 4 Sample Industries

ISSUES 석유, 

가스 

유출 

산업

의료

기기 

산업

투자

은행/ 

개

회사

소 트

웨어  

IT 

서비스

산업내 기업에게 재무 으로 요하지 않은 이슈

산업내 기업에게 재무 으로 요한 않은 이슈

Environment

GHG emissions     

Air quality     

Energy management     

Fuel management     

Water and wastewater management     

Waste and hazardous materials management     

Biodiversity impacts     

Social CapitaL

Human rights and community relations     

Access and affordability     

Customer welfare     

Data security and customer privacy     

Fair disclosure and labeling     

Fair marketing and advertising     

Human Capital

Labor relations     

Fair labor practices     

Employee health, safety and wellbeing     

Diversity and inclusion     

Compensation and benefits     

Recruitment, development and retention     

4) 2022년 8월 1일, SASB는 국제 지속가능성 표  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와 합병되어 국제회계기  원회를 감독하는 IFRS 재단

의 일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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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의 계속

ISSUES 석유, 

가스 

유출 

산업

의료

기기 

산업

투자

은행/ 

개

회사

소 트

웨어  

IT 

서비스

산업내 기업에게 재무 으로 요하지 않은 이슈

산업내 기업에게 재무 으로 요한 않은 이슈

Business Model and Innovation

Lifecycle impacts of products and services     

Environmental, social impacts on core assets & 

operations
    

Product packaging     

Product quality and safety     

Leadership and Governance

Systemic risk management     

Accident and safety management     

Business ethics and transparency of payments     

Competitive behavior     

Regulatory capture and political influence     

Materials sourcing     

Supply chain management     

자료: SASB Standards(2022).

제5  ESG 기업사례

SASB에서 산업별로 집 해 다루어야 할 이슈들을 좀더 구체화했지만, 

동일한 산업 내 기업들 에서도 모든 이슈가 균일하게 용되지는 않는

다. 기업들은 각자 속한 산업과 사회의 두드러진 이슈가 무엇인가 악하

고, 기업 내부 으로도 요한 이슈를 나름 로 구분해서 극 으로 측

정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두 가지의 사례 연구를 통

해 기업이 어떻게 재무 으로 요한 (material) ESG 이슈를 악하고 

ESG 략을 개발하는지 소개한다. 

1. Case Study 1:CBRE

CBRE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상업용 부동산 회사로, 2021년 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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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05,000명 이상의 직원이 있고 총매출액이 277억 달러가 넘는다. CBRE

는 다년간 CSR 노력을 선도해 온 기업이고, 2007년부터 10년 이상 매년 

CSR 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환경, 사회, 거버 스 부분의 데이터를 투명

하게 보고해 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CBRE의 CSR의 성과는 리 인

정받고 있다. 를 들어, 미국 경제 인 Barron’s가 선정한 2022년 가장 

지속가능한 기업 목록에서 CBRE는 11 를 차지했고, Fortune 500  기

업 에서 MSCI ESG rating에서 AAA 등 을 받은 단 16개 기업  하

나이다. 

지난 10년간 CBRE는 ESG 련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기 해 

꾸 히 노력해 왔다. SASB에서 기업마다 분석한 Materiality Map에 따

르면 CBRE에게 재무 으로 요한 이슈는 ① 제품 설계  라이 사이

클 리와, ② 비즈니스 윤리이다. CBRE는 이처럼 외부에서 지 하는 이

슈를 리하는 것 이외에도, 2017년에 내부 으로도 ESG 이슈에 한 

요성(materiality) 평가조사를 실시했다. 그 내부조사에 따르면 CBRE의 

가장 요한 사회  이슈는 ① 직업  청렴(professional integrity), ② 부

패방지(anti-corruption), ③ 다양성과 포용성(diversity and inclusion), 그

리고 ④ 직업 건강과 안 (occupational health & safety)이다. 내부  

요성(materiality) 평가는 CBRE가 어떤 ESG 이슈에 을 맞추고 략

을 구축해야 할지 결정하는 데 토 가 되었다.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CBRE는 곧바로 산업 건강과 안  성과를 개선하는 구체  계획을 세우

고 실천했다. 를 들어, 2019년에는  직원들을 상으로 안 과 웰빙 

교육을 시작했다. 그 결과 2017년에 비해 2019년에는 총 기록 가능한 사

고 발생률이 24% 감소했다.

CBRE의 ESG 략에 향을 미친  다른 요한 요인은 DEI와 련

해 변화하는 사회  환경이었다. CBRE의 선임 무이사이자 DEI 리더인 

리엄의 인터뷰에 따르면 CBRE와 같이 이미 ESG를 극 으로 실천

해온 기업도 2020년은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해 다. 리엄 무이사는 

지난 2년 동안 CBRE에서 DEI 련 기업의 우선순 , 행  문화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았다고 한다.

“우리 입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변화는 문화 인 코드의 변화 다.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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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우리는 에 없던 실존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구일

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인종과 다양성에 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고객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 우리 고객들의 

DEI 우선순 에 비해 우리의 우선순 는 어떤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이 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훨씬 더 다양한 화가 CBRE 내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런 화에 한 민감성과 개방성이 과거에 비해 훨씬 높아졌다.

변화한 것은 단순히 화만이 아니다. 2020년 6월에 CBRE는 처음으로 

고  경 진 벨의 Chief Diversity Officer(CDO) 직책을 신설하고 Tim 

Dismond를  CDO로 임명했다. 불과 6개월 후인 2021년 2월에 CBRE

는 Dismond 사장에게 더 범 한 권한을 부여하고 회사의 체 ESG 

노력을 감독하는 Chief Responsibility Officer(CRO)로 재임명했다. 이는 

DEI 문제가 반 인 ESG 노력의 심이 되었음을 나타낸다. 한, CBRE

는 DEI 이니셔티 를 지원하기 해 상당한 산을 할당했다.

CBRE가 에 ESG를 무시한 것은 아니지만, 리엄 무이사는 2020

년에서 2021년 사이에 ESG에 한 긴박감이 격히 증가했고 기업의 문

화도 히 달라졌다고 한다. 문화와 이  로직의 변화는 CBRE의 

기업 커뮤니 이션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CBRE는 최근 ESG를 극

으로 리해야 하는 이유에 한 연구를 실시해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CBRE Research, 2021: 3). 연구 발표내용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ESG를 실천해야만 하는 이유 5가지를 소개하며, 각 주장마다 ESG의 

요성(materiality)에 한 구체 인 증거를 같이 소개하 다.

1. ESG에서 진 을 보이고 있는 기업은 더 나은 재무  성과를 낸다. 

NYU Stern Center for Sustainable Business는 2015～2020년 ESG

와 재무성과 간의 계를 조사한 결과, ESG 실천 성과와 재무성과 

사이에 정 인 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2. 직원들은 건 한 목 을 가진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 CBRE의 

Global Live, Work and Play 조사에 따르면 니엄 세 는 입사 

는 회사에 남아있을지를 결정할 때 환경 련 실천을 포함한 기업

의 문화와 행에 매우 민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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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소 립의 목표를 공식화하고 달성을 약속하는 기업이  더 많

아지고 있다. 재 Fortune 500  로벌 기업  30% 이상이 이미 

탄소 립 목표를 달성했거나 어도 3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는

데, 이 비율은 2016년에 불과 6%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

이다.

4. 정책  규제 압력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  세계 으로 정부들은 

탄소 립 가속화를 해 새로운 정책과 규제방안을 제정하고 있다. 

를 들어, EU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최소 55% 이겠다고 

발표했고, 국은 2035년까지 78% 이겠다고 약속했고, 미국도 

2030년까지 50∼52% 이겠다고 발표했다.

5. 2020년의 사건은 환경  사회  변화를 진했다. 재  세계 기

투자자들의 과반수(54%)가 지속가능한 투자를 한 주요 동인이 

사회와 지구에 정 인 향을 미치려는 욕구라고 강조했다.

지난 2년간 CBRE는 ESG 실천에 한 략도 구체화했다. 를 들어, 

CRO Tim Dismond가 이끄는 ESG 부서는 DEI의 회사 반  실천을 

해 세 가지 략  방향을 선택해 실천하고 있다(William, personal comm 

unication, August, 2022). 

1. 문화:문화는  직원을 상으로 한 DEI 교육과 직원 참여도를 측

정하고 개선하는 데 을 맞추고 있다.

2. 인재:인재부분에서는 회사에서 더 다양한 리더십 이 라인을 구

축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CBRE는 고용 상과 구인채 을 

재조정하고 내부에서도 다양한 인재를 고용하고 개발해 승진시키려

는 신 이고 의도 인 인사 략이 세워졌다.

3. 시장(Marketplace) : CBRE는 내부 인 노력 외에도 시장에서 공

업체와의 계 속에서도 DEI를 의도 으로 추진한다. CBRE는 자체

으로 직  공 업체에 지출하는 비용(Tier 1 Spend) 외에도, 임  

고객을 신해서 시설 유지  개선을 해 지출하는 비용이 연간 

최  100억 달러에 달한다(Tier 2 Spend). CBRE는 이런 지출을 

DEI 목 에 부합하는 공 업체에 할당할 수 있는데, 2022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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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30억 달러를 여성이나 소수민족이 운 하는 공 업체와 거래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CBRE는 고객과 공 업체가 

직  지출하는 비용도(Tier 3 Spend) 가 이면 다양화하도록 장

려하기로 결정했다.

마지막 실천 략에 포함된 Tier 3 Spend는 특별히 주목해볼 만하다. 

CBRE뿐만 아니라 ESG를 으로 실천하기로 약속한 부분의 기업

들은 내부  개선 노력 외에 시장에서 거래하는 다른 기업들에도 정

인 향을 주기 해 노력한다. CBRE의 리엄 무이사에 따르면, CBRE

도 고객기업들로부터 동일한 요구와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한다.

“우리의 고객들은 CBRE보다 오히려 더 다양한 인사구조를 가지고 있

고 DEI 실천을 해 더 극 으로 노력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를 들

어, 우리가 신규 사업 아이디어를 소개하러 가면, 우리에게 DEI 목표와 

실천에 해 자세히 묻고 DEI 련 항목을 계약서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

기도 한다.  DEI에 한 약속들이 계약서에 일단 들어가면 이행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지난 몇 년간 DEI는 갑자기 비즈니스의 필수 사항이 되

었다.”

CBRE의 사례는 기업이 ESG 문제를 어떻게 악하고 실천 략을 만

들어가는지 과정을 보여 다. 먼  CBRE의 내부  요성(materiality) 

평가조사는 기 ESG 략 개발에 매우 요했다. ESG 략을 성립하는

데  한 가지 요한 요소는 사회 으로 부각되는 이슈들에 한 연구와 

민감성이다. 일단 어떤 이슈에 을 맞추어야 할지가 결정되면 ESG의 

실천을 해서 반드시 담 직책/부서를 구축하고 산을 할당하는 등 인

력과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그리고, ESG에 한 실천이 고용, 승진, 계약

과정 등 일반 비즈니스 과정 속에 일 으로 반 될 때 ESG는 조직의 

문화와 이 에도 향을 주게 되며, 그와 함께 차 회사의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된다. 

CBRE 사례가 ESG와 련하여 한 기업이 어떻게 한 내부 변화를 

겪었는지 보여 다면, 다음 사례는 그러한 변화를 진하는 데 있어 융 

기 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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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se Study 2:Zurich Insurance North America

Zurich 보험그룹은 1872년 스 스에서 설립된 로벌 멀티라인 보험회

사이다. 재 Zurich 보험그룹은 21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서 운 되며 

약 56,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Zurich 북아메리카(Zurich North 

America : ZNA)는 1912년부터 북미에서 운 되고 있으며 재 9,0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다. Zurich 보험은 보험업계에서 ESG 실천에 있어

서 선두주자로 리 인정받고 있다. Zurich도 CBRE처럼 MSCI ESG 평

가에서 AAA 등 을 받은 몇 안되는 기업 에 하나이고, 멀티라인 보험 

 증권업계의 25개 기업  선두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다. Zurich는 2011

년부터 CSR을 회사 체 비즈니스 모델에 략 으로 통합했으며, 2016

년에는 CFI.co에 의해 그해 최고의 지속가능한 보험사로 인정받았기도 

했다.

ZNA의 리아 상무이사에 따르면 회사 내에서 ESG과 련한 화는 

2017년을 후하여 본격 으로 시작되었다. ZNA는 그 이 부터 환경  

측면의 지속가능성과 사회  책임을 강조했지만, 2017년부터 ESG는 

ZNA 임원회의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지는 토픽이 되었다. SASB는 보험

산업에 해 네 가지의 재무  요성 있는 이슈를 지 한다. ① 매 

행  제품 라벨링, ② 제품 설계  라이 사이클 리, ③ 기후변화의 

물리  향, 그리고 ④ 총체  험 리. 이러한 업계 공통의 ESG 이슈를 

극 으로 리하는 것 이외에, ZNA는 회사 자체 인 요성(materiality) 

평가를 수행하여 으로 다 야 할 핵심 ESG 문제를 악하기도 

했다. 

더 효과 인 ESG 략을 세우기 해, Zurich 보험그룹은 2018년에 처

음으로 회사 반 으로 ESG 이슈와 련해 재무  요성 평가조사를 실

시했고, 그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재무  요성 평가 매트릭스(Materiality 

Assessment Matrix)를 만들었다(그림 2-4 참조). 조사를 통해 발견된 

요한 사회  이슈는 형평성과 포용성 있는 직장과 직원 개발이었다. 많은 

수의 일상 인 작업이  자동화되고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이 기존 일

자리를 체해감에 따라 일부 직종의 불필요함과 량실업이 가장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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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Zurich ESG 이슈의 재무  요성 평가 매트릭스(Materiality 

Assessment Matrix)

자료: Zurich Insurance Group(2019).

한 문제 으로 지 되었고 그에 응해 직원 역량 개발과 더 포용성 있는 

직장 문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 ESG 이슈 요성 조사 결과를 토 로 

Zurich 보험그룹은 “업무 지속가능성(Work sustainability)”이라고 불리

는 새로운 업무 지속가능성 로그램을 소개했다.

ZNA는 고용 안정감과 조직에 한 신뢰감을 조성하기 해 “외부 고

용이나 아웃소싱보다 직원 개발과 재기술을 우선시”하기 시작했다(Julia, 

personal communication, September, 2022). ZNA는 신기술이 기존 업무

를 체하는 경우 직원을 해고하는 신 직원들이 조직 내에서 다른 직종

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인력 재교육(re-skilling)  내부 인재 시장 창출 

계획을 발표해 곧바로 실행했다. 그 결과 2020년에는 내부 으로 충원된 

일자리가 2019년에 비해 20% 가까이 늘어났다. 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인종 불평등 이슈와 노동자의 건강과 복지에 한 사회  우려가 

격히 증가한 것에 응해 ZNA의 업무 지속가능성 로그램은 “업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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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 웰빙, 다양성과 포용성”과 같은 이슈들을 함께 포함하도록 확 되

었다(Zurich Insurance Group, 2020: 38). 특히 인종차별과 련된 사회

 격변은 ZNA 내부 으로도 DEI 이슈의 심각성을 더욱 깊이 인지하게 

하 고, 회사 차원에서 포용성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해 직원들의 

Employee Resource Group(ERG)5) 형성을 극 권장하 다. 

2020년에는 ZNA의 DEI 련 ESG 략 수립을 가속화하는  한 가

지 계기가 있었다. 미국 상법상 주식 가치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큰 

사건이 있을 경우, 주주들은 회사의 운 진이 사건 방을 해 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사들과 임원들을 상 로 주주 표소송

(shareholder derivative lawsuit)을 제기할 수 있다. 최근 사회  이슈와 

련한 주주 표소송이 늘어가고 있다. 를 들어 2020년 Google의 모회

사인 알 벳의 주주들은 알 벳을 상 로 회사 내 성희롱 문제를 제때 공

개하고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주 표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알

벳은 3억 1천만 달러의 벌 을 지불할 것을 합의했고 그 벌 으로 DEI 

실천을 한 펀드를 만들기로 약속함으로써 소송을 해결했다. 이처럼 

DEI와 련된 주주 표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ZNA의 고객들은 기업 이

사  임원의 개인 책임 험을 커버하는 보험상품을 찾기 시작했다. 

ZNA는 이런 시장 요구에 부합하는 보험 상품을 개발하면서  다른 

사업의 기회를 포착했다. DEI 정책을 수립하는 기업들은 극 으로 이 

계획을 감시하고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제 로 수행하지 

못할 때 주주 표소송의 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ZNA는 기업 운 진

의 책임 험을 커버하는 보험상품 개발 외에 기업들이 주주 표소송을 

사  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도울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2020

년 1월 ZNA는 보험업계 최 로 DEI 평가  컨설  서비스를 시작했다. 

새로운 DEI 서비스 부서는 ISO 30415(Human Resource Management- 

Diversity and Inclusion) 표 을 벤치마크로 사용하며 고객 기업들이 조직 

반 으로 DEI를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Zurich North America, 2022)

5) ERG는 공통의 심사, 배경 는 신앙을 가진 직원들이 함께 모여 서로 멘토링

과 교류할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자원 사 등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개인   직업  개발을 추구하는 회사 내부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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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RE와 마찬가지로 ZNA는 자체 으로 ESG 이슈들에 해 재무  

요성 평가를 실시해 업계 공통의 요한 이슈를 외에도 회사의 특수한 

상황에 부합한 요한 이슈들을 찾아 해결책을 마련했다. ZNA의 ESG 

실천에 있어서 한 가지 독특한 은 ESG와 련한 고객의 요구와 시장 

필요에 해 략 으로 응했다는 것이다. DEI가 사회  이슈로 부각

되고 고객기업들이 DEI 련 험에 해 염려하는 것을 보고 신속하게 

DEI 서비스 부서를 설립해 새로운 사업을 만들었다.

제6  논의와 소결

ESG 이슈에 한 재무  요성 논리가 더욱 고착화될 것이다

재무  요성(materiality)과 리스크 리(risk management)를 심으

로 한 ESG의 임은 융시장에서 이미 리 받아들여지고 있고 더욱 

고착화될 것이다. 이런 측을 받쳐주는 세 가지 추세를 소개한다. 첫째, 

월가의 향력 있는 융기 들과 융계의 알려진 리더들은 ESG 재무 

요성과 리스크 리 이 을 보편화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ESG 운동은 몇몇 명한 융 부문 리더들을 운동의 변자로 얻었다. 

를 들어, 앞에 이미 언 한 것처럼 2018년부터 BlackRock의 CEO인 래

리 핑크는 ESG의 주요 옹호자로 부상했다. 2018년 편지를 통한 본인의 

ESG 련 의견발표 이후 기업 리더들로부터 많은 반발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핑크는 물러서지 않고 2019년 서한에서 ESG 투자에 한 필연

 이유를 더 강조했다. “자산 소유주와 그에 따른 투자 선호도가 변화함

에 따라 환경, 사회  거버 스 문제가 기업 가치에  더 요해질 것

이다”(Fink, 2019). 

2019년 래리 핑크의 편지는 ESG 련 시장 논리의 변화를 선포하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BlackRock은 핑크의 발언을 구체 으

로 시행하는 투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2022년 BlackRock 리투표 

가이드라인에는 “주주총회의 의결권 리행사를 통해 환경, 사회, 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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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문제를 포함한 요한 비즈니스 문제에 련해 경 진  이사회와 

화하고 우리에게 의결권 리행사 권한을 부여해  고객의 자산이 장기

으로 가장 좋은 경제  이익을 내도록” 리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분

명한 의향을 표시한다(2022: 3).

둘째, 부분의 재무 분석가들은 이미 ESG가 투자 포트폴리오에 요한 

향을 미친다고 믿고 있다. 2021년, 공인 재무 분석가 자격증을 부여하는 

CFA 연구소는 ESG와 련된 기업 보고  투자 리 행에 한 회원들

의 견해를 조사하 는데, 응답자의 다수(79%)가 ESG 요소를 투자 

리자의 투자 결정 과정에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의 31%는 ESG 요인이 투자결정에 항상 반 되어야 한다고 답했고, 

48%는 투자 리자가 ESG 요소의 재무  요성을 인식할 경우에만 반

해야 한다고 답했다(CFA Institute, 2021). 이는 재무 분석가들 가운

데도 이미 ESG의 재무  요성 논리가 보편화되었다는 것을 보여 다. 

마지막으로, ESG와 기업재무성과(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

CFP) 간의 계를 조사한 최근 연구들은 부분 정  계를 발견했

다. Friede, Busch and Bassen(2015)이 실시한 ESG와 CFP 계와 련

한 선행연구 검토에 따르면, 조사한 2,200개의 연구논문  90%가 ESG- 

CFP 계가 부정 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하버드 경 학원

의 Khan, Serafeim and Yoon(2016)의 연구에 따르면 ESG 문제에 해 

높은 평가를 받은 기업이 동일한 문제에 해 낮은 평가를 받은 기업보다 

재무  결과가 크게 앞섰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한다. 이처럼, 많은 

향력 있는 융계 리더들, 투자기업, 재무 분석가  학계 연구자들이 모

두 ESG의 재무  요성 논리를 이미 받아들인 것을 감안할 때 이런 논

리는 앞으로 더욱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1. ESG 데이터는 더 다양하고 풍부해질 것이다

ESG 운동에 한 핵심  비   하나는 일 성 있고 객 인 데이

터의 부족이다(Madison & Schiehll, 2021). 기업에 한 ESG 평가 수

를 제공하는 여러 평가기 들이 있지만, 평가기 들도 여 히 기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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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Cross-sectional Correlation between Rating Agency Scores

Sustainalytics MSCI RobecoSAM Bloomberg ESG

Sustainalytics 1 0.53 0.76 0.66

MSCI 1 0.48 0.47

RobecoSAM 1 0.68

Bloomberg ESG 1

자료 : Kumar and Weiner(2019).

자발 으로 보고하는 내용에 크게 의존한다. 평가기 들 간에 각 이슈별

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 계산 방법론에 있어서 표 화된 것이 거

의 없다. 따라서, State Street Global Advisors의 Kumar와 Weiner(2019)

는 30개 이상의 데이터 공 자를 분석한 결과, 평가기  수 간의 상

계 수치가 별로 높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표 2-8>은 2017년 6월 

30일 기  4개 평가기  기업별 수 사이의 상 계 수치를 보여 다.

각 평가기 은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요한 이슈를 결정하고, 데이터

수집  집계방법에 있어서 부 자체 기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Madison and Schiehll, 2021).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데이터의 양과 질은 지속 으로 개선되어 왔다. ESG 데이터 

수집  보고에 MSCI, Morningstar(Sustainalytics의 모기업) 등 주요 

융기 들이 참여하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ESG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GRI로 시작한 ESG 보고 표 화 노력도 상당히 발 했다. 2004년 ESG 

도입 이후 여러 보고 표 이 만들어졌지만, 지난 2년간 이런 다양한 표

들이 통합되어 감을 볼 수 있다. 를 들어, SASB는 2021년에 국제 통합 

보고 원회(IIRC)와 합병해 Value Reporting Foundation을 설립했다. 불

과 1년 후에 Value Reporting Foundation은 IFRS 재단의 국제 지속가능

성 표  원회(ISSB)로 통합되었다. 이 같은 표 의 통합은 투자 커뮤니

티를 해 더 포 이고 일 된 로벌 ESG 공시 표 을 개발하기 

한 노력의 일환이다. 정부 기 들도 ESG 공시 행  데이터의 신뢰도

를 개선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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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SG 련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2010년  반까지 미국 증권거래 원회(SEC)는 ESG 투자 운동을 

체로 방치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ESG 투자상품이 성행하고 ESG 

상품에 한 투자자들의 심이 높아짐에 따라 SEC는 ESG 상품과 행

을 보다 세심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2016년  SEC 투자자문 원회

(Investor Advisory Committee)는 ESG 공시 문제에 해 다양한 융 

 투자기 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다. SEC는 융  투자기 들 

사이에서 ESG 정보가 투자 결정에 요하다는 강한 공감 가 있는 것은 

감지했지만,6) “정작 투자 결정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실질 이고 비교 

가능하고 일 된 정보는 부족하다”고 보고했다(SEC Investor Advisory 

Committee Relating to ESG Disclosure, 2020: 2). 

SEC는 한 일 성 있는 보고 임워크의 결핍으로 인해 상장기업

들은 서로 다른 ESG 평가기 들이 요구하는 여러 복잡한 설문지를 작성

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고 했다. 한, 다양한 평가기 들이 주도

하는 ESG 데이터 보고 행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래했다. 크고 자

이 풍족한 기업은 다양한 데이터 제공에 한 요구를 쉽게 감당할 수 

있지만, 소기업들은 과도한 데이터 요구에 매번 응할 재정  여유가 없

다. ESG 평가 조사에 응하지 않는 소기업은 그만큼 ESG 련 수를 

올릴 수 없다. SEC는 소기업이 직면한 이런 불이익을 인식하고 표 화

된 ESG 데이터 공시 요구사항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ESG와 련해 SEC

가 기업으로부터 재무 으로 요하고, 의사결정에 유용하며, 기업이 이

미 사업 결정에 사용하는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단일 표 데이터 

보고를 의무화한다면, 기업과 소기업 간의 경쟁의 장을 평등하게 만

들 것이다”(SEC Investor Advisory Committee Relating to ESG Disclosure, 

6) CFA 연구소는 회원들의 ESG 의견에 한 자체 연구를 수행했다. 응답자의 

73%는 상장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화가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응답자

의 약 5분의 1(19%)은 규제기 에 따라 의무화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54%는 

자발  공시로 보완된 의무공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를 지원하기 해 

거의 80%가 지속가능성 보고에서 어느 정도의 로벌 일 성을 보길 원했다

(CFA Institute, 2021).



40   ESG 경영과 노동

2020: 8).

이에 따라 2020년 , SEC 자산운용자문 원회(Asset Management 

Advisory Committee)는 투자상품에 한 ESG 행을 검토하고 ESG 공

시 임워크에 한 권고안을 마련하기 해 흔히 ESG Subcommittee

라고 불리는 소 원회를 구성했다. ESG 소 원회의 일차 보고서는 의무

화된 데이터 공시표 의 채택을 권고했다. 그러나 SEC는 아직 포 인 

로벌 데이터 공시표 을 수용할 비가 되지 않았다. 2021년 4월, SEC 

상임 원  한 명인 Hester Peirce(2021)는 공통 인 데이터 공시 

임워크의 잠재  문제 을 지 하는 을 발표했다. Peirce는 공통된 지

표는 자본 배분 결정의 균질화를 가져오고 창의 인 사고를 방해할 수 있

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한 주주 외에 다양한 이해 계자들을 감안한 데

이터 공시표 은 “증권 거래 원회의 할 범 를 확 하고, 기업에 새로

운 비용을 부과하며, 우리 자본시장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자본의 배분을 

왜곡하며, 기업 지배구조에서 주주의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래서, 2021년 7월에 발표된 ESG 소 원회의 제안은 이미 기존 법규

를 따라 기업들이 재무 으로 요한 험 요소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공시에 한 기존 규제 틀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다. 

신 기업 ESG 공시 행 안내를 목표로 SASB와 같은 시장에 이미 존재하

는 산업표  설정기 과 연계해 표 을 개발할 것을 권고했다(SEC Asset 

Management Advisory Committee, 2021). ESG 소 원회는 어떤 특정 지

표가 시장에서 리 채택되게 될 경우에는 SEC가 규제 조치를 통해 더 

구체 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러한 규정도 “SEC가 통 으로 

취해온 근법과 일 되게 원칙 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EC Asset 

Management Advisory Committee, 2021: 6). 이처럼 SEC는 표 화된 공

개 임워크를 채택할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지만, 유럽 국가들

이 취해온 규범  근은 피하려고 노력한다. 

SEC는 다년간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2022년 5월에 보고 양식

을 개정하는 공식 제안을 내놓았다. 제안의 주요 목표는 “ESG 자문 서비

스  투자 회사가 투자자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자산 리 산업의 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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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SEC의 ESG펀드 유형 구분

정의 데이터 공시 요구사항

ESG 반  

(Integration)

투자 결정 시 재무  요소

외에 하나 이상의 ESG 요

소를 고려하는 펀드

낮음-투자 선택 과정에서 ESG 요

소를 반 하는 방법을 몇 문장으로 

요약

ESG 

(Focused)

투자 선정 는 투자 상 

기업과 교류하는 데 있어서 

하나 이상의 ESG 요소를 

요한 고려사항으로 용

하는 펀드

간-펀드가 투자 선택 과정에서 

어떻게 ESG 요소를 으로 고

려하는지에 한 구체 인 정보 제공 

( : ESG 략 개요, ESG Strategy 

Overview Table)

임팩트 투자

특정한 ESG 련 임팩트 

는 혜택을 창출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펀드

높음–ESG  펀드에 한 공개 

요구사항 외에도, 임팩트 펀드는 계

획하는 임팩트 달성의 진행상황의 측

정방법, 목  달성 기간, 그리고 임팩

트와 재무 수익 사이의 계에 해 

보고

자료: The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2022).

는 역에서 신을 진할 수 있도록 일 되고 비교 가능하며 의사결정

에 유용한 규제 임워크를 만드는 것”이라고 기술했다(The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2022: 1). SEC는 ESG 펀드가 다양한 상품을 포

한다는 을 인식하고 ESG 반 , ESG   임팩트 투자라는 세 가

지 유형의 ESG 펀드를 구분했다(표 2-9 참조).

노동과 련한 요한 변화는, 최근 인 자본(human capital)에 한 

사회  심이 증하며, 2020년 11월부터 SEC는 ESG의 인 자본이나 

노동 리 측면 행을 추가로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새로 개정된 항목 

101(c)(2)(ii)의 본문에는 등록된 기업들은 “직원 수 외에도 인 자원 유

치, 개발, 유지 등 해당 산업에 한 다양한 인 자원 리 정보와 인

자본 계획 는 목표에 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는 직원 수만을 물었던 기존 요구사항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요구사항

이다. 

2021년 8월, SEC의 Gary Gensler 원장은 개인 트윗을 통해 ESG의 

인 자본 측면의 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투자가들은 회사의 가장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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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산인 인 자원을 더 잘 이해하기를 원한다. 나는 SEC 연구 에게 

인 자원 데이터 공시에 한 SEC 입장을 조사해 한 규제 방안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는 인 자원의 이직, 기술개발훈련, 임

, 복리후생, 직원들의 다양성, 건강  안  등 다양한 지표가 포함될 

수 있다.”(Gensler, 2021). 이 제안은 아직 공개 의견 제출 기간에 있지

만, SEC가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기업의 보고 부담을 완화하기 해 

ESG 투자상품에 한 규제와 표 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ESG 련 문화 , 법  투자환경의 변화는 한국 로벌 기업들에게 무

엇을 의미하는가? ESG의 재무  요성(materiality) 논리는 어도 서

구 융시장에는 이미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투자기 들과 각 

나라 정부 규제기 들은 ESG 략과 성과에 한 데이터를 앞으로 더 

많이 요구할 것이다. 한 로벌 한국 기업은 Scope 3 는 Tier 3 ESG 

성과를 보고해야 하는 서구 비즈니스 트 들로부터 ESG 성과 개선에 

한 압력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7) 본 연구는 이런 추세를 고려

하여 두 가지 구체 인 권장사항을 한국 기업에 제시한다. ① 재무 으로 

요한 ESG 이슈를 악, 측정  개선하기 한 략 개발, ② ESG 

략  성과에 한 극  홍보.

ESG 략의 첫 번째 단계는 각 기업이 처한 특수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재무 으로 요한 이슈가 무엇인지를 단하는 것이다. ESG는 다양한 

이슈들을 포 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도 모든 ESG 이슈를 효과 으로 해

결할 수 없다. ESG를 옹호하는 개인이나 단체들도 ESG와 재무성과 사이

에 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재

무 으로 가장 요한(material) ESG 이슈, 즉 “주주가치를 창출하는 기

업의 역량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문제”에 을 맞추고, 이러한 이슈

에 한 성과를 우선시하는 제품, 로세스  비즈니스 모델에 한 주

7) 환경 성과 측면에서 Scope 3 배출은 상류 배출과 하류 배출을 포함한 보고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 발생하는 모든 간  배출을 나타낸다. Tier 3 지출은 

CBRE와 같은 기업의 고객과 공 업체가 그들의 공 업체를 상 로 지출하는 비

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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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신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Eccles et al., 2013: 4). 

그러면, 기업들은 재무  요한 이슈를 어떻게 분별하는가? 가장 쉽

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SASB가 개발한 Materiality Map을 바탕으로 소

속된 산업에 일반 으로 용되는 요한 이슈를 악하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ESG 이슈에 한 자체  요성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다. 요성 

평가는 다양한 이해 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어떤 이슈를 우선 으로 

리해야 할지에 한 결정을 도와주는 도구이다. 요성 평가를 실시하

는 과정에서 한 가지 유의할 은 기업의 평   법  험을 높일 수 

있는 사회  이슈가 무엇인가를 분별해 반 하는 것도 요하다.

일단 가장 요한 ESG 이슈가 악되면 기업은 이러한 이슈에 한 

진 을 측정하고 성과 향상을 한 략을 개발해야 한다. 이슈를 악하

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이슈와 련된 사건이 회사에서 발생할 

경우 심각한 법  문제가 될 수 있다. CBRE, Zurich 등 ESG 수에 높은 

평가를 받은 기업들은 핵심 이슈를 체계 으로 악하고 개선 방안과 

략을 개발하며 목표 달성 여부를 투명하게 보고한다. 이러한 극 인 

ESG 경 은 시장에 경  능력에 한 정 인 신호를 보내는 부수  

효과도 있다. 이 부수  효과에 해 래리 핑크(2018)는 “기업의 환경, 사

회, 거버 스 이슈 리 능력은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수 인 리더십과 거

버 스의 안정성을 보여 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ESG 이슈 련 노력과 성과에 한 극  커뮤니 이션

도 ESG 략의 필수 인 부분이다. 투자자의 에서 볼 때 ESG는 더 

좋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업의 비재무  분야에 한 다양한 정

보를 제공해 다. 일부 투자가들은 ESG 련 정보를 투자 상 기업의 

잠재  험/안 성을 나타내는 선행 지표로 취 한다. 2008년, 미국 CFA 

연구소에서 발행한 투자자 매뉴얼에서는 투자 결정에서 ESG를 고려하는 

주된 이유는 기업의 장래 가치에 한 보다 완 한 그림을 가지기 원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ESG 요소를 회사의 미래 망과 목해 

하게 해석할 수 있는 자  리자와 재무 분석가는 “ESG 련 험이나 

기회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쟁자들에 비해 경쟁우 의 시장 치를 가지고 

있다”고 CFA 연구소는 주장한다(CFA Institute, 2008: 2). 투자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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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정보를 기업의 장래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로 보고 있다는 것을 감

안할 때, 기업들은 ESG 략과 진척 상황을 능동 으로 홍보함으로써 투

자자들에게 험부담이 고 리 역량이 뛰어난 기업이라는 인식을 심

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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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ESG와 노동 련 동향과 시사

제1  ESG와 노동 련 동향

국내에서 ESG와 련된 규모 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다. SK그룹의 

사회 가치연구원은 최근 국민 5만 명 이상이 참여한 ESG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개요는 다음과 같다. “2021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5만 3,000명에게 ‘다음  사회에 필요한 기업은?’이라는 질문에 해 

ESG 15개 문항  고르도록 했다. 2022년 7월에는 2,500명에게 ‘다음  

내가 다니고 싶은 기업은?’이라는 질문에 해 ESG 15개 문항  선택하

도록 물었다. 조사 결과, 국민들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기업’과 ‘내가 다

니고 싶은 기업’에 해, 모두 사회(S) 역을 잘하는 기업을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두 질문에 한 응답 상  3 에 ‘일-삶의 균형을 높이는 

기업’, ‘근로재해를 방하는 기업’이 포함 고 그 외에 ‘성과평가 보상을 

합리 으로 하는 기업’이 상 에 올랐다”(IT World, 2022. 10. 25.일자 기

사). 

환경분야에 한 항목들도 제시되었지만 상 으로 국민들은 사회 

역, 그 에서도 노동 련 이슈를 가장 시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집단  가장 맏형인 삼성의 경우도 최고경 자가 

최근에 노동 련 기 을 잘 수한다는 의지를 다시 천명했다.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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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자 부회장이 2022년 10월 12일 삼성 법감시 원회에 참가해서 

“투명한 법경 과 ESG(환경․책임․투명경 )에 극 동참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부회장은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다양한 이해 계자와 소

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것으로 해졌다. 이 부회장의 이번 법

 방문은 여러 면에서 주목을 받았다. 회장 취임이 임박했다는 측이 

재계 안 에서 흘러나오는 가운데 지난 8월 복  사면․복권 이후 처

음으로 법 를 찾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법경

과 ESG 경 에 한 의지를 보인 것은 향후 경  방향을 암시한다는 

해석도 나온다(매일경제, 2022. 10. 12.일자 기사).

 두 가지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국내의 ESG 경 은 거스를 수 없

는 추세이고 노동분야에 한 심도 매우 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리 기업들은 실상은 매우 미비한 ESG 비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보도

에 따르면 “(2022년) 2월 23일, EU 집행 원회가 발표한 ‘기업 지속가능

성 실사법’(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이하 

‘ESG 실사법’) 안은 지속가능한 생산방식을 기업 활동에 내재화하기 

한 목 으로 추진 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EU 수출 기업 공 망

에 연결된 납품․ 력기업의 인권과 환경 침해 여부까지 조사하는 게 의

무화된다. 이때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조치를 내리고 이후 해당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까지 법안에 담겼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ESG 실사

법 시행으로 EU 역내 약 1만 2,800개 사, 역외 4,000개 사가 향을 받을 

망이다(동아일보, 2022  7. 18 일자 기사).

<표 3-1> 공 망 실사 용 상 추산

 

자료 :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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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EU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기업과 견기업, 그 기업에 간

재를 납품하는 력사 등이 ESG 경  수 여부에 한 실사를 비해

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한 비 수 은 미흡한 실정이다. 한

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수출기업 300개 사를 상으로 실시한 ‘수출기업

의 공 망 ESG 실사 응 황과 과제’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2.2%

가 공 망 내 ESG 경  수  미흡으로 고객사(원청기업)로부터 계약․

수주 기의 우려가 있다고 응답했다. 원청기업이 ESG 실사를 시행할 경

우, 이에 한 비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 다. ‘ESG 실사 비 수 ’을 

묻는 말에 ‘낮다’는 응답이 77.2%(매우 낮음 41.3%, 다소 낮음 35.9%)로 

나온 반면, ‘높다’는 응답은 22.8%(매우 높음 1.2%, 다소 높음 21.6%)에 

그쳤다”(동아일보, 2022. 7. 18.일자 기사).

이런 비 태세의 미비 은 공공기 도 비슷한 실정이다. “ 국 공공기

 10곳  8곳은 ESG 경  비 수 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 는데, 경

기연구원이 공기업, 출자기 , 출연기 , 연구개발목 기  등 76개 공공

기  152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국 공공기  85.5%가 ESG

의 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재 ESG 경  비 수 은 80.3%가 낮다

와 보통이다로 답해 체로 미흡한 것으로 조사 다. 공공기 의 ESG 

도입  운 에 있어 공공기  67.1%는 ESG 이해 교육  안내자료 부

족을, 61.8%는 기 의 성격에 맞는 ESG 성과  평가지표 개발과 용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국민일보, 2022. 10. 20일자 기사).

기업들이 사실 가장 애로를 겪는 부분이 평가지표의 부족과 혼선이라

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에 련 인증 제도가 발 한 환경분야에 비해 사

회분야에서는 평가지표가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K-ESG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고 거래소 산하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경우도 ESG 

노동 련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기존 CSR 수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 에서 신규채용, 고용유지, 정규직 비율, 결사의 자유 등을 포함

하고 있다. 다만 ESG 차원에서 가장 새롭게 부각된 공 망 리 차원의 

노동 련 모니터링에 문제 의식이 없다는 것이 한계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상 으로 보완하는 평가 기 은 민간회사인 서스틴베스트이다. 

여기서는 공 망 리를 하나의 평가 범주로 넣고 있다(송 철, 202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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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가이드라인인 K-ESG의 노동 련 지표를 살펴보면, △신규채

용  고용유지, △정규직 비율, △자발  이직률, △교육훈련비, △복

리후생비, △결사의 자유 보장을 다루고 있고, 다양성  양성평등으로 

△여성 구성원 비율, 여성 여 비율, 장애인 고용률을, 산업안 에서는 

△안 보건 추진체계, △산업재해율을, 인권으로는 △인권정책 수립, △

인권리스크 평가를 세부 지표로 하고 있다. 다만 K-ESG의 평가지표가 

기업들에는 유용할 수는 있어도 정부 고용노동정책의 이행 검에 치우친 

측면이 있다(송 철, 2022b).

<표 3-2> K-ESG의 노동 련 지표

범주 KPI 주요 내용 는 기

사회

(S)
노동

신규채용 

 고용 

유지

- 신규채용 지수( 년-당해연도 신규채용 인원, 년-당

해연도 부가가치)

  *부가가치: 업손익+ 손상각비+인건비+순 융비용+

조세공과+감가상각비

  ※ 직년 1개년 신규채용지수의 산업평균 미만/동일/ 과

- 고용규모:당해연도 총인원– 년도 총인원

  ※ 직  5개년 연평균(CAGR8))  고용규모 감소/유지/

증가

정규직 

비율

- (해당연도말 기  총 근로자수–한시  근로자 는 

기간제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견․용역․호출 등 

근로자)÷해당연도말 기  총 근로자수

 ※ 미 리, 40%, 60%, 80%를 기 으로 5단계 구분

자발  

이직율

- 해당연도 총 자발  퇴사자(이직자)÷해당연도말 총 직원

 ※ 재 수 (직  1개년 산업평균 과/동일/미만)과 

추세(5개년 자발  이직률 증가/동일/감소)를 50%씩 

반

교육

훈련비

- 직  1개년 교육훈련비 지출÷해당연도말 총 직원

 ※ 재 수 (직  1개년 산업평균 미만/동일/ 과)과 

추세(5개년 감소/동일/증가)를 50%씩 반

복리

후생비

- 직  회계연도 복리후생비 지출÷해당연도말 총 직원

 ※ 재 수 (직  1개년 산업평균 미만/동일/ 과)과 

추세(5개년 감소/동일/증가)를 50%씩 반

8) 연평균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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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의 계속

범주 KPI 주요 내용 는 기

사회

(S)

노동
결사의 

자유 보장

- 최근 5개 회계연도기  노조가입 설립, 단체교섭  단

체 약 체결, 단체 약 반 여부, 노사 의회 설치  

정기회의 개최, 노사 의회 의결(합의) 여부 등

 * 1단계:노조 가입․설립과 노사 의회 정보 없음

   2단계:노조 가입․설립 는 노사 의회 설치(30인 

이상)

   3단계: 2단계+단체교섭 진행+분기별 노사 의회 회의록

   4단계: 3단계+임단 체결+노사 의회 추가 임시회의

   5단계: 4단계+단  반여부+노사 의회 의결(합의)여부

다양성9) 

 양성

평등

여성 

구성원 

비율10) 

- 직  회계연도말 여성 구성원÷총 구성원

 ※ 체 비율과 미등기임원 비율의 차이 80%/60%/40%/ 

20% 기 으로 5단계 평가

여성 여 

비율(평균 

여액 

비)

- 직  회계연도 여성( 는 남성) 1인 평균 여액÷직  

회계연도 조직 1인 평균 여액×100

 ※ 한쪽 성(여성/남성) 여액 비율을 60%, 70%, 80%, 

90%를 기 으로 5단계 평가

장애인 

고용률

- Σ(월별 장애인 상시근로자수)/Σ(월별 상시근로자 수)

 ※ 직  1개년 의무고용률 60%, 80%, 100%, 120%를 기

으로 5단계 평가

산업

안

안 보건 

추진체계

- 안 보건경 시스템, 안 보건 정책, 안 보건 리규정

 ※ 5종 체크리스트(자원배정, 근로자참여, 험 리, 비

상계획, 과제/목표 이행평가) 충족여부

산업

재해율

- 재해자수÷연평균 근로자수×100

 ※ 재 수 (직  1개년 산업평균 과/동일/미만)과 추

세(5개년 증가/동일/감소)를 50%씩 반

인권

인권정책 

수립

- 인권정책 내 차별 지, 근로조건 수, 인도  우, 강

제근로 지, 아동노동착취 지, 결사  단체교섭의 

자유, 산업안  보장, 지역주민 인권보호, 고객의 인권

보호, 기타 등 10개 항목 에 한 만족수 (3개/5개/7개

/9개)에 따라 5단계 평가

인권 

리스크 

평가

- 안 장 인권정책  인권 리스크 리 로세스

한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개발한 ESG 통합 모형은 CSR 

련 국제 표 인 ISO 26000 등을 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이 모형은 

 9) 다양성은 성별 외 연령, 인종, 민족, 국 , 연령, 정치 , 종교 , 사상  배경 등으

로 다양화할 수 있다.

10) 직 별, 직무별, 근속연수별, 지역별 여성 구성원 비율로도 평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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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S, G 역 간의 통합성을 강조하고 조사 상 기업들에게 평가결과를 

피드백하여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서 상호 동의 수 을 제고하

며 평가결과를 해당 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자발 으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체계 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이 특징이다(최유경․

정아름, 2021). 

서스틴베스트는 2006년 설립된 ESG 평가기 으로 연기  등 투자자들

에게 련 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자문하는 리기 이다. 이 회사의 평가 

모형은 국제 인 분석 임워크에 국내 정책담당자, 학계, 산업계 상 

조사 인터뷰와 증권사 애 리스트 의견을 종합한 모델이다. ESG 각각 세

부 모형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 역 평가 기 은 인 자원 리, 고객 리, 

사회공헌 외에 공 망 리를 넣어 공정거래, 원하청 상생 력, 공 사슬 

리를 구체 으로 측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업지배구조에 이어 사회 

역에 한 가 치를 시하고 있으며 환경은 제일 낮은 것이  특징이

기도 하다(최유경․정아름, 2021). 

2025년부터 상장사  일정 규모 이상 기업들은 지속가능보고서 의무 

공시 상이 될 정이다. 물론 지속가능보고서는 새로운 시도는 아니다. 

2020년 말 기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기업 217개  112개 사가 지속가

능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련 보고서를 의무 으로 작성하게 한다는 

은 요한 발 이기는 하지만 더 요한 은 ESG 평가에서 환경, 사

회, 지배구조 에서 각각의 요도를 정하고 이 분산되기보다는 

통합 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련 논의와 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

다(이인형, 2021).

제2  국내 동향의 평가와 시사

ESG 련 국내 동향을 간단하게 평가한다면 홍보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분야의 평가지표

들은 기존 지표들에서도 개선과 비가 부족하지만 가장 요한 것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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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리 차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이다. 기업들도 해외로부터

의 압박과 요구에 응해 자기 기업 안에서의 노동 이슈들을 리하는 능

력은 제고되었지만 원하청 계에서 나타나는 노동 이슈들은 하게 

응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재해가 하청사에서 빈발하고 임 수   근

로조건에서 격차가 심한 문제는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구조  문제

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나타난 주요 특징은 기업들은 상 으로 환경 이슈에 치

한 응에 집 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들은 기업의 사회  역 이슈에 민

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다. 환경이 투자나 기술  지원을 받아 비교  

객 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역이라면 좋은 일자리, 일과 삶의 균형 등 

사회 역 이슈들은 기업의 경  행  반의 신이 없이는 얻을 수 없

는 성과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이슈는 최근 MZ 세 의 의식 변화와 

연 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산재와 같은 사건 사고는 즉각 인 시정

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인 자원의 개발 이슈는 장기 인 과제로 인식

하고는 했는데 새로운 세 는 직장 갑질부터 경력개발 기회, 일과 삶의 

조화 등 질 인 부분의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ESG는 외부로부

터의 압박이 주된 동인이기는 하지만 기업 내부의 변화가 발되지 않는

다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고로도 볼 수 있

다, 인재가 떠나는 기업의 미래가 보장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마지막은 평가지표의 문제이다. 표 인 평가지표로 정부, 한국기업지

배구조원, 서스틴베스트 등이 가진 틀이 있지만 각각의 개발 목   활

용 방식은 상이하다. 정부의 평가지표는 ESG를 보편 이지만 무 느슨

하게 구성하고 있어 업종별이나 규모별 차별성을 가지기 어려워 기업들

이 활용하고 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단 으로 재 기업들이 가장 우

려하고 있는 공 망 리의 역은 다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한국기업지

배구조원이 상장사들을 상으로 평가하는 틀은 이  CSR 용 단계부

터 10년 넘는 실행과정을 거치고 기업들과 피드백을 통해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지만 ESG 최  이해 계자  하나인 해외 투자자들의 입장에

서 투자 행  시 단의 근거로 삼기에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기

에 시장 민감도가 낮은 수 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서스틴베스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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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은 공 망 리의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고 역별로 가 치

를 유연하게 용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심에 민감하게 부응하고 있으

나 리기 인 탓에 표성이 약하기에 기업들이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

다. 결국 향후에는 민 이 력하여 보다 통합 인 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더해서 목 에 맞게 세부 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하  모형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종합 으로 본다면 국내 ESG는 과거 CSR과의 차별 인 목표와 방법

론을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 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을 평가 

지표로 극 반 하고 나아가 기업들, 국민들, 투자자들이 공동의 심을 

합칠 수 있는 통합  활용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노동 이슈에 있어

서도 안 리스크 리만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인력개발을 한 극

인 이슈들을 평가지표로 확  반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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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산업별 동향과 응 수  집단면 조사

제1  집단면 조사 개요

1. 조사항목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슈들을 시하는 ESG가 기업에 미치는 향이 

커짐에 따라 이는 단지 련 부서의 지속가능보고서 수 으로 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고용과 노사 계에 면 인 응이 필요한 이슈가 되

었기에 사업장 수 에서 구체 으로 어떤 향이 나타나고 있고 어떻게 

응하고 있는지를 업종 간 비교를 통해 악하고자 했다. 특히 환경 요

인인 기후변화 응, 탄소 립은 막 한 향을  것으로 보이기에 이것

이 인사노무 이슈에 어떻게 향을 주는지를 집 으로 악하고자 했

다. 이에 기반해서 구조화된 질문들을 만들었고 이에 따라 집단심층조사

가 이루어졌다.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가. ESG의 반 인 상황

1) ESG 련 기업별 향의 반 인 상황

- 회사 내 담당조직이나 담당자들이 특별히 만들어졌는가?

- 주주나 투자기 들로부터 련 보고나 자료 제출 요청이 늘어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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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보고서의 작성과정이 더 복잡해진 부분이 있는가?

- 련 교육이나 홍보과정이 강화된 부분이 있는가?

- 해외 투자 법인이나 력사의 ESG( 는 기업의 사회  책임) 모니

터링 요구가 있는가?

2) 업종별 생산방식 특징과 ESG 이슈의 차별성

- 탄소 립이나 탈탄소 계획이 새롭게 설정되었는가?

- 이를 해 새로운 공정이나 기술이 도입되었는가?

- 기업의 사회  책임을 강화하기 한 활동이 증가되었는가?

- 투명경 이나 윤리경 이 강화되었는가?

- 직장 만족도 제고를 한(일가정 양립 등) 책이 강화되었는가?

3) 탈탄소 계획 등 환경 요인 압박으로 인한 기업별 동향

- 련 투자가 늘거나 매출 감소가 발생했는가?

- 인력운 이나 인사정책상의 변화가 발생했는가?

- 노사간에 새로운 갈등 요인이 늘어났는가?

나. 인사노무 이슈에서 ESG의 향과 응

1) 일자리나 직무별 고용안정에 미치는 부정  향

- 당장 인력 감축 요인이 발생했는가?

- 장래 고용불안정 요인들이 증 되었는가?

- 생산직과 사무직 간에 향이 상이한가?

2) 새로운 일자리나 직무의 개발 필요성

- ESG로 인해 새로운 기능이나 능력을 갖춘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발

생했는가?

- 일하는 방식에서 스마트화나 디지털화가 더 진되었는가?

- ESG 응 담인력 확  필요성이 증가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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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소 립으로 산업 환에 따른 노동방식의 환 상황(배치 환, 자연

감원, 인력이동 등)

- 공정 간, 부서 간 어드는 일자리로 인해 배치 환 필요성이 증가했

는가?

- 정년  도 퇴직자들 자리를 충원하지 않는 자연 감원이 계획되었

는가?

- 새로운 기능과 지식 습득을 한 교육훈련 과정이 강화되었는가?

다. 노동조합  근로자 표들의 ESG 인식  응 양상

1) 노조  근로자들의 ESG 인식 정도 

- 투자자나 자본시장으로부터 ESG 요구가 강화된 것을 공유하고 있는

가?

- 기후변화 응으로 인해  공정이나 업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을 

이해하는가?

- 무역이나 투자국 동맹(미국 심의 국 견제 경제블럭 조성 등)에서 

기업들의 ESG 기 이 요하다는 을  인식하고 있는가?

2) 산업 환이나 생산방식 변화에 한 반응

- 배치 환, 인력조정 등의 상황이 래될 수도 있다는 을 인식하고 

있는가?

- ESG 응 는 산업 환에서 노조나 근로자 표의 의사결정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가?

- 단체교섭이나 노사 의회의 주제로 ESG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가?

3) ESG 기업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참여 정도

- 사외이사 참여나 주요 기업 의사결정과정에 노조나 근로자 표가 참

여하고 있는가?

- 노조가 산업 환에서 이른바 정의로운 노동 환을 요구하고 있는가?

- ESG 보고서 작성이나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시 노조나 근로자 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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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고 있는가?

2. 조사설계

1) 조사 방법: 을 이용한 표 집단면 법(FGI : focus group interview)

2) 조사 상:인사담당자 는 ESG 담당자

3) 조사 상 업종 : 조선, 화학, 자동차, 자, 섬유/의류

4) 상 모집:실사망을 통한 선정 질문지 기반 격자 모집  선발

(Pre-Recruitment)

5) 토의 진행 : 문 Moderator에 의한 Focus group interview

6) 결과 분석 : 기록자(Scripter)의 기록과 녹음된 내용을 참조하여 질

인 방법으로 토의내용 분석(Verbatim Analysis)

제2  조사결과와 시사

1. 조사결과

가. 회사  부서 소개

조사 상자들이 소속한 기업들은 모두 제조업으로 한정했다. 서비스

업에 비해 특히 환경 련 요인들의 향이 분명한 것이 제조업이라 한정

된 조사 상자들을 추출하면서 제조업으로 한정해서 진행하 다. 업종

별로 화학, 자동차, 조선, 자, 섬유업종 등으로 다양하고 조사 상자들

은 담당간부 들이고 이들은 지속가능보고 업무나 ESG 업무를 담당하는 

그룹과 인사노무 트를 담당하는 그룹으로 나뉘는데 이 게 두 그룹을 

나 어 선발한 이유는 ESG 반에 걸친 동향과 더불어 이것이 인사 노

사, 즉 노동에 미치는 향을 종합 으로 악하기 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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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서 소개

․화학

“ESG 경 리 장을 맡고 있으며,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고 다양한 ESG와 

련된 initiative에 해 응하고 있고, 평가에 해서도 응하고 있음. 작년에 

ESG 이 신설되었고, 이에 맞춰서 ESG 경 략을 수립하고 진행해나가고 있

음.”

․자동차

“자동차 부품제조사이며, 인사 에서 보상 련 업무를 하고 있음.”

․조선 1

“조선 기자재 사업을 하고 있으며, 신산업에서 HSE 에서 환경 리자업무

를 하고 있음. ESG에서 E 트에 한 신과제나 성과 리를 맡고 있으며, S와 

련해서도 안 보건 업무도 함께 진행하고 있음.”

․조선 2

“지속성장 략부 책임업무를 맡고 있으며, 희는 선박 제조업이고, 지속성장 략

부라는 부서가 기존에 있던 략기획부의 이름을 변경하면서, ESG 기능을 강화

하면서, 부서가 지속성장 략부라는 이름으로 재편하게 되었고. 거기서 ESG 추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자

“인사총무  선임이며, 자동차 자제품회사임. 표 인 아이템으로는 AV, AYN 

등 차량에 들어가는 네비게이션이나 자장체 제품을 개발하는 제조회사로 

나 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음. 내수보다는 95% 이상 수출을 하

고 있음. ESG 련해서는 기자나 자율주행차, 수소차 등에서 내연기 이 바뀜

에 따라 연 이 있음.”

․섬유/의류

“경 지원부서에서 인사총무, 회계 업무를 하고 있음. 타올을 제조해서 도매  

소매로 납품을 하고 있음”

화학, 조선의 경우는 ESG 업무 반을 맡고 있는 간부이며 자동차와 

섬유는 인사 련 업무를 맡고 있는 간부들이다. 섬유의 경우는 내수 

심의 소기업으로 인사만이 아니라 총무 기능 반을 담당하고 있는 상

황이다.

나. ESG 반 인 상황(담당조직, 자료 요청, 교육 등)

① ESG 담당조직, 자료 요청, 교육 등에 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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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담당조직 유무

→ 화학, 조선, 자동차 업종은 ESG를 2021년 는 올해 조직을 구성하여 운

하고 있음.

→ 자 업종은 ESG에 한 심있고, 별도의 TFT 을 조직하여 운 함.

→ 섬유 업종은 ESG에 심은 있으나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지 않음.

 외부 자료 요청

→ 화학은 주주나 외부투자기 에서  심이 많아지고 있으며, 자료에 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음

→ 조선은 력사나 거래처에서 ESG 련 데이터나 메일 유선상으로 요청이 

옴. 한 고객사가 주로 해외(유럽이나 미국)에서 간혹 요청이 오고 있음.

→ 자동차 업종은 투자기 들로부터 보고나 자료 제출에 해 아시아쪽 지구에

서 데이터를 취합한 후 보고하고 있으며, 자료제출 요청이 많아지고 있음.

→ 자나 섬유 업종은 자체 자료 취합수 이며, 자료 요청은 없는 상태임.

 교육

→ 장 직원, 본사 부분별로 별도로 교육을 진행함. 이해 계자나 실무자들, 

장 계자를 상으로 상반기에 교육을 진행함.

→ 교육이나 홍보과정에서 사내 그룹웨어라든지, ESG 홍보 게시 을 신설하여 

토픽이나 이슈를 다루고 사에 공유 는 배포됨.

→ 그룹웨어를 통해 진행되는 교육이나 커리큘럼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

→ 사내 홍보 ESG, 지속가능경  련 홍보나 커리큘럼을 마련해서 직원들에 

한 교육은 재 기획 단계에 있음. 하반기에 실시할 정임.

→ 생산성본부에서 제공하는 소기업 상 무료교육을 유 담당자  장들

에게 배포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함.

→ 최근에 ESG 컨설 을 받고 있으며, 회사에 해 반 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

모든 업종에 걸쳐서 ESG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 응 조

직을 만들어서 체계 으로 응하고 있다. 섬유회사의 경우는 상 으

로 규모가 작은 견기업에 속했는데 유일하게 별도의 조직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 이  화학, 조선, 자동차 회사들은 주주, 외부투자자, 거래처로부

터 ESG 련 자료나 데이터를 제공해  것을 요청받고 있으며 최근 들

어 증가하는 추세라고 응답했다. 자나 섬유 회사는 자체 으로 자료를 

취합해서 업무나 보고서 작성에 활용하고 있지만 외부로부터 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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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없는 상황이라고 응답했다. 

아울러 내부 직원들을 상으로 ESG 련 교육, 홍보, 컨설 이 확산

되고 있는 추세라고 공통 으로 응답하고 있다. 그런 움직임은 특정한 담

당부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사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이 추세

라는 응답을 얻었다. 사내 그룹웨어를 통하거나 별도의 로그램 참여를 

통한 것이 표 인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보면 화학, 조선, 자동차의 경우는 ESG를 담당하는 조직을 

2021년과 2022년에 만들었으며 자업종의 경우는 부서는 없지만 TFT

를 만들어 응하고 있고 섬유의 경우는 심은 있지만 별도의 조직을 만

들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화학, 조선, 자동차는 외부로부터의 자료 요구

가 있으나 자, 섬유의 경우는 자료 요청은 없지만 내부 련 자료들을 

구축 이라고 응답했다. 자의 경우는 담당 임원을 선정해서 응 이

다. 섬유의 경우도 소기업이긴 하지만 외부 컨설 사의 도움을 받아 진

단을 마치고 응을 비 이다.

ESG 련 담당조직, 자료 요청, 교육 등

․화학

“2021년 6월부터 비해서 9월에 ESG 경 리 이나 담조직이 새롭게 조직

되었으며, 장과 원해서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ESG 경 략 수립이나 

액션 랜/실행하는 부분들을 같이하고 있고, 지속가능경 보고서 작성이나 외부 

내부 이해 계자에 한 응, 커뮤니 이션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주주나 외부 투자기 에서  심이 많아지고 있으며, 정기 으로 지속가

능 략이라든가, 변동사항에 해 주기 으로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어 특정한 

상황에 해서 탄소 립이나 이러한 부분에 한 문의도 많아지고 있음. 지속

가능보고서는 이 에 희 담 이 생기기 엔 타 부서에서 작성을 하 는

데, 희가 작성하면서 외부의 가이드라인이나 임 워크에서 요구하는 부분

들이 다양해졌고, 그러한 부분들에 응하고 평가기 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충

족시키기 해서 공개하는 자료의 수 , 질 인 부분, 양 인 부분에 해서도 

많이 늘어났음.”

“요구하는 부분에 해 니즈를 악하고, 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  조사

나 보고기 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등 이러한 부분들이 이 과 비해서 많이 

복잡해졌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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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련 담당조직, 자료 요청, 교육 등

“해외 투자법인이나 력사에 한 부분도 지속 으로 평가기 들이 요구하고 

있으며, 재 보고하고 있는 범 도 더 넓어져서 희와 연결된 종속기업에 

한 요구라든가 희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공 망에 한 ESG 데이터나 평

가에 해서도 많이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임.”

“교육분야는 자체 으로 장에 있는 직원들, 그리고 본사에 있는 부분별로 

교육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음. 임원이나 리자를 상으로 하기보다는 이해

계자나 직  응하는 실무자들, 장에 있는 분들이 련된 주제에 직  

응이 가능하도록 자체 으로 교육을 상반기에 한번 진행했고, 하반기에는 

력사나 다른 이해 계자들을 상으로 진행하려고 검토 에 있음.”

“국내, 국외 가리지 않고 최근 요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 국외 평가기  

같은 경우에는 희한테 직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희가 선제 으로 응

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있음. 공 망이나 고객사 쪽에서 이런 기 들의 등

은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응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투자기 들이 직 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음.”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희 기후변화 응에 한 부분을 어떻게 리하고 

있고, 향후 략이 어떻게 되고,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TCFD 임 워크라

는걸 어떻게 응하고 있고, 그 기 으로 자료들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음. 

국민연  같은 경우에는 자체 으로 희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

는데, 요한 투자자들  하나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즉각 으

로 응하고 있음.”

․조선 1

“ 희는 올해 ESG 경 원회가 신설되었으며, 그룹사로 지주사에서 략경

부서를 신설하여 각 경 지원이나 환경안 , 유틸리티에 각 담당자가 실정

되서 지표를 리하고, 보고가 되고 있음. 주주나 투자기 들로부터 련 보고

나 요청이 늘었는지에 해서는 투자기 들로부터 지  해외나 국내외 투자

기 에 상 없이 자료 제출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임.”

“ 련 교육이나 홍보과정이 강화된 부분은 사내 그룹웨어라든지, ESG 련 

홍보 게시  같은 부분들이 신설되어서 련 토픽이나 이슈를 다루고 사에 

공유되고 배포되고 있음.”

“ 력사나 거래처에서 ESG와 련해서 데이터 요청이나, 메일이나 유선상으

로 연락해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음.”

“거래처라고 하면 부분 조선사들인데, 우조선해양, 공업, 상선

과 같은 빅쓰리 조선사 쪽에서 ESG 련 데이터를 요청하여 회신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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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련 담당조직, 자료 요청, 교육 등

․자동차

“ 희는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계 기업이어서 ESG라는 명칭은 사용하

고 있지는 않지만, 부서가 sustainability(지속가능성) 련 부서가 새로 신설되

어서 련한 조직이나 담당자들을 개편하고 있음.”

“ 희는 주주가 100% 해외에 있는 법인으로 되어 있고, 해외 법인에서 요청하

는 투자기 들로부터 련 보고나 자료 제출에 해서는 아시아쪽 지구에서 

데이터를 부 취합한 다음에 한번에 보고하고 있음. 자료 제출 빈도는 보

다 많이 늘어나고 있음.”

“ 련 교육이나 홍보 과정과 같은 경우에는 그룹웨어에서 진행되는 교육, 커리

큘럼이 sustainability(지속가능성) 련 교육들이 올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

황임. 해외 투자법인이나 력사, 그리고 ESG 모니터링 요구와 같은 경우에  

회사 내부 지침으로 sustainability(지속가능성) 련한 HSE, 인사 , 재무  

에서의 자료 요청이라든지, 모니터링, 재 하고 있는 항목들에 해서 각자 

취합해서 제출하라는 보고도 계속해서 있음.”

“지속가능보고서나 이런 요건에 한 보고서 의 등에 해서는 업 을 통

해 있으며, 내용과 련해서 주로 업 , 기획 에서 담당하고 있음.”

․조선 2

“ 희는 2021년부터 ESG를 시작했다고 볼수 있으며, 실무를 추진하는 추진국

과 의사결정기구라고 할 수 있는 ESG 추진단 두 개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

며, 3개 분과(환경, 사회, 기계구조)를 만들어 운 하고 있음 ”

“지속가능경 보고서를 연차보고서와  형태의 통합보고서로 시작을 했고, 이

해 계자 평가 응 업무나 ESG 략수립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음.”

“교육부분은 사내홍보 ESG, 지속가능경  련 홍보나 커리큘럼을 마련해서 

직원들에 한 교육은 기획 단계에 있다고 생각함. 하반기 정도부터 시작할 

정이고, 력사 같은 경우에는 지  공 망 ESG 등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재는 기획 단계이고, 올해 하반기나 내년 정도부

터 력사에 한 ESG 그런 략을 세우고 있음.”

․ 자

“임원  한 명이 경 진으로부터 ESG 련 미션을 달받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 5월달에 ESG 경 체계 도입 구축 계획을 세우고 유 부서에 자료를 

배포한 상태임. ESG TFT으로 조직되어 있음.”

“ 소, 견 K-ESG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하는 소, 견기업이 이행해야 하는 

수 에 한해서만 일단 황 체크나 측정 지표에 맞춰서 재 수가 어느 정

도인지 체크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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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련 담당조직, 자료 요청, 교육 등

“ 희가 견기업 최 로 ESG 채권을 발행하 음. ESG 채권이 3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희는 녹색 채권 쪽 환경 쪽으로 받았고 그 명목은 이제 

희도 이제 자동차가 내연기 에서 기, 수소차, 자율주행 이 게 친환경으

로 넘어가다 보니까 희도 그거에 맞는 이제 자동차 련된 부품을 연구개발

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명목으로 ESG 채권을 견기업 최 로 발행하 음.”

“교육부분에 해서는 생산성본부에서 제공하는 소기업 상으로 무료교육

이 있음. ESG에 여하는 임원분이 유  담당자들하고 장들한테 배포함. 10

시간 정도 되는 교육으로 알고 있으며, 장과 유 담당자들이 다 수강하게끔 

하고 있음.”

․섬유/의류

“ESG에 좀 심을 가지고 근래 보고 있는데, 고 여 제품으로 진행하다 보니

까 소비자들이 원하고 요즘 트 드가 무엇인지 보니까 ESG 경 이 많이 두

되고 있음. 그쪽으로 좀 마 을 좀 펼치려고 했는데 마침 희가 시스템은 

정리는 되어 있지 않지만 련된 노력은 하고 있음.”

“자료 제출 요청과 련해서는 희는 주주가 산업은행이고, 기타 형 해외

투자자가 없기 때문에 어떤 투자자가 요청하는 부분은 많지 않은데, 희는 고

객사들이 매출의 90% 이상이 해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고

객사 쪽에서 간혹 요청을 하고 있음. 요청 빈도는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

며, 기업에 직 으로 요청하기보다는 CDP에 정보 공개가 되기 때문에 탄소

와 련된 정보라든지 CDP나 MSCI 등 기타 공시하거나 공개하고 있는 정보

를 찾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최근에  ESG 컨설 을 받고 있으며, 희 회사에 해 반 인 모니터링

을 해보니 자주 ESG가 얘기는 나오고 있음. 그러나 아직 구체 으로 정립되지

는 않음.”

“ 희는 희 업종에 비교한다고 하면 ESG 이슈에 한 참여성은 가지고 있

다고 나름 로 생각하고 있으며, 시스템을 갖추거나 이런 쪽으로 하지 못한 것 

같은데 공정이나 기술은 아까 말 드렸다시피 염색공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환경오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상당히 개발을 하

고 있고 최근에는 친환경 염색 개발을  하기 해서 업체와 미 을 많이 하

고 있음. 환경 쪽으로 이슈에 해서 좀 희가 ESG 경 은 못하더라도 ESG 

경 에 한 트 드를 마 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과 희가 직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되는가에 한 연구를 자체 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 심도 있게 임원 배치를 한다든가 정확한 매뉴얼을 해서 하자는 생각까지 

아직 진행하고 있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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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   해외의 표 인 투자자인 블랙록 같은 경우는 세부 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고 국내 표 인 투자자인 국민연 의 경우는 자체

으로 해당 회사의 정보를 구축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응해 최

근 반 으로 국내 기업들은 교육을 강화하는 수 은 유사하게 찰되

고 있다. 담당부서가 서류 작업만 해서 응하는 수 을 벗어나서 실제 

내부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을 인식하고는 있다.

② 생산방식 특징과 ESG 이슈, 탈탄소 계획  기업동향

 탈탄소화 계획  기술

→ 기후변화 담부서 심으로 2050년까지 scope 1, 2에 해서 탄소 립 계획

을 수립하고, scope 3에 해서는 완벽하게 립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배출

량을 최 한 늘리지 않는 선에서 동일한 수 으로 가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외부에 공표함. CCUS라고 해서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을 통해 100% 신재생

에 지로 환하기보다는 천연가스로 환한 다음 수소로 환해서 탄소

립을 하려고 함.

→ 석유화학에 사용되는 폐열회수 공정, 공정에 한 설비 개선으로 온실가스를 

감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을 이기 해서 친환경 세척제를 개

발해서 도입하고 있음. 한 컴 셔의 가동방식을 인버터 방식으로 변경하

여 기 사용량을 감하기 해서 많은 공정이나 기술을 도입하고 있음.

→ 통 인 배기가스로 인한 자동차에서 수소탱크, 수소배터리, 기차 시 로 

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소배터리 련 차량을 비하고 있음. 련 부

품생산에 있어서 생산공정, 기존 배기가스로 인해 발생하던 시험으로 인한 

매연들, 탄소 배출량이 많이 어들고 있음. 장기 으로 2035년까지 각각 탄

소배출량 목표를 세워서  감소시키고 있는 추세임.

→ 탄소 립이나 탈탄소 계획은 지  계획 단계에 있음. 신주력사업으로 LNG 

추진 선박이나 LNG 선박이 핵심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지속 으

로 하고 있음.

→ 환경과 련해서 ISO14001이라는 환경인증을 취득하고 그에 따른 로세스

를 계속 발 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ISO인증이나 친환경 인증, GOTS 인증 등을 받음.

 사회  책임

→ 사활동을 비롯하여 사회환원활동을 하고 있음. 코로나로 인해 활동에 제한

이 있으며 장애시설이나 소외 계층을 지원하기 해 노력함.

→ 부산기업에 문화 술 변 확 를 한 순수 술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음.

→ 자동차 업종은 투자기 들로부터 보고나 자료 제출에 해 아시아쪽 지구에

서 데이터를 취합한 후 보고하고 있으며, 자료 제출 요청이 많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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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책임과 련해서는 각 지자체와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활동

이나 기부, 각종 사회  활동에 해서 기획하고 수행하고 있음.

→ 안 과 환경이 요하기 때문에 HSE라는 총 조직을 신설하여 강화하고 있

음. 력사 안 활동이나 인권 쪽에서 외국인이나 장애인 련 지원제도들을 

통합보고서에 자세히 기록함. 지역내 사회  책임으로 장학  지  사업 등

을 진행함.

→ 지역사회를 해 정부 쪽과 사활동을 하거나 헌 활동 등 계속 으로 사

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음.

→ 장애인 회 등에 기부활동을 꾸 히 진행함.

 윤리경 /투명경

→ 윤리경  측면은 윤리와 련된 교육들이나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방지 등

에 해 지속 으로 교육을 진행, 사외이사 쪽을 강화하고, 각종 원회 구

성 시 사회이사 100% 참여를 통해 투명하게 경 하고 있음.

→ 경 과 련해서 사에 공유하고 있음.

→ 투명경 이나 윤리경  측면에서는 내부 는 외부 으로 감사가 많이 진행

되고 있음.

→ 윤리신문고 신고, 윤리수 에 한 의무 계약, 사내 업무 진단 등 윤리경

이 많이 강화됨.

→ 생산성본부에서 제공하는 소기업 상 무료교육을 유 담당자  장들

에게 배포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함.

→ 최근에 ESG 컨설 을 받고 있으며, 회사에 해 반 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

 일가정 양립  직원 만족도

→ 육아와 보육 측면에서 여성직원들이 보육에 집 하거나 도움이 되도록 재택

근무를 장려하고, 자율복장 제도를 운 함.

→ 여직원에 한 시험  시설이나 난임휴가 등 복지 제공을 통해 만족도와 일

가정 양립을 해 노력함.

→ 재택근무를 실시한다거나 생산직 같은 경우 생산직 휴일을 기획함으로써 일

가정이나 직원만족도 제고에 노력함.

→ 사람 심 경 을 통해 인사, 문화, 복지 련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

고, 실행에 옮기는 작업을 진행 임. 사람 심경  TF 을 심으로 만족도 

제고를 하고 있음.

→ 가족친화인증이나 직원교육, 자기개발을 해 노력하고 있음.

 ESG가 고용에 미치는 향(환경압박)

→ 고용에 부정 인 향을 미치지는 않음. ESG 경 리 이 신설되거나 련 

인력이 충원되고, 안 과 환경 부서 분리 등 인력은 지속 으로 늘어나고 있

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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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 화학물질 사용량 감을 해서 기존 세척제 비 4배 정도 비용을 더 

소요하고 있어 환경 인 투자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 비용과 공정 

개선 간의 차질이 생겨서 진행이 느려지는 부분이 어느 정도 존재함.

→ 수소탱크 련 투자설비, 련 인력 등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ESG로 인

한 매출 감소는 크게 발생하지 않음.

→ 탈탄소 계획 등 환경 압박이라기보다는 기회 인 측면이 더 많음. LNG 선

박분야에서는 투자를 더 많이 했으면 했지, 감소하지는 않음.

→ 기존 비즈니스와 련해서 고용부분과는 큰 향은 없음. 신사업(자율주행/

기차)을 비하기는 하지만 그에 따라 장기 으로 조  변화가 있을 것으

로 생각함.

→ 고용에 특별한 압박을 받거나 향을 미치지는 않음.

기후변화에 따른 탈탄소의 압박은 가장 표 으로 기업들이 경험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 담부서를 두고 구체 인 실행을 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 친환경  생산방식이나 제품을 생산하려는 노력은 

부분에서 찰되고 있다. 아울러 련 환경 인증을 획득하려는 노력도 나

타나고 있다.

사회분야에서는 기존의 지역사회 공헌이나 기부활동이 지속되고 있으

면서 일가족 양립과 가족친화  경 을 통한 인 자원 리가 확 되고 

있다. 거버 스 이슈와 련해서는 투명하게 경 정보를 공개하려는 시

도와 사외이사 제도 강화, 윤리경  강화 등이 특징으로 나타났고 모니터

링 활동도 강화되고 있다.

ESG가 고용에 미치는 향과 련해서는  단계에서는 오히려 고용

에 정  향이 나타나는 기회 요인으로 ESG 강화를 보고 있다. ESG 

련 부서가 강화되고 인력 확충이 나타나고 있으며 당장 매출 감소 등으

로 인한 인력조정의 부정 인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장기 으로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고용 불안정을 유발할 요인은 찰되지 않

다는 것이 체 인 의견이다.

보다 세부 으로 비교해 보면 탄소 립 등 환경분야 기 과 감소 목표

치를 달성하기 해 련 인증의 취득, 친환경 제품과 공정 개발 등의 노

력은 국제  는 국가  임을 따라가고 있으며 사회 분야나 지배구

조 분야는 사회공헌 활동, 윤리경  활동, 직원존  경  등이 개되고 



66   ESG 경영과 노동

있으나 기업별로 다양한 종류와 수 을 보이고 있어서 편차가 커 보이는 

상황이다. 다만 안 분야는 사회분야 에서 최근 련 법규 강화 등으로 

인해 요도가 커졌으며 내수시장을 고려하면, 즉 소비자들을 상으로 

ESG를 마  기법으로도 연계하려는 노력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략  활용을 시하는 CSR의 향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생산방식, 탈탄소 계획  기업별 동향

․화학

“탄소 립과 련해서는 희는 기후변화와 련된 응하는 담부서가 있는

데, 그쪽을 심으로 해서 2050년까지 scope 1, 2에 해서 탄소 립을 하겠다

고 일단 계획을 세운 부분이 있고요. 3부분에 해서는 완벽하게 립을 하긴 

어려우니 배출량을 최 한 늘리지 않는 선에서 동일한 수 에서 지속 으로 

가고. SCOPE 1, 2에 한 부분에 해서는 탄소 립 부분을 2050년까지 달성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외부에도 공표한 상황임.”

“ 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우선 CCUS라고 해서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을 진

행하고 있음. 실제로 포집한 탄소를 매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고, 100% 신재

생에 지로 환한다기보다는 천연가스로 환을 한 다음에 수소로 환해서 

탄소 립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음. 부가 으로 녹색 리미엄이나 PPL 투자재 

같은 경우도 진행해서 신재생에 지 련 부분도 확보하고 추후에는 탄소 상

쇄제도를 극 으로 활용해서 궁극 으로 2025년에 탄소 립을 하겠다는 것

이 내부 목표임.”

“사회  책임과 련해서는 사활동을 비롯하여 사회환원 활동들이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녹록치 않다 보니 2020년부터는 실질 으로 활동하는 부분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고, 이런 부분들은 좀 극복하기 해서 장애인시설이나 소

외계층을 지원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음.”

“윤리경 이나 투명경 은 보고서에 많은 내용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일단 투

명하게 정보공개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윤리경  측면은 

윤리와 련된 교육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방지 등에 해 지속 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특히, 리자들이나 임원  들을 상으로 별도로 추가

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음. ESG 경 을 비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쪽을 많

이 강화함. 사외이사도 많이 늘어났고, 내부에 ESG 원회라든가 보상 원회, 

사외이사후보 추천 원회, 다수의 원회를 구성하고 부분은 사외이사 100%

로 진행을 하면서 투명하게 경 활동을 하고 있음.”

“일가정 양립과 련해서는 육아와 보육 측면에서 여성직원들이 좀더 보육에 

집 하거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택근무를 장려하고 있고, 임산부들의 경우 

100% 재택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함. 100% 자율복장이며, 고용안정에 미치는 

부정 인 향은 없음. 오희려 희  같은 경우 ESG 경 리 이 인력이 충

원되었고, 안 이나 환경 같은 경우에는 부서가 분리되었음. 인력은 지속 으

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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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1

“ 희는 일단 ‘D캐미컬’이라는 그룹 산하에 있는데, 캐미컬 그룹은 석유화학 

그룹이어서 석유화학에 사용되는 폐열회수 공정이라든지 공정에 한 설비 개

선으로 온실가스를 감하고 있고, 희 쪽에서는 유해 화학물질 사용량을 

이기 해 친환경 세척제를 개발해서 세척제 도입을 하고 있음. 한 컴 셔

의 가동 방식을 인버터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기 사용량을 감하기 해서 

많은 공정이나 기술을 도입하고 있음.”

“사회  책임 강화를 한 활동으로 부산기업에서 문화 술 변 확 를 한 

순수 술 분야에 한 지원을 하고 있음.”

“투명경 이나 윤리경 에 해서는 경 과 련해서 사에 공유하고 있고, 

직원 만족도 제고를 해 여직원에 한 시험  시술이라든지, 난임휴가 등이 

복지로 제공되고, 이러한 부분이 일가정 양립 책이라고 생각함.”

“환경 요인 압박으로 인한 기업별 동향에서 련 투자가 늘거나 매출 감소 발

생에 해서는 유해 화학물질 사용량 감을 해서 기존 세척제 비 4배 정

도 비용을 더 소요하고 있어 환경 인 투자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 비

용과 공정 개선 간의 차질이 생겨서 진행이 느려지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있다

고 생각함.”

․자동차

“자동차업계 자체가 통 인 배기가스로 인한 자동차에서 수소탱크, 수소 배

터리 혹은 기차 시 로 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희 회사도 발 맞춰서 

수소 배터리 련 차량 비를 하고 있음. 그래서 련 부품 생산에 있어서 

희가 생산 공정, 그리고 기존에 배기가스로 인해 발생하던, 시험으로 인한 매

연들, 탄소 배출량이 지  많이 어들고 있고, 희는 이미 시설 투자라든지, 

조직구조 변경을 이미 한 3, 4년 부터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희는 단기

으로는 2025년까지, 장기 으로는 2035년까지 각각 탄소 배출량 목표를 세워서 

지   감소시키고 있는 추세에 있음.”

“사회  책임과 련해서는 작년부터 인사 에서 각 지자체랑 연계하여 수행

할 수 있는 사활동이라든지, 기부, 각종 사회  활동에 해서는 기획안을 

많이 제출하고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상태임.”

“투명경 이나 윤리경  부분에서도 내부, 외부 으로 감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음.”

“ESG 경 으로 인해서 강화된 부분은 없다고 보이며, 직장 만족도 제고를 

한 책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한다거나 생산직 같은 경우에도 기아자동차라든

지 이런 곳과 의를 해서 생산직도 휴일을 가질 수 있도록 의 에 있음.”

“수소탱크 련 투자설비라든지, 련 인력이라든지 희가 투자를 굉장히 많

이 발생시키고 있고. 련해서 매출 감소는 크게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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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2

“탄소 립이나 탈탄소 계획 같은 경우에는 희가 지  수립을 하고 있는 계

획 단계에 있음. 올해 하반기에 개편을 할 정이고요. 계획에 따라서 투자들

이 앞으로 이루어지거나, 희가 어떤 책들이 나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지

까지 탈탄소와 련해서 특별한 사업을 진행하거나, 한 것은 없는 상황임. 

신에 이제 희는 내부의 공정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

들에 있어서 신 주력 사업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LNG 추진 선박이라든지, 

LNG 선박들이 핵심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 개발을 

지속 으로 하고 있음.”

“사회  책임 강화 활동으로 희는 안 과 환경이 요하기 때문에 HSE라고 

부르는데 안 과 환경을 총 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 이 분야를 강화하고 있

음. 력사 안 활동이라든지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음. 인권 쪽에서도 외국이

나 장애인 련 지원제도들도 통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세하게 작성하고 있으

며 지역 내 사회  책임으로 교육기 의 장학  지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음.”

“투명경 이나 윤리경 으로 희 주주가 산업은행으로서 어떻게 보면 재벌

기업이나 이런 기업과는 다르게 무조건 투명해야 하는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매우 투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윤리경  부분

에서도 윤리신문고 신고라든지 윤리 수에 한 의무 계약 부분, 사내 업무 진

단 등 윤리경 이 매우 강화된 상태임.”

“직장 만족도 부분에서는 올해 사람 심 경 이라고 하는 테마 아래 새로 스태

를 꾸려서 인사, 문화, 복지 련해서 직원들이 원하는 부분이나 필요로 하는 

것 등에 해 의견을 청취하고 실행에 옮기는 작업들을 재 진행 에 있음. 사

람 심경  TF 을 심으로 직장 만족도 제고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탈탄소 계획 등 환경압박에 해 희는 압박이라기보다는 기회 인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함. LNG 추진 선박이라든지 희가 추진 선박을 주로 하고 있

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해서 투자를 더 많이 했으면 했지 감소가 있거나, 

어주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진 않는다고 보면 될 것 같음.”

․ 자

“환경과 련해서는 희가 ISO 14001이라는 환경 인증이 있음. 취득을 했고 

그 취득한 걸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나온 로세스들을 계속 디벨럽하려고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음. 최근에  그 ISO 행사가 있어서 그것도 다녀왔었는

데 그런 ISO 인증을 취득하고 그거를 행하려는 노력이 자연스럽게 ESG의 E 

활동과 연결이 되며, 그 부분이 있고 환경 쪽은. 그리고 이제 사회분야 같은 

경우에는 희는 기본 으로 이게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비정

규직을 거의 채용을 하지 않고 있음.”

“사회공헌활동은 지 은 천안, 희가 공장이 천안에 있는데 공장에서 먼  조

 주도 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2분기부터 지역사회의 천안 공장이 

있는 천안 쪽하고 정부 쪽하고 엮어서 같이 사활동도 직원들이 같이 다니고 

헌 활동도 하고 이런 식으로 분기별로 계속 장기 으로 사회공헌활동을 계속

해서 해나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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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비즈니스, 장 비즈니스와 련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없고요. 희도 

당연히 신사업을 비를 하는데, 희도 어 든 자동차랑 떼려야 뗄 수 없는 

회사인데 희가 신사업을 비한다는 건 향후 몇십 년을 보고 비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무래도 기차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쪽과 련, 

유 된 경력, 경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런 차원에서는 신사업 쪽에서는 조  변화가 있다고 생각함.”

․섬유/의류

“생산 장 같은 경우에는 희가 집진기를 다 설치를 해서 타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분진이 많이 일어나는 작업장이며, 집진기를 설치하는 데도 소기업에

서 몇 억 투자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투자해서 환경개선을 했음. 첨단기술제품 

확인을 받았다든지 염색공장 련해서 받았음. 유해,  염료라든지 이런 거 

이는 데 주력을 했고 인증을 보자면 아까 ISO 14001도 최근에 받았었고 

희가 친환경 인증도 최근에  받았고 GOTS 인증. 오가닉 인증을 받았음.”

“사회  책임으로는 장애인 회 등에 기부활동을 꾸 히 진행하고 있고, 가족

친화 인증, 베스트 HR도 받음. 직원 교육이라든지, 직원들의 자기 계발을 해

서 노력하고 있음.”

“ 희는 내수기업이거든요. 타올 특성상 탈탄소 뭐 이런 걸 가지고 환경 요인

에 압박을 받는 건 인사든 그런 생산이든 향은 없는 것 같음. 다만, 희가 

이제 마 으로 지  이러한 부분은 좀 활용을 하고자 이쪽에 해서 심

을 가지고 이쪽 제품을 오히려 좀 만들어보려고 마 인 부분으로 좀 비

를 하려고 하고 있지 이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님.”

“마  확 를 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뽑거나 하는 정도까지는 아님.”

다. 인사 노무 이슈에서 ESG 향과 응

 인력 감축

→ 인력 감축보다는 매출 확 , 환경이나 ESG 련 부분으로 인해 연구를 비롯

한 다양한 분야에서 인력이 증가하고 있음. 이 신설되거나 환경/안  인원

이 충원됨.

→ 일자리나 직무별 고용안정 측면에서 부정 인 향은 없음. 오히려 략부서 

신설이나 환경, 안  트 인력 충원으로 증가 추세임. 

→ 재 수소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인력 감축 요인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지만 새로운 부분에 한 인력 충원이 있어 감축 요인과 증가 

요인이 동시에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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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이슈가 리스크 차원보다는 기회요소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음. 인력 부

분에서도 새로운 LNG 추진 선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인력

이 발생하고 있음.

→ 고용불안정 요인은 크지 않음. 신사업으로 기차나 자율주행 트랜드에 맞추

어 기존 사업 매출 비 이 넘어선다거나 이런 정도의 단계가 온다면 기존 

사업을 하던 인원들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재로서는 직무 변화

나 인원감축은 없음.

→ 탄소 립으로 인한 향을 봤을 때 인원에 한 향을 받고 있지 않음. 향

후 새로운 일자리나 직무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느끼고는 있지만 탄소 립이

라든가 그런 쪽에서 포커스를 맞춘다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상됨.

 새로운 직무

→ EGS 련 데이터 리나 디지털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시 자체가 의

무화되거나 감사나 공시 등에 응 등의 업무 인력이 늘어남.

→ 새로운 기능이나 능력을 가진 인력 충원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ESG와 련

된 문인력 채용은 어려움. 일하는 방식에서 스마트화나 디지털화는 계속해

서 진행되고 있음.

→ 향후 새로운 에 지 연료의 환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5년, 10년 안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음. 

→ 향후 새로운 일자리나 직무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음.

 노동방식 환

→ 노동방식 환에 따른 배치 환 부분은 아직 이슈가 없는 상태임. 내부 으

로 ESG 특히, 사회분야에 한 반 인 리나 요도가 있기 때문에 별

도의 TF 을 구성함.

→ 공정의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로 의 도입으로 생산과정에서 생산직 인

원의 배치가 안되어도 작업이 가능하게 되고 재택근무가 실시되고 있음. 로

화되면서 력사 생산라인에서는 자연 감원이 될 것으로 보임.

→ 생산직과 사무직 간의 향이 다름. 사무직은 향이 그 게 많지 않으나 생

산직의 경우 기존에 생산하는 설비나 기술이 요구되는 사항이 다르기 때문

에 향을 많이 미치고 있음. 정원 리 차원이나 향후 자연 감원 등 배치

환과 련해서는 아직 계획하고 있지 않음.

→ 생산직과 사무직 간의 향은 상이한 편인데 생산직의 경우 안 이나 근로

조건, 환경 등에 향은 있음, 사무직의 경우 직 으로 향을 미친다기보

다는 제품과 련성이 높다고 생각함. 설계직이나 연구직 같은 경우 제품의 

친환경성을 맞추기 해 개인의 능력이 필요하고, 탄소배출, 에 지 감과 

련된 자체  인원은 부족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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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서 확인이 되었지만 다시 ESG 확산에 따른 고용상의 변화를 구체

으로 살펴보았다. 환경과 안  련 인력의 충원이 나타나고 있고 친환

경 시 제품의 확 로 새로운 고용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일부 기존 생

산 장에서 불가피하게 일자리가 없어지기도 하지만 이는 늘어나는 인

력 수요로 상쇄되고 있고 장기 인 향은 모르겠지만 가까운 시기에 인

력조정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산업 환이 본격 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동화 등의 향이 있지

만 배치 환의 필요성을 느낄 수 은 아니라는 것이 체 인 응답이다. 

오히려 설계나 연구직 분야는 문 인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아서 문제

이다.

다만 사무직들에 비해 생산직 일자리는 일하는 방식이나 근로조건에서 

변화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상 인 차원에서 찰되고 있

고, ESG에 응하기 해서라기보다는 이 의 디지털화, 자동화의 추세

에 따라 로  작업의 확  등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ESG 업무의 증가는 신규인력을 늘리고 문 인 인력수요를 늘

리고 있지만 기존 생산방식에서 친환경, 탈탄소의 은 직 이지 않

다는 것이 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아직 ESG 추진 동력이나 외부로

부터의 압력이 실화되지 않은 상태여서 나타난 측면도 존재하는 것으

로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일자리 수요가 받는 일자리

에 비해 더 클 수도 있다는 을 시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업들의 경우는 환경이나 안  기 을 따라가기 한 생산

과정 합리화나 개선활동이 본사 기 으로는 직 인 인원 조정으로 나

타나지 않지만 력업체 등에 한 부정  향은 남게 될 것이란 도 

지 하고 있다. 즉 제조업 기업에는 강한 노조가 있어 인원 조정은 나

타나지 않지만 신에 고용조정 압박이 력업체로 가될 가능성이 높

아 보인다.

아울러 집단면 에 참여한 업종이 아직 상 으로 산업 환 압력을 

받는 정도가 강하지 않은 업종들이란 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발 과 

철강 등 직 인 산업 환 압박을 받는 기업들이 빠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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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인력 감축보다는 오히려 최근 진행 인 부분들이 매출 확 나 환경이나 ESG 

련된 부분 때문에 오히려 연구를 비록한 다양한 분야에서 조 씩 인력이 증

가하고 있다고 생각함. ESG와 련해서 희와 같은 이 신설되고, 환경이나 

안  쪽 련해서는 인력이 충원되고 있음..”

“ESG 련 데이터를 리하는 부분들에 해서는 계속 으로 데이터의 정확도

나 연속성,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 으로는 이 데이터 

리하는 부분도 디지털화하기 해서 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

한 시스템을 통해서 향후 ESG 련 공시 자체가 의무화되는 건 당연한 사실이

기 때문에 감사에도 응하고, 공시에도 응하기 해서 디지털화는 계속 으

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함. 외부투자기 이나 평가사 그리고 이니셔티  등등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한 

문성 있는 인력이라든가, 응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속 으로 확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희 내부 으로도 인원들이 늘어났다고 단됨.”

“노동방식 환에 해서는 사실 배치 환 련된 부분은 희 쪽에서는 아직

은 이슈가 없는 상태임. 오히려 내부 으로 ESG 특히 사회분야에 한 반

인 리나 요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신 TF 을 구성해서 진행하

고 있음.”

“교육 훈련 자체는 지속 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음. ESG뿐만 아니라 

complians 련된 부분들의 요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윤리경 이나 보안 

련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지속 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부 으로 지속 으로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임.”

․조선 1

“일자리나 직무별 고용안정 측면에서 부정 인 향은 없다고 생각함.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임. 략부서의 신설이라든지, 환경이나 안 트의 인력 충원이

라든지 재 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시 임.”

“한 가지 조  우려되는 부분은, 희 환경 안  트에서 인원이 차출되거나 

아니면 배치 환이 되어서 ESG 략과 련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조  

있음. 이러한 부분에서 환경 안  트에 공백이 잠깐 생기게 되는데, 그러한 

고용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음. 그리고 새로운 기능이나 능력을 가진 

인력에 한 충원은 지속해서 지  련된 인원들을 채용하고 있으나, 지  

ESG와 련된 인력에 한 채용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들었음. 그래서 

initiative 응이라든지 아니면 ESG 련된 지속가능경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업무에 한 문 인력의 채용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늦춰

지는 부분도 있다고 함. 일하는 방식에서 스마트화나 디지털화는 계속해서 진

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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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의 자동화가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로 의 도입으로 생산 과

정에서 생산직 인원이 배치가 안 되어도 작업이 지속 으로 가능하게 되었고, 

재택근무도 어느 정도 서울 사무소에서는 자리를 잡아서 실시되고 있음.”

“로 이 들어오면서 생산라인 트에서의 력사 인원은 자연 감원될 것 같

음.”

․자동차

“ 희는 지  수소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인력 감축 요인이 어느 

정도 발생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부분에 해서는 어느 정도 상쇄하는 부분이 

있어서 감축 요인과 증가 요인이 동시에 발생한다고 생각함.”

“고용 불안정 같은 경우에는 기존 통 인 배기가스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고

용 불안정 요인들이 증 되고 있는 추세이고, 반 로 수소사업부 같은 경우에

는 오히려 고용 안정이라든지, 새로운 일자리들이 새로 생기니까 신규 채용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생산직과 사무직 간의 향이 희는 상이한데.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

도 생산하는 사업부가 새로 생긴다고 해도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를 수소사업

부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 사무직 쪽에는 향이 그

게 많지 않음.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생산하는 설비라든지, 기술이 요

구되는 사항들이 다르기 때문에 조  여기에는 향을 많이 미치고 있음.”

“정원 리 차원이나 향후 자연 감원을 충원 안 한다거나 배치 환 교육 등과 

련된 이슈는 아직 계획이 없는 상태임”

․조선 2

“ESG의 이슈가, 특히 환경 인 이슈가 희 쪽에는 어떤 리스크 차원보다는 

기회 요소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고 . 그래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 추가 으로 새로운 LNG 추진 선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인

력이 발생하고, 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ESG로 인해 추가 인 감축 요인

이 발생했다라고 말 드리긴 어려울 것 같음.”

“향후에 산업의 환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당장

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LNG도 역시 릿지 연료로서 역할을 할 뿐이

지 향후 10년, 20년 후에는 그것이 어떤 메인 연료로서 역할을 하기 힘들어지

고, 친환경 연료들이 개발되는 상황이 오면, 그것에 맞는 인력이 고용이 되어

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지  당장 5년, 10년 안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되진 않음. 희도 그런 것들에 해서 크게 비한 인력 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게 하고 있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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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과 사무직 간의 향은 상이한 편이며, 특히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가

장 요한 여건들이 안 이라든지, 근로조건, 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향

은 분명히 있고, 하지만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것이 직 으로 

향을 끼친다기보다는 제품과 련성이 있을 것 같음. 설계직이라든지, 연구

직 같은 분들은 제품의 친환경성을 맞추기 한 어떤 개인 인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 향이 상이하다고 

말 드릴 수 있을 것 같음. 그리고 이어서 말 드리면, 탄소배출 건이라든지 

에 지 감과 련된 자체  인원이 부족한 것은 맞는 것 같음. 그러한 부분

에서 인력 충원은 앞으로 계속 있을 것으로 생각함.”

“산업 환과 련된 것은 향후 10년 내에서는 이루어질 것 같진 않지만, 이후

의 상황에서는 분명히 이것에 맞는 인력의 배치 환이라든지 인력의 추가투입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음.”

․ 자

“ 희는 고용 불안정 요인은 사실 크지 않다고 느끼고 있음. 차 이제 신사업 

쪽이 기차나 자율주행 트 드에 맞춰서 신사업 쪽이 기존 사업 매출 비 을 

넘어선다거나 이런 정도의 단계가 온다면 희도 기존 사업을 하던 인원들의 

직무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 보다는 가치가 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고 생각함. 이 인원들이 사실 고직 에 임 도 굉장히 높은 분들이 많은데 이 

인원들을 를 들어서 신사업으로 바로 환을 할 수 있는지에 한 고민은 

좀 있을 것 같음. 왜냐하면 20년 동안 같은 일을 해오신 분을 갑자기 트 드

가 바 었다고 다른 일을 하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응을 하실 수 있을지 기

존에 받던 임 을 맞춰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실 인 인사 쪽의 고민

이 있을 것 같음.”

“기존 직무가 단기간에 사라질 직무는 희는 없음. 아직은 괜찮은 것 같음.”

․섬유/의류

“ 희가 기업에 납품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 탄소 립이라는 것

만 국한해서 봤을 때, 사실 희 쪽은 향을 받고 있지는 않음.”

“ESG라는 건 사회  책임부터 해서 비재무 인 부분을 보는 부분이 있는데, 

통 제조업이다 보니까 탄소 립을 제외하고 ESG를 비재무 인 부분으로만 

본다고 하면 인 자원 리라든지 아니면 회사가 어떤 식으로 복지를 비하

고 환경요소는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쪽으로 비가 안 되어 있다면 살아남

기가 힘들겠더라고요. 그런 거를 외부 인 어디 공 을 하기 해서 이 게 하

기보다는 인력 리 차원에서 좀 느끼고 있음.”

“소 트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이야 환경이 좀 괜찮고 어떤 우나 이런 부분

이 그런 쪽에 되어 있지만 희 같은 통 제조업은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비하지 않는다고 하면 자연 도태되게 생겼다는 걸 인식하고 그거에 해서 

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비재무 인 부분으로 본다면 새로운 일자리

나 직무개발 이런 게 필요하다고 느끼고는 있는데 정확한, 여기서 얘기한 탄소

립이라든가 요즘 두되고 있는 탄소 뭐 그런 얘기하고 그런 쪽으로 포커스

를 맞춘다면 련이 있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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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노동조합, 근로자 표 등의 ESG 인식  응

 ESG 인식

→ ESG 인식과 련해서 내부 으로 교육자료를 만들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련 부서( 희 이나 환경, 안  부서)에서는 인지가 조 씩 되고 있으나, 

장 생산직 근로자들에게는 인식 수 에서 차이가 발생함.

→ ESG를 담당하는 환경안 부서나 유틸리티, 경 기획부서에서는 ESG를 어

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나 생산, 업 부서에서는 부정 으로 바라보는 경우

가 있으며, ESG에 해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함.

→ 투자자나 자본시장으로부터 ESG 요구가 많이 강화되었고, 지속가능경 보고

서를 작성하는 부서에서는 ESG에 해 많이 느끼고 있지만, 일반 근로자 

특히 생산직의 경우에는 모르는 분들이 많음. 교육을 통해서 독려도 하고, 

필수 교육으로 넣어서 많이 듣고 있지만 충분히 공감 가 형성되기에는 시

간이 필요함.

→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 ESG의 요성, 앞으로의 방향 등에 해 이야기 하고 

있지만 근로자들, 특히 생산직 근로자나 업에 계신 분들이 모두 체감하고 

있지는 않음.

→ 사내 공유부분은  직원에게 공유하기보다는 유 부서나 담당자들에게 공유되

고 있음. 앞으로 사 으로 ESG에 한 인식 개선이 필요다하고 느끼고 있음.

→ ESG에 한 내부 인식은 거의 없는 상태임.

 노조나 근로자 표의 참여

→ ESG 이슈가 단체교섭이나 노사 의 상황에서는 제기되는 부분은 없음. 노조

나 근로자 표가 기업정책 결정 과정이나 지속가능경  보고서 작성시 참여

하지는 않음.

→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근로자 표가 지정되어 있고, 근로자 표의 참여를 독

려하고 있음. 노사 의회에서 ESG 이슈가 제기되고 근로자의 안 이나 복

지와 련된 내용들이 의회에서 계속 다 지고 있음.

→ 노조나 근로자 표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임원회의 결정사항으

로 앞으로는 참여를 요구할 계획임. ESG 응을 하는 데 있어  요구사

항들이 기획 이나 재무 , 업부에서 비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는 경

우가 있음. 각 근로자들의 자발 인 데이터 수집이 필요한 정도의 요구사항

이 있어 근로자나 각 장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미리 의사결

정을 해놓으려 함.

→ 경 자 회의(임원회의)에 노조가 참석하고 있으나 어떤 의사결정의 핵심이 

되어서 이루어지지는 않음. 재는 참여를 하는 정도임. 지속가능보고서 같

은 경우 노조와 근로자들의 주장을 넣고는 있지만, 회사의 요 이슈나 ESG 

략을 구성하고 강화하는 데 노조의 의견이 핵심으로 작용한다거나 미치

는 향은 크지 않음.

→ 노조는 없으며, 지속가능보고서 등에서 노사 의회 근로자 표나 여성직원

표의 참여는 없음.

→ 노조는 없으며, 지속가능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 근로

자 표에서 참여한다거나 하는 얘기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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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ESG에 해 어떻게 응하고 있는지를 질문했을 때 부분 노

조는 별 심이 없다는 응답을 하고 있다. 노조가 생산직이나 장직을 

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을 감안하면 외부에서 ESG로 인한 생산

장의 변화나 불안 요인이 많을 것이란 우려는 재로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장에서는 잘 모르기도 하고 심도 없는 상태이고 노사 의회에

서 안 이나 복지 이슈 정도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지 도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노조의 의견을 반 하려는 노력

을 하고는 있지만 체계 으로 여기에 같이 참여한다고 볼 수 은 아니라

는 것이다. 회사 차원에서 ESG 련 략이나 이슈 등을 결정하는 단계

에서는 경 진이나 담당 간부가 주도해서 일 처리를 하고 있으며 더욱이 

노조가 없는 회사의 경우 노사 의회를 통한 참여는 더 미미한 실정이다.

안 , 환경, 생산기술을 담당하는 사무 리기술직을 심으로는 ESG

에 한 이해와 정보 공유가 상당히 이루어진 상태이나 장이나 생산

부서에서는 정보 공유나 공조 활동이 미미한 수 이며 노조가 없는 사

업장들에서는 더욱 정보 공유나 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나

타났다.

아울러 일부 장직 근로자들은 ESG 련 사항들에 해 무 심을 떠

나서 부정 으로 바라보는, 즉 고용이나 근로조건에 부정  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기에 외면하는 경향도 찰되고 있다. 향후 이런 간극은 

ESG 경 을 본격화하는 단계에서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에 사

인 교육과 의사결정 참여  바람직한 안 모색에 노조나 근로자 참여

가 더 요구되는 상황이다.

결과 으로 노조나 근로자 표가 심을 두지 않아 ESG 경 에서 사

실상 배제되어 있는지 아니면 ESG가 장에서 별 향을 주지 않고 있

기에 노조의 심이 낮은 것인지를 분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체로 

두 가지 요인이 다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  수 에서 그

리고 노사의 상 단체 수 에서 논의되고는 하지만 ESG는 우리 노사의 

장에서 아직 활성화된 의제가 못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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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근로자 표 등의 ESG 인식  응

․화학

“ESG 인식과 련해서는 제 생각이 많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어떤 이슈들이 

있는 경우에 교육자료를 만들고 내부 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최근 내부

으로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공시기 이 변동된 부분들, 공 망 리, 강화 

이런 부분들에 한 사업장별로 주요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해서는 

교육을 지속 으로 진행하고 있음.”

“ 희 이나 환경, 안  련 부서들에서는 ESG에 한 인지가 조 씩 되고 

있고, 다만 장 생산직 근로자들한테도 교육은 하고 있지만 인식 수 에 한 

차이는 조 씩 있다고 생각함.”

“안 , 환경 부서, 생산과 직 으로 련된 생산기술 련 부서 등은 일반직

군들에 비해선 조  높다고 생각함. 본사 사무직군에서도 투자 련 부분이나 

외부 이해 계자와 직 으로 응하는 업기획 쪽은 해마다 달라지는 이 

보이는데, 매달, 매 분기마다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함.”

“ESG 이슈가 일단은 단체교섭이나 노사 의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알

고 있는 선에서는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없음. 의사결정 역시도 이런 부분에서 

요구를 한다거나 희가 의사결정 참여를 경 진 쪽에서 요구를 한다거나 하

는 은 없음. 기업 정책 결정과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함. 보고서 작성에

서도 올해 보고서는 희 부서에서 직  주도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노조나 

근로자 표가 직 으로 참여하는 부분은 없음.”

․조선 1

“그룹웨어로 뉴스나 토픽 같은 걸 공유를 하고 있는데 생산 업에서 바라봤

을 때는 그게 부정 인 시선이 강한 편이어서 ESG를 담당하는 환경안 부서

나 유틸리티, 그리고 경 기획 본사 쪽에서는 ESG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음. 생산, 업 부서에서는 부정 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고, ESG에 

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함.”

“배치 환, 인력 조정의 상황이 래할 수 있다는 에 해서는 환경, 안

이나 련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ESG 트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

다고 생각함..”

“근로자 표 의사결정에 련해서는 ISO에서도 의사결정을 무조건 하기 해

서 의사결정 참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희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근로

자 표가 지정되어 있고, 근로자 표의 의사결정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 그리

고 노사 의회에서 ESG 이슈 제기 여부에 해서는 희는 근로자 안 이나 

복지 련된 내용들이 의회에서 끊임없이 다 지고 있음.”

․자동차

“충분히 투자자나 자본시장으로부터 ESG 요구가 많이 강화된 것을, 사실 지  

지속가능경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부서 간에서는 이걸 많이 느끼고 있지만, 

일반 근로자분들 특히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임. 희가 교육으로는 이걸 많이 독려하고 필수교육으로 넣어서 많이 듣

고 계시긴 하지만 그런 게 충분히 공감 가 형성되기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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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근로자 표 등의 ESG 인식  응

“기후변화 응으로 인해 공정이나 업무 변화가 필요하다는 에 해서는 이

건 희가 ESG 경 에서 발생하는 것보다는 산업의 변경으로 인한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 ESG 경 과 련해서 공정이나 업무 변화가 필요하다는 

에 해서는 반 으로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함.”

“노조나 근로자 표의 의사결정 참여는 임원회의에서 결정사항으로 노조나 근

로자 표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참여를 요구할 계획이며, 

이러한 부분이 노사 쪽에 달되면 앞으로는 참여가 될 것으로 생각함. ESG를 

응하는 데 있어서  희가 요구사항들에 해서 기획 이나 재무 , 그

리고 업부 이 게 각 부서에서 비할 수 있는, 취합해서 보고할 수 있는 정

도의 공유 한계를 벗어나서 각 근로자들의 자발 인 데이터 수집이 필요한 정

도의 요구사항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조 씩 각 근로자나 의 장들에 해

서 그런 데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미리 의사결정을 해 놓으려고 함.”

․조선 2

“ESG 경 이라는 것이 어  든 이해 계자의 이익을 극 화한다는 측면에

서 보면 근로자들의 노사 계에 근로자들의 의견들이 반 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상 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 희도 당연히 최종 으로 그 게 가

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어떤 근로자들의 공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음.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ESG가 요하다는 것,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근로자들 특히 생산직 근로자라든지 업에 계신 분들이 모든 것을 체감하고 

본인들이 업무를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들을 고려해서 업무를 하느냐는 부분

에선 거기까지 가기엔 먼 상황이라고 생각함.”

“기후변화 응 때문에 공정이나 업무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자체에도 지  

재 희가 탄소 립 로드맵을 재 설정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조차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여서 이해하는 데

는 조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노조나 근로자 표가 의사결정 참여에 한 것도, 재 경 자 회의라고 하는 

임원회의에 노조가 참석하고 있으나, 그들의 요청사항들이 어떤 의사결정의 핵

심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고 재는 참여를 하는 정도

임. 단체교섭같은 같은 경우에서도 임 상 외에도 매우 요한 안건으로 다

루어지고 있는 것이 희가 노동조건이라든지 인권, 안  련된 것은 매년 핵

심 아젠다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S 측면에서도 매우 요하게 다 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지속가능경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핵심은 아닐 수 있으나 재성 평

가라는 과정을 통해서 희가 노조와 근로자의 주장을 꼭 넣어서 그들이 생각

하고 있는 우리 회사의 요한 이슈가 무엇인지, ESG 측면에서 가장 다루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해서는 계속 단을 하고 우선순  평가를 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로 우리 회사가 ESG 략을 구성을 하고 ESG를 강화하는 데 있

어서 노조의 의견이 핵심으로 작용한다든가 그 정도 수 은 아직까진 아닌 것 

같고 하지만 앞으로 그 게 나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은 공감하고 있고 진행하

려고 계획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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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근로자 표 등의 ESG 인식  응

․ 자

“노조는 없음. 사내 공유부분은  직원한테 공유한다기보다는 유 부서와 담당

자들에게 공유되고 있음. 앞으로는 사 으로 ESG에 한 인식 개선도 필요할 

것 같고,  직원이 해나가야지 기업의 성장 교두보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함.”

“구성원들의 참여를 많이 이끌어내는 ESG 활동들을 많이 기획하는 걸 사례로 

봤는데 희도 아직은 규모가 작아서 그 단계가 아닐지 몰라도 차 그 방향

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함.”

“노사 의회에서도 ESG와 련해서 아직 하게 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음.”

“지속가능보고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근로자 표나 여성직원 표 같

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섬유/의류

“노조가 있지는 않고 의체가 있는 정도임. ESG라는 단어 자체도 근로자들이 

잘 쓰지 않음.”

“그동안 희는 작업환경 개선, 환경 개선 혹은 그런 쪽의 단어를 사용해왔는

데, 재 ESG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직원들하고 근로자들하고의 그런 이

슈를 제기한다거나 이슈에 해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떤 개선방안을 찾자 이런 

얘기까지 나온 은 없음.”

“마찬가지로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 노조나 근

로자 표에서 참여하거나 작성에 한 얘기가 나온 은 없음.”

2. 조사결과의 시사

ESG 경 은 우리 산업과 기업들에게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집단면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매우 요한 이슈가 되었고 일상 인 비를 거친 신도 요하지만 투

자자들이나 해외 거래처로부터의 자료나 보고서 요청이 빈번해져서 이

에 응하는 것도 요한 일이 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 CSR 경 체제에

서는 한정된 담당 조직만이 지속가능보고서를 비하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에 ESG는 지속가능보고서의 비는 물론이고 사 인 신과 변

화를 감당하기 한 교육과 력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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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기업이나 견기업들은 기업들보다 ESG 경  환경에 노출

된 압력 수 도 낮고 필요성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응할 수 있는 조직  

역량이나 규모가 마련되지 못해 반 으로 미흡한 수 임을 알 수 있다. 

담당 부서도 특정하지 못하고 경 리 지원부서가 여러 가지 과업  하

나로 ESG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 부문이 아닌 내수 부문이 

요한 소기업은 이런 경향이 더 분명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문은 노조나 근로자들 수 에서 ESG 경  패러다

임의 도래를 제 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낮다는 이다. 정의로운 산업

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노조의 상 단체나 국 인 노조지지 세력들 

안에서는 고양되어 있지만 부분의 제조업에서도 기후변화 응이나 

ESG 투자집단의 요구사항 등 요한 변화에 한 인식은 낮은 수 으로 

보인다. 물론 이런 결과는 노조의 태만 탓으로만 돌릴 수 없고 경  측이 

노조에 상세하게 련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소

극 으로 임하는 책임도 같이 있을 것이라 단된다.

앞서 해외 동향 연구를 통해 소개된 정보와 향후 망을 고려한다면 

이제 우리 기업에 ESG에 한 보고서, 자료 요구는 물론 입증 책임도 

 증가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이에 응하기 해선 이해 계자들과의 

사 인 문제  모니터링과 공정이나 업무 로세스 신이 요하다. 

따라서 경 진은 종사자나 노조 표들과 성실한 정보 제공  지속 인 

개선 활동을 함께 해나가야 하고 노조는 ESG 수를 일방 으로 경  

측에 요구하는 입장을 넘어서 경  신을 추진하는 트 가 되어야 한

다. 특히 공 망 리 차원에서 원하청 격차의 해소와 근로조건 개선이 

지속 으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임 , 복지, 산업안  등의 이슈들

은 경  측과 노조 측이 공동으로 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는 소기업이나 견기업들이 ESG 경 환경 변화에 능동 으로 

응할 수 있도록 회나 업종별 회의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업종 특

성에 따른 요한 ESG 이슈들을 악하고 련 해외 동향을 소개하고 

효과 인 가이드라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주목해야 될 은 기업 심으로 ESG 경 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원하청 계에 놓인 력업체로 그 비용과 부정  향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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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지 들을 잘 리할 필요가 있다. 일반 으로 ESG 정책 가이드라인 

용에서 공 망 리를 강화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환경 요인만이 아

니고 환경  험을 회피하기 한 공정개선 등에서 력업체, 특히 사내

하청업체의 고용이 일방 으로 희생되는 경향이 없는지를 잘 리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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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ESG 경 은 노동에 어떤 향을 주고 있는가? 실질 으로 노동 

련 요인들의 개선을 끌어낼 정도로 작동을 하고 있는가?

둘째, ESG 경 에 한 기업들의 심은 주로 어디에 놓여 있는가? 기

업의 사회  책임을 다한다는 내재화된 에서 노동 련 이슈들을 해

결하는 데 방 이 있는가? 아니면 자본시장과 공 망의 상  기업으로부

터의 평가를 의식한 방어  성격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가?

셋째, E에 해당하는 환경 련 이슈  탄소 립 요구는 가장 요한 

요인이지만 이것이 실제로 노동조건의 향상이나 고용안정에 정  요인

으로 는 부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이상의 세 가지 질문들이 본 연구를 통하는 문제의식이었다. ESG는 

부분의 기업에 이 의 CSR 사례보다는 보다 한 향을 미치고 있

다는 을 알 수 있다. 외 으로 요구되는 련 자료들을 제출하는 빈

도가 늘어나고 있고 내부에 응 이나 담당자들을 마련하고 있고 기존 

지속가능보고서의 작성에 있어서도 보다 내실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련 이슈들에 한 요한 심 변화는 아직 기업

들 안에서 충분히 목격되지 못하고 있다. 탄소 립 등 환경 요인에 한 

높은 심에 비교하면 상 으로 심이 은 것이 사실이고 더욱이 지

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 응 시기에 일종의 비상 인력 리의 필요성이 

높아졌기에 체계 인 인력 리 방식의 질  개선은 활발하게 개되지 

못한 실정이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늘어난 재택근무 방식은 방역 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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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히 낮아지자 다시 출근 체제로 돌아가고 있고 이직이 늘어나는 상

황도 최근에 두드러진 특징  하나이다.

국가  차원의 응이나 기업 차원의 응에서 ESG 경 이 이 의 사

회  책임 경 과 확연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력업체 등 공 망의 노

동 이슈들을 리하는 것인데 이는 제 로 반 되고 있지 못하다. 해외로

부터, 특히 해외 자본투자자들이나 거래 상 기업들이 요구하는 노동 

련 기 들을 달성하고 리하는 수동 인 입장에 머물고 있는 것이 

체 인 상황이다. 기업 내부자들은 과거와 크게 달라진 응 방식을 체감

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기업들이 ESG 경 을 

리스크 리 차원에서 근하는 수 이지 경  체계의 신으로는 이끌

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단을 할 수 있다.

재 기업들이 당면한 가장 큰 ESG 역의 리스크는 탄소 립 의무화

로 인한 생산방식의 변화에 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화석연료 사

용을 비롯한 기존의 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신재생 에 지 사용을 확충하

는 일은 기존의 련 산업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에서 생산방식이나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하는 문제이다. 이는 일부 사업장을 장기 으로 폐

쇄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체하는 진 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련 직원들의 고용 불안정성을 높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기업

들은 탄소 립에 한 구체 인 노사 의를 진행한다든지 조직 내 의견

수렴을 구하는 차가 취약한 실정이다. 아직 기의식을 체화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경  측의 결정으로 조용한 비태세를 취하는 부분도 있다. 

종합하면 ESG 경 은 노동에 한 향력이 상당하고 아울러 노동 이

슈가 ESG 경 에서 요한 이슈이기도 하지만 의미 있는 조직 내 변화

나 변화에 응한 노사간 력은 미약한 상태이다. 이에 해서 노사정이 

향후 어떻게 응해 가는 것이 좋을지 련 제언을 뒷부분에서 제시하고

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망 련 질문을 던져보고 나름

로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최근의 경제 기, 에 지 기 국면은 ESG 경 을 후퇴시킬 것

인가? 는 축소시킬 것인가?

둘째, 미․  간 립  경제블럭 형성은 ESG 공 망 리의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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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시킬 것인가? 약화시킬 것인가?

셋째, 노동의 에서 ESG 경 에 효과 으로 여하고 간섭할 수 있

는 방안은 무엇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과 망들에 련해서 가장 최근의 동향은 매우 의미있는 

변화가 ESG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

로부터 발된 쟁의 후과로 유럽의 에 지 조달이 매우 어려워지자 석

유, 석탄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자본시장에서는 격한 

경제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기존 ESG 원칙에 다소 어 나더라도 시

장 성과가 좋은 기업들에 투자하는 행동주의 펀드들이 늘고 있다. 장기간

의 수익도 요하지만 당장 투자가치가 있는 체 기업들이 많지 않은 상

황에서 재까지 실 이 입증되어 온 기업들에 의존하게 되고 에 지 기

업 등 실 이 높은 기업들이 여기에 속한다.

아울러 ESG 경  패러다임은 결국 국제 인 자본시장이나 무역질서가 

유지되는 제조건에서 압력과 제재가 작동되는 방식인데 러시아, 국 

등이 여기서 이탈하거나 격리되는 신냉  질서가 등장하면서 로벌 규

범으로서의 망이 불투명해졌다.

미․ 과 미․러 간의 신냉  질서는 안보 동맹이자 경제 동맹을 겸비

한 복합  동맹국들을 각자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경쟁 으로 확  재생

산할 것으로 보인다. ESG 패러다임은 세계  차원의 자본과 노동의 분업

구조 하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 한 규범으로 작동되었다. 그

러나 신냉  상황은 갈등과 립 구도를 낳고 이 안에서는 상 방이 주도

하는 규범을 수할 이유가 약화되고 경쟁으로 인한 기존 방식의 고수가 

략 으로 더 요해질 가능성이 높다. 컨  기후변화 약은 얼마 

까지만 해도 국을 포함해서 서방이 모두 수해야 될 공동규범이었지

만 신냉  구도하에서는 생산량과 GDP 성장을 해할 수 있는 탄소 립

의 실천 약속이 형해화되거나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업들 계

에서도 당연히 상  거래 기업들을 공 망 리 차원에서 엄격하게 모니

터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압력도 제한 인 동맹국 안에서만 작동할 것

이고 축소된 공 망 안에서 옥석을 가려서 거래할 여유가 어들 것이다. 

개도국들이 탄소 립을 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거래하더라도 략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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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개될 가능성이 높다. 

불확실하지만 ESG 앞에 놓인 이런 상황 변화를 제로 한다면 노동 

측에서는, 즉 노조나 노동 이슈를 시하는 계자 그룹들이 앞으로 ESG

에 어떤 방식으로 여할 수 있을지 진단해 보아야 한다. 국내 인 차원

에서 기업의 ESG 경 에 참여해서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노사

의회, 단체교섭, 노동이사제 등이다. 다만 공공기 에는 부분 으로 노

동이사제가 도입되어 있지만 민간기업에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소기업에는 노조가 없는 경우도 많아 사실 가장 보편 으로 노사가 

ESG 경  련 논의를 할 수 있는 제도는 노사 의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사 의회에서 다루는 안건들이 재의 사업장 련 안에 모

아지고 있다는 을 감안하면 정책 으로 의의 화가 필요하고 경제

사회노동 원회와 같은 사회  화기구가 활성화되어 업종별로 련 가

이드라인에 합의하고 이를 수해 가는 방식이 노동 측에서는 가장 효과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제도  장치들을 통해서 노사  노사정이 ESG 련 논의와 

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정말 우려되는 상황

은 경 층보다도 노조가 ESG 이슈에 해 심이 부족하다는 이다. 일

부 발 사 등에서는 기후변화 요인으로 인한 발 소 가동 단 등의 이슈

가 안이 되어 있어서 이른바 정의로운 환이 요구되고 있지만 국제 자

본시장의 동향이나 무역 련 이슈에 한 노조의 응능력이 부족하고 

정책  심도 부족하다는 을 개선해야 한다. 역설 이지만 노조 상

단체들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자본시장연구원을 만들고 여기에서 ESG와 

노동 련 안들을 생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자본시장에 한 충

분한 이해와 연구를 통해 노동이 구체 이고 객 으로 ESG 이슈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노사정의 사회  화 의제로 ESG를 어떻게 다루어 

갈지 몇 가지 제언을 해보려고 한다. 

첫째, 노사정 모두에게 용되는 공통 인 사항으로 ESG 실천 가이드

라인의 개선이 필요하다. 개별 기업들이 수할 수 있는 ESG 가이드라인

은 사실 지속가능보고서 수 에서 상당히 축 되고 정리된 수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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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ESG 차원에서는 원하청 계나 력업체 등 공 방 리상의 환

경  사회 이슈들이 새롭게 부각되어 있다. 이는 단지 국내 인 계만

이 아니고 국제 인 공 사슬상의 문제들을 망라한다. 우리는 최근 들어

서 이미 산업안  문제와 더불어 원하청 계에서의 노동 이슈들이 증가

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실질 으로 해결하려고 최근 노동법 개정을 통

한 해결 노력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타의 법령과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문

제이다. ESG를 통한 원청들의 자발 인 개선 노력을 가이드라인으로 구

체화한다면 해외 투자자나 기업들로부터의 압력에 처하는 것은 물론 

우리 내부의 갈등 문제를 유연하게 풀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기업 차원에서는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수 에 집 되어 있는 

ESG 경 을 조직 내에서 내면화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제 인 환경변화가 극심해서, 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으로 인한 경제 기, 미․  간 신냉  질서에 의한 시장 재편, 고 리, 

인 이션 등으로 인한 경 상 애로 요인 등으로 ESG 경 을 요구하

는 해외 투자자들  거래처들의 압력이 다소 주춤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핵심 인 ESG 추동 국가인 미국이 여 히 기후변화 응과 노동권

의 존  등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은 쉽게 바 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지속 이고 체계 인 기후변화 응은 물론 미국 주도 국제 경제

력에서 시되는 노동 련 규범 수를 감안한 조직 내 신과 교육을 강

화해야 한다. 담당조직만이 분주한 재의 상태에서 사 인 응 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하다.

셋째, 노조의 입장에서는 일부 탄소 립 향 사업장에 그치고 있는 

ESG와 고용안정 이슈를 체 산업에서 조망하고 여할 수 있는 정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새롭게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에 해 노

사간 합의를 하고 인력 양성은 물론 기존 인력의 재배치, 재훈련을 통한 

충격 완화 방안을 제안하고 사업장 수 의 의  사회  화를 강화하

고 이에 극 여하는 능동 인 자세 환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역할이 가장 요하다. 정부나 공공기 이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확산시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기업들에 한 인증 수단 

정도로 그치는 서비스가 아니라 업종별, 규모별로 기 이나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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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세분화하고 소기업을 심으로 실질 인 변화에 해서는 인센티

를 부여하는 극  행정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ESG와 노동 간의 

계에서는 노사간에 사회  화에 극 참여할 수 있는 인 라를 구축하

고 산업 환 등에서 노사가 기업 수 을 넘어서 업종별로 공동 응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력업체 등이 기업의 ESG 응 과정

에서 낙오되거나 희생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연기  투자나 

리 정책에서도 ESG에 입각한 행동 칙을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

다. 연기 이 단기간 수익 극 화가 아닌 장기 인 투자 수익을 유지하기 

해서는 정부가 ESG의 수호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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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집단면 조사 내용

사회자:제가 호명하면 무슨 트에 뭘 맡고 있는 구신지, 상호 인사

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떠 있는 순서 로 여쭙

겠습니다. D사에서 먼  인사를 해주시죠. (오디오 문제) 그

러면  테크니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고치시는 동안에 G

사에서 말 해주시죠. 

김○○ : G사 ESG 경  리 장을 맡고 있는 김○○부장이고요. 장○○

과장과 같이 참석했습니다. 장 과장은 지속가능보고서 발간을 비

롯해서 다양한 ESG와 련된 initiative에 해 응하고 있고, 평

가에 해서도 응하고 있습니다. 희 은 작년에 ESG 이 

새로 신설되었고, 이에 맞춰서 ESG 경  략을 수립하고 follow 

up해 가고 있고요. 박사님께 한 가지 궁 한 사항이 있다면. 

사회자:네

김○○ : ESG 에서 S 특히 노동조합에 련된 연구를 하신다고 방  

소개를 받았었는데요. 혹시 희가 인터뷰하고 연구 결과가 어디 

따로 포트되는 건지, 그런 목 이 있는지 추가 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회자:이건 정부로부터 희가 주문을 받아서, 수탁이라고 하는데, 

그 게 해서 하는 연구는 아닙니다. 연구원의 기본 인 사업

으로 그때그때 요한 이슈들을 잡아서 희가 자율 으로 선

정해서 연구를 하고요. 당연히 연구의 성과물은 보고서에 담

겨서 연말 는 늦어도 내년 연 에 오늘 FGI한 내용뿐만 아

니라 체 이론 인 연구나, 미국의 동향 연구나 이런 것들과 

다 합쳐져서 보고서 체계로 담길 정이고요. 당연히 보고서

는 노사정 모두에게 공 되니까, 그 게 해서 다 간 으로

는 업무나 정책에 참고를 하시겠죠. 희 보고서 내용을. 근데 

당장 정부가 특히 심이 많으실텐데 노동부가 무엇무엇을 하

기 해서, 조치를 취하기 해서, 실태 검을 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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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에게 의뢰한 연구는 아니다. 그런 박성이나 그런 건 아니

다. 오히려 이 연구는 ESG가 각 산업 장에서 지  어떤 상

황이고 어떤 애로 사항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달해서, 노사

정이 향후 ESG 정책을 수정하거나 는 개선하는 데 반 할 

수 있도록 그런 목 으로 쓰여지고요. 회사 이름도 FGI의 기

본이기도 하지만, ‘G사에서 이 게 이야기를 했다.’ 혹은 ‘G사

에서 참여를 했다.’, ‘ 가 참여를 했다.’ 이런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익명처리할 정입니다. 석유화학의 기업, 거기에 

ESG 담당자 이런 식으로 희가 익명처리할 정입니다. 그

래서 그 부분은 FGI를 할 때 뿐만 아니고, 가장 효과 이고 

솔직한 조사가 되기 해서 익명 처리할 정입니다. 혹시 뭐 

추가 으로 더 궁 하신 ?

김○○ : 아닙니다. 최 한 희 쪽에서 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는 뭐 한마디로 말 드리자면, 탄소 립도 그 고, 반

으로 국가의 강 계획만 남았지. 장에서, 특히 우리 인사 

노사 트에서 상당히 많은 애로 사항과 실 인 난 들이 

있다는 것을 제로 그런 부분을 잘 드러내기 해 제가 연구

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실에 착근을 해야 한다. 큰 패러다임

이 변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겠지만. 우리 연구의 취지입니

다. H사 소개 좀 해주시죠. 

박○○ : 네, 들리실까요. 

사회자:네, 잘 들립니다. 

박○○ : 네, 안녕하세요. 는 H사의 박○○이라고 합니다. 희 기업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희는 조선 기자재 사업을 하

고 있고요. 그리고 재 는 생산 업에서 HSE 에서 환경

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에서 E 트에 한 신 

과제나 성과 리를 도맡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에 련해서

는 안 보건 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F사의 김○○님.

김2○○:네, 안녕하세요. 희는 자동차부품제조사 F사의 김○○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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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합니다. 지  인사 에서 보상 반과 련된 일을 맡고 있

습니다. 

사회자: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D사의 임○○님 들리시면 말  좀 해

주시죠. 

임○○ : 혹시 들리시나요?

사회자:작게 하시는거죠? 에 가 계셔서. 

임○○ : 아니요. 

사회자:목소리를 조 만 톤을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임○○ : , 지 은 들리시나요?

사회자:네, 지  딱 좋습니다. 

임○○ : 죄송합니다. 제가 설정을 한다고 했는데, 처음엔 좀 안 던 것 같

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는 D사의 지속성장 략부의 임○○책

임이라고 합니다. 희는 선박 제조업을 하고 있고요. 지속

성장 략부라는 부서가 기존에 있던 략기획부의 이름을 변경

하고, ESG 기능을 강화하면서, 희 부서가 지속성장 략부라는 

이름으로 재편하게 되었고요. 거기서 ESG 추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자:네, 그럼 바로 질문지 순서를 따라가면서, 물론, 앞에 말 하

시다보면, 뒤에 것과 연 돼서 나오기도 하니까. 그런 건 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다음에 희가 나 에 정리할 때, 주제별

로 다시 선별할 수도 있으니까요. 편집하시는 분이. 오늘 화 

내용을. 그래서 뒤에 얘기해야 되는데, 앞에 얘기해도 되나, 

그 게 걱정 안하셔도 되시고요. 순서 로 가다 보면, 같이 붙

어서 갈 수도 있고. 그다음 이제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다. 잘 

모른다. 특정 질문에 해서는. 그러면 잘 모르면 잘 모르는 

상태로 간략하게 말 하시면 됩니다. 모든 질문을 공통 으로 

오늘 참여하신 네 개 기업들이 다 같은 수 에서 잘 알고 

계시거나 잘 악하고 계실거다. 그 게 생각하진 않으니까

요. 혹시 잘 아시는 부분은 많이 설명해주시고. 잘 악이 안 

된다. 거의 해당 사항이 없다. 하는 부분은 간략하게 말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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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도 됩니다. 그럼 지  인사한 말 소개하신 순서를 원칙으로 

한 분씩 말 을 듣고, 물론 간에 가다 보면 순서 로 안 갈 

수 있지만, 그 게 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 , ESG의 

기업별 사업장별 반 인 상황을 진단해볼 생각인데요. 회사 

내에 아까 잠깐 말 해주셨지만, ESG 련해서 담당 조직이

나 담당자를 특별히 만든 경험, 간략하게 말 해주시죠. 

장○○ : 네, 안녕하세요. G사의 장○○입니다. 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부터 비가 돼서 작년 9월에 ESG 경 리 이나, 담 조

직이 새롭게 조직이 고요. 재에는 희 에 계신 장님과 

원은 까지 포함해서 총 6명, 해서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희 같은 경우에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ESG 경  략

을 수립하는 분들, 액션 랜이나 그런 것들을 세워서 실행하는 

부분들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아까 말 드렸던, 지속가능

경 보고서 작성이나, 외부 내부 이해. 이해 계자에 한 응. 

커뮤니 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주로 업무를 많이 진행하

고 있습니다. 그 밖에 initiative에 한 부분들에 심을 많이 가

지고 있어서 역 말부터 가입이나 이런 부분을 알아 서 진행

을 하고 있고요. 쭉 말 드리면 될까요?

사회자:네네.

장○○ : 네, 뭐 언 하신 부분처럼 주주들은 당연하고요. 외부 투자기

에서  심들이 많아지고, 희 쪽에 정기 으로 희 쪽에 

지속가능 략이라든가, 변동사항에 해 주기 으로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을 뿐더러, 특정한 상황에 해서, 나 에 나오지만, 

탄소 립이나 이런 부분들에 한 략에 문의를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과정 같

은 경우에는. 이 에는 희 담 에 생기기 엔 타 부서에서 

작성을 했었는데, 희가 작성하면서 일단은 희 자체를 좀 보

고를 하거나, 확장해야 한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외부에 이

제 가이드라인이나 임 워크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다양해

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극 으로 응하고 평가기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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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자료를 충족시키기 해서, 공개하는 자료의 수 . 질

인 부분은 당연하고요. 양 인 부분에 해서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할 수 있고. 요구하는 부분들에 해 니즈를 악하고 

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 에 조사하거나, 보고 기 을 어떻

게 잡을 건지, 이런 부분들이 이 과 비해서 몇 배 더 복잡해

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결과물은 최근에 나온 부분

도 이 과 조  다른 결과물이 나왔다고 할 수 있고요. 교육 같

은 경우는 희 자체 으로 장에 있는 직원들, 그리고 본사에 

있는 부분별로 교육을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 같은 

경우에 임원분들이나 리자분들을 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실

제 이제 이해 계자들하고 직  응하는 실무자들이나, 장에 

있는 분들이 련된 주제에 직  응이 가능하도록, 자체 으로 

교육을 1차 으로 상반기에 한번 진행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력사나, 다른 이해 계자들을 상으로 진행하려고 검토 에 있

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투자법인이나 력사에 한 부

분도 지속 으로 이제 평가기 들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요. 희

가 재 보고하고 있는 보고 범 보다 더 넓 서 희 연결 상 

종속기업에 한 요구라든가, 아니면 희랑 함께 일하고 있는 공

망에 한 ESG 데이터나 평가에 해서도 요새 많이 요청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말 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자:네, 아주 개 으로 잘 설명해주셨고요. 표본 으로 답변해

주시면 다른 데서도 그러면 될 것 같고. 제가 궁 한 은 평

가기 이라고 하시면, 국내외 평가기 들이 다 포함됩니까?

장○○ : 네, 국내 국외 가리지 않고 최근 요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국외 평가기  같은 경우에는 희한테 직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희가 선제 으로 응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있고요. 

직 으로 희 공 망이나 고객사 쪽에서 이런 기 들의 등

은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응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요구

하는 경우도 있고. 투자기 들이 직 으로 희에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 기  쪽에서는 희가 직  응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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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있고, 외입이 와서 희가 응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게 

응하고 있습니다. 

사회자:블랙… 뭐죠? 

장○○ : 블랙록 말 하시는건가요?

사회자:네, 블랙록이나 국내에는 국민연 이나 큰손들인데, 이런 데

가 큰손들인데, 이런 데서 구체 으로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

습니까?

장○○ : 네,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희 기후변화 응에 한 부분을 어

떻게 리하고 있고, 향후 략이 어떻게 되고, 목표가 어떻게 되

는지, 그리고 알고 계시겠지만 TCFD 임 워크라는 걸 어떻

게 응하고 있고, 그 기 으로 자료들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

고요. 국민연  같은 경우에는 자체 으로 희 데이터를 수집하

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희한테도 말 하신 것처럼, 요한 

투자자들의 하나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즉각 으

로 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자: .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번엔 H사에서 련 

말  쭉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 : . 희는 올해 ESG 경 원회가 신설되었고요. 그리고 희

는 일단 그룹사로 지주사인 ‘D 미칼’에서 략경  부서를 신설

하여서 필두로 각 경 지원이나 환경안 , 그리고 유틸리티에 각 

담당자가 설정돼서 지표를 리하고 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재 주주나 투자기 들로부터 련 보고나 요청이 늘었는지에 

해서는, 투자기 들로부터 지  해외나 국내외 투자기 에 상

없이 자료 제출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보고서 작성 과정에 해서는 제가 지  략 부서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말 드리기 조  어려울 것 같

습니다. 그리고 련 교육이나 홍보 과정이 강화된 부분은 희 

사내 그룹웨어라든지, ESG 련 홍보 게시  같은 부분들이 신

설되어서 련 토픽이나 이슈를 다루고 사에 공유되고 배포되

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 력사나 거래처에서 ESG 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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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요청받은 이 있고, 메일이나 직 으로 유선상으로 

연락이 와서 요청이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자: 력사가 요청했다는 것은 H사보다 큰 더 에.

박○○ : 맞습니다.

사회자:거래처와 비슷한거죠? 납품을 하시는. 

박○○ : 희와 거래를 하고있는 거래처라고 하면, 부분 조선사들인데

요. 여기 D사도 계시겠지만, 빅쓰리 조선사 쪽에서 희쪽으로 

ESG 련된 데이터를 요청하 습니다. 그래서 ESG의 데이터를 

회신한 상태이고요.

사회자:그 습니다. F사에서 말 해주시죠.

김2○○:네. 희는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계 기업이어서 ESG라

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서가 sustainability 

련 부서가 새로 신설되어서 련한 조직이나 담당자들을 개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포 시아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 100% 해외에 있는 법인으로 되어 있고, 해외 법인에서 

요청하는 투자기 들로부터 련 보고나 자료 제출에 해서는 

희 아시아 쪽 지구에서 한두 개에 한 데이터를 부 취합한 

다음에 한 번에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련해서는 자료 

제출 빈도는 보다 훨씬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속가

능보고서 작성은 사실 희도 인사 에서 작성하는 부분이 아니

기 때문에 이 부분도 는 악이 어려울 것 같고요. 련 교육

이나 홍보 과정과 같은 경우에는 희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룹웨어에서 진행되는 교육, 커리큘럼이 sustainability 련 교

육들이 올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외 투자

법인이나 력사, 그리고 ESG 모니터링 요구와 같은 경우에 희 

회사 내부 지침으로 sustainability 련한 HSE 그리고 인사 , 재

무  이쪽에 지  자료 요청이라든지 모니터링, 재 하고 있는 

항목들에 해서 각자 취합해서 제출하라는 보고가 번달쯤에 

있었고, 지 도 계속해서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자:그러면 력사가 국내에 완성차들과 주로 거래를 하고 있는 



부 록 103

것인가요?

김2○○:네, 맞습니다. 주 고객사는 , 기아차입니다. 

사회자:그럼 그쪽에서 지속가능보고서나 이런 것들 요건에 맞춰 보고

서를 달라, 의를 하자 이런 요청이 있나요?

김2○○:네, 업 을 통해 제가 알기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용 

련해서는 주로 업 , 그리고 기획 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자: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D사에서 말  해주시죠.

임○○ : 네, 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1년부터 ESG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고요. 체계가 실무를 추진하는 추진국과 의사결정 기구라고 

할 수 있는 ESG 추진단. 두 가지 체계로 조직을 구성하 습니다. 

작년에 희의 안 이나 환경 쪽에 총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조

선 소장이라고 는 표 을 하는데, 부사장님이신데, 그 소장님

이 ESG 추진단장이 되셔서, 환경 분과, 사회 분과 그리고 기계 

구조 분과 이 세 개의 분과를 만들고, 이게 실제로 새로운 어떤 

부서를 만들었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부서들을 각 분과별로 매

칭을 해서 기업이 어떤 ESG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조직 구조를 

작년에 구성하 습니다. 제가 지  소속되어 있는 지속성장 략

부가 재 추진국의 다른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21년 부터 조직을 구성해서 기본 으로는 희는 통합 

보고서로 작성을 하는데요. 지속가능경 보고서를 연차보고서와 

 형태의 통합보고서로 시작을 했고, 희가 그 이외에도 이해

계자 평가 응 업무, 그다음 ESG 략 수립 업무들을 수행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요청 같은 경우에는 희는 아까 

말 하셨던 G사라든지, 다른 기업들과는 다르게 투자자가, 희 

주주가 산업은행이고, 기타 형 어떤 해외 투자자가 없기 때

문에, 그러한 어떤 투자자 부분에 있어서 자료 제출 요청이 많지

는 않은데 오히려 희는 고객사들이, 매출의 90% 이상이 해외

에서 이루어집니다. 유럽이나 미국 고객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쪽에서 이런 자료들을 간혹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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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 업에 향을 끼친다거나 그 정도까지 수 까지는 

아직 안 온 것 같고요. 재까지는 그런 요청들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제 빈도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로 보이고. 재는 기업

에 직 으로 요청하기보다는 CDP에 정보 공개가 되기 때문에. 

탄소 련된 정보라든지, 이런 것은 CDP라든지 혹은 MSCI 등 

기타 공시하고 있거나 공개하고 있는 정보를 찾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 으로 요청을 하거나 이런 것은 많

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다음에 지속가능경 보고서는 아까 말

드렸지만 희는 작년부터 원래는 한 10년 부터 하긴 했었는

데 그 당시에는 어떤 체계를 가지고 한 게 아니었고, ESG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면서 GRI라든가, TCFD, SASB 같은 체계에 

맞추어 공개를 시작한 건 작년부터 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희는 복잡해졌다라기보다는 에는 서술식으로 나열했던 부분

이 있다면 어느 정도 지 은 로벌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명확하

게 요청하는 부분 어떤 것들을 공시해야 되는지 명확하기 때문

에, 복잡하다기보다는 조  더 명쾌하게 희가 공개해야 되는 

정보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과

정이 작년, 올해 두 번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

다. 교육 련된 것은 희가 사내에서 외부 으로 어떤 사내 홍

보 ESG에 한 것, 지속가능 경 에 한 것은 홍보는 하고 있

으나 커리큘럼을 마련해서 직원들에 한 교육은 기획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정도 부터 시작을 할 

정이 있고요. 력사 같은 경우에도 지  공 망 ESG라든가 이

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역

시 재 지  기획 단계에 있고,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정도부

터 력사에 한 ESG를 함께 하는 그런 략을 세우고 있습니

다. 이상입니다.

사회자:임○○님 소리가 다시 죽었는데, 다음번 말 하실 때는 조  

소리를 키울 수 있으면 조 만 더 크게, 간 간에 불분명하

게 들린 부분들이 있어서, 지  말  잘릴까 . 다 끝나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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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렸고요. 다음번 말 하실 땐 조 만 더 크게 말 해 주시

고요. 

임○○ : 네네.

사회자:두 번째하고 세 번째 묶어서 제가 심이 있는 것은 회사별로 

각 사업장 안에서 ESG 에서 탄소 립이라든가 탈탄소, 다

음에 이거와 련된 새로운 공정 기술 도입의 여부, S 련해

서 기존에 어떤 사회  책임 활동이 증가하 는지.  투명경

이나 윤리경  부분도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그다음 역시 

S 련해서 일가정 양립과 같이 종업원분들의 웰빙, 만족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책 같은 것들도 최근에 혹시 강화

된 게 있는지하고, 그래서 연 해서 최근에 어떤 부분은 회사

가 키웠는데 어떤 부분은 었다든지, 혹은 매출이 확 떨어졌

다든지.  인력 운 이나 인사 정책상으로도 이런 것들이 어

떤 변화로 이어졌는지.  그래서, 노사간의 갈등 요인이 새롭

게 발생된 게 있는지. 이런 흐름으로 이걸 나눠서 할 수 있겠

지만, 어떻게 보면 이어서 말 하시는 게 황과 향이겠지

요. 말 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연히 잘 모르시는 부분

은 이러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알 수가 없다고 말 해 주시면 

되시고요. 다시 G사부터 말 해주시죠.

장○○ : 박사님께서 제가 답변드리다가 부족한 부분을 말 해 주시면 제

가 다시 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지 주셨던 부

분에 해서, 탄소 립 련된 부분에 해서는 희 이제 3월달 

즈음에 기사가 한번 으로 나간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들 주로 말 을 드리면, 기후변화와 련된 응을 담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쪽을 심으로 해서 2050년까지 scope 1, 2

에 해서 탄소 립을 하겠다고 일단 계획을 세운 부분이 있고

요. 3 부분에 해서는 완벽하게 립을 하긴 어려우니 배출량을 

최 한 늘리지 않는 선에서 동일한 수 에서 지속 으로 가고. 

SCOPE 1, 2에 한 부분에 해선 탄소 립 부분을 2050년까지 

달성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외부에도 공표를 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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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이나 공정은 필

요한 상황인데요. 우선 으로 희가 공표를 하고 나서 실질 으

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과 련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재 추

진하고 있는 부분은 우선 CCUS라고 해서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

을 희가 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집한 탄소를 

매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고, 이건 JVC 형태로 진행을 하는 부분

이 기사로도 이미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추가 으로 앞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친환경 연료를 환을 한다든가, 국내에선 항상 사실 신재생 에

지로 100% 환한다는 희 같은 굴뚝 기업은 사실 쉽지가 않

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재생 에 지를 100% 환하겠다. 이

러한 부분은 아니고, 우선 으로 천연가스로 환을 한 후에 그 

부분을 가지고 수소로 환을 해서 탄소 립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부가 으로 알고 계시는 녹색 리미엄이나 PPL 투자재 

같은 경우를 진행해서 신재생 에 지 련된 부분도 확보를 하

고, 추후에는 탄소 상쇄 제도를 극 으로 활용해서 궁극 으로 

2050년에 탄소 립을 하겠다는 것이 희의 목표입니다. 사회  

책임과 련된 부분은 사실 시도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각

도로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손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활동을 비롯한 사회

환원 활동들인데, 코로나 상황이 녹록치 않다 보니까. 사실 2020

년 특히 2020년부터는 특히 실질 으로 활동하는 부분들이 축소

될 수밖에 없었고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기 해서라고 해야 

하나? 그런 식으로 해서 장애인 시설들이나 소외 계층을 지원하

는 활동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내부 으로 

희 에서 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심으로 해서 어떻게 좀 

많은 일들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 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이 

이 게 강해지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계획은 열심히 수립하고 

있고, 실행은 조 은 아직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윤리

경 이나 투명경 은 아시다시피 보고서에 많은 내용을 공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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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자체가 일단 투명하게 정보 공개를 하겠다는 의지는 가지

고 있는 부분이고요. 윤리경  측면은 희도 요하게 여기고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 기본 인 부분입니다만, 윤리와 련된 교

육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방지 이런 부분들에 한 교육

을 지속 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리자들이나 임원

들을 상으로 해서 별도로 추가 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 같은 경우에도 ESG 경 을 비하

는 과정에서 이사회 쪽을 많이 강화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사

외이사 부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내부에 ESG 원회라든가 

보상 원회 그다음에 사외이사 후보 추천 원회라든지 다수의 

원회를 구성하고, 부분은 사외이사 100%로 진행을 하면서 

투명하게 경 활동을 지속하기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

고 일가정 양립에 해서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시작된 부분이 

있긴 할텐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육아와 

보육 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성 직원들이 조  더 보육에 집

하거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택근무를 극 으로 장려하고 있

고요.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는 100%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잘 지켜

지지 않는 부분들이, 출산 후에 복귀를 할 때 사무소로 입이 된

다든가 하지 않고요. 기본 으로 출산휴가 들어가기 에, 혹은 

육아휴가 들어가기 에 본래 부서로 복직하는 걸 기본 인 제도

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갑자기 말 드리려다 보니까 딱히 생각이 나진 않는데, 일단은 

재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 재택근무를 가장 극 으로 하고 있다

는 부분들, 본사 직원들 같은 경우에, 사무직 직원들 같은 경우에 

도 복장을 리하게 입고 있는 상태인데, 복장이나 이런 부분

들에 해선 많이 하고 계실겁니다만, 희는 100% 다 자유롭게 

복장해서 출퇴근하고 있고요. 뒤쪽에 인사 노무 이슈 련된 내

용들도 마  말 을 제가 아는 선에서.

사회자:네. 반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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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 희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고용안정에 미치는 부정  향은 

사실 없습니다. 별로. 오히려 희 같은 경우에는 ESG 경  

리 이 오히려 인력이 충원 거든요. 그리고 안 이나 환경 쪽 

같은 경우에는 부서가 분리되었어요. 아 . 그래서 이제 표이

사님 직속으로 별도의 조직이 생기면서 오히려 인원이 충원되고 

있는 상태고. 그 다고 다른 부서의 티오를 빼서 충원한다는 그

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희 같은 경우

에는 인력은 지속 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몇 년 에 이슈가 었던 비정규직 련된 부분도. 

희 같은 경우에는 견직이 없는 상태고요. 견직 직원들에 

해선 직  고용식으로, 직고식으로 환이 되어서 재 견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인사 노사는 뒤에  구체 으로 말 하실 수 있는 단계가 있

으니까 일단 거기까지 체계 으로 잘 설명해주신 것 같습니

다. 그러면 지  말 해 주신 것을 벤치마킹 삼아 비슷하게 그

런 순으로 말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H사 말 해주시죠.

박○○ : , 희도 말 해 주신 것처럼 기사화가 돼서 나온 부분이 있어

서 그것 련해서 어느 정도 말 드리고 희 재 실태에 해 

말 드리겠습니다. 희는 일단 ‘○○ ○○○’이라는 그룹 산하

에 있는데, ○○그룹은 석유화학 그룹이어서 석유화학에 사용되

는 폐열회수 공정이라든지 공정에 한 설비 개선으로 온실가스

를 감하고 있고, 희 쪽에서는 유해 화학물질 사용량을 이

기 해 친환경 세척제를 개발해서 세척제 도입을 하고 있습니

다. 한 컴 셔의 가동 방식을 인버터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기 사용량을 감하기 해서 많은 공정이나 기술을 도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  책임을 강화하기 한 활동이 증가되었는

가에 한 답변을 드리자면 희는 부산 기업에서 문화 술 

변 확 를 한 순수 술 분야에 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

니다. 를 들면, ‘아트부산’이나 부산지역 오 스트라의 지원을 

통해서 사회 반의 문화 수 을 높이기 해 노력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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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경 이나 윤리경 이 강화되었는가에 한 부분에 해서

는. 제가 느끼기에는 투명경 이 당연하게 실시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지  경 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모두 사에 공유

되고 있고. 직장 만족도 제고를 한 책에 해서는 희 여직

원에 해 시험  시술이라든지, 난임휴가에 한 부분이 복지로 

제공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일가정 양립에 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

경요인 압박으로 인한 기업별 동향에서 련 투자가 늘거나 매

출이 감소가 발생이 되었는가에 한 답은 희 쪽에서는 유

해 화학물질 사용량 감을 해서 기존 세척제 비 한 4배 정

도 비용을 더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 인 투자

비용은 계속해서 지  늘어나고 있고요. 지  그러한 비용과 공

정 개선 간의 차질이 생겨서 진행이 느려지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인사 노사는 잘 모르시고요. 

박○○ : 네, 인사 노사는 제가 알아보지 않아서.

사회자:네, 습니다. 거기까지 말 해 주시면 고요. 다음에 F사부

터 말 해 주시죠.

김2○○ : , 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  아시다시피 자동차 업계 자체

가 통 인 배기가스로 인한 자동차에서 수소탱크, 수소 배터

리 혹은 기차 시 로 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희 회사도 

발 맞춰서 수소 배터리 련 차량 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련 부품 생산에 있어서 희가 생산 공정, 그리고 기존에 배기

가스로 인해 발생하던, 시험으로 인한 매연들, 탄소 배출량이 지

 많이 어들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희는 이미 시설 투자라

든지, 조직 구조 변경을 이미 한 3, 4년 부터 해오고 있었기 때

문에. 희는 단기 으로는 2025년까지, 장기 으로는 2035년까

지 각각 탄소 배출량 목표를 세워서 지   감소시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희가 수소 쪽에서 알려진 업체를 

번에 인수합병을 해서 공장도 새로 짓고 새로운 공정이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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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쪽에서 많이 유입이 돼서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의 사회  책임 같은 경우에는 

희가 사실 기존에는 희가 크게 수행하는 사활동이라든지 이

런 게 없었는데 작년부터 희 인사  본부장님 지시하에 각 지

자체와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는 각종 사활동이라든지, 기부, 

각종 사회  활동에 해서 기획안을 많이 제출하고 실제로 수

행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투명경 이나 윤리경  같은 경

우에는 희 같은 경우에는 내부 외부 으로 감사가 많은 편인

데, 이런 걸로 인해서 투명경 이나 윤리경 이 지속 으로 계

속되고 있었고, ESG 경 으로 인해서 딱히 강화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직장 만족도 제고를 한 책 같은 경우

에는 희는 일단 기존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탄력 으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재택근무를 실시했다가 많이 안 걸리는 시기에

는 주로 회사에 다들 나와서 근무를 했었는데. 최근에 리모트 워

킹이라고 해서 흔히들 말하시는 재택근무 시스템과 그리고 희 

같은 경우에, 생산직 같은 경우에도 많이 코로나가 걸릴 경우에

는 좀 다른 기아 자동차라든지 이런 곳과 의를 해서 생산직도 

휴일을 가질 수 있도록 의 에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책

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수소탱크 련 투자설비라든지, 

련 인력이라든지 희가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발생시키고 있고. 

련해서 매출 감소는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사회자:네, 말  다해주신 거죠? 인사 노사 부분은 말 해주실 게 없

는 걸로.

김2○○ : 네.

사회자:일단 뒤에  한 번 있는데. 일단은 말  다해 주신 걸로 알고. 

그다음엔 D사 말  좀 해주시죠. 

임○○ : 제 목소리 당한가요? 더 크게 말  드릴까요?

사회자:네, 조 만.

임○○ : 네. 크게 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탄소 립이나 탈탄소 계획 



부 록 111

같은 경우에는 희가 지  수립을 하고있는 계획 단계에 있습

니다. 지  올해 하반기에 개편할 정이고요. 계획에 따라서 투

자들이 앞으로 이루어지거나, 희가 어떤 책들이 나와야 될 

거기 때문에, 지 까지 탈탄소와 련해서 특별한 사업을 진행하

거나, 한 거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에 

이제 희는 내부의 공정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신 주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LNG 추진 

선박이라든지, LNG 선박들이 핵심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 개발을 지속 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식 분야에서 DIS4라는 고유의 스

마트 솔루션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최  운항 솔루션을 통해

서 희의 선주들이 조  더 효율 인 운항을 통한 탄소 배출량

을 일 수 있는 솔루션들을 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고 이제 사회  책임 강화를 하기 한 활동들은, 기존에 희는 

아시다시피 안 이라든지, 환경에 한 부분들은 아주 요한 부

분이기 때문에, 희가 HSE라고 부릅니다. 안 과 환경을 총

하는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이 기존에 상무 이었다고 한다면 

지 은 무 으로 격상을 하여서 올해 에 조직의 격상이 있

었습니다. 이를 통해 안 이나 환경 분야를 강화하 고요. 력

사 안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한 지원도 강화해서 진행

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쪽에 있어서도 외국인이나 장애인 

련 지원 제도들도 통합보고서에 자세하게 져 있습니다. 한 

지역 내 사회  책임이라 한다면 교육기 의 장학  지  사업

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꾸 히 해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ESG가 이번에 활성화되거나 이슈화가 되어서 하게 시작되었

다기보다는 희는 거제도에 있는 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거

제도 지역과 상생한다는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매우 강하고 이것

에 해서 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라는 어떤 

특수성이 아닌 이 부터 지속 으로 해오던 업무의 일환으로 

희가 지속 으로 해오고 있다고 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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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경 이나 윤리경 같은 경우에는, 투명경 은 희 주주

가 산업은행으로서 어떻게 보면 재벌 기업이나 이런 기업과는 

다르게 무조건 으로 투명해야 하는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매우 투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

지고 있고요. 윤리경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기사를 보시면 아

시겠지만 안 좋은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2015년, 14년 이후에 

희가 이런 것들을 해서, 이 사건 이후 많이 비를 해서 윤

리 신문고 신고라든지, 윤리 수에 한 의무 계약 부분에 한 

부분이라든지, 사내 업무 진단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재는 윤

리경 이 매우 강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 직장 만족

도 부분에서는 희는 올해 사람 심 경 이라고 하는 테마 아

래에 새로 스태 를 꾸려서 인사, 문화, 복지와 련해서 직원들

이 무엇을 원하며,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에 한 의견들을 청

취하고 실행에 옮기는 작업들을 재 진행 에 있습니다. 사람

심경  TF 을 심으로 직장 만족도 제고 사업들이 이루어지

고 있다라고 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탈탄소 계

획 등 환경 요인 압박으로 인한 동향에 한 문제가 있는데, 사

실 희는 환경 요인 압박이 어떤 리스크 인 측면이라기보다는 

기회 인 측면이 더 많습니다. 일례로, LNG 추진 선박이라든지 

희가 추진 선박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해

서 투자를 더 많이 했으면 했지 감소가 있거나, 어주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진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력운 이나, 

인사정책 변화라든지, 갈등 요인이 ESG라는 이슈에 의해서 등장

하거나 하지는 않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사회자:네, 감사합니다. 이제 큰 첫 번째 질문 세트에 해 희가 의

견을 들어봤고요. 두 번째 세트가 있고, 세 번째 세트가 있는

데요. 두 번째 세트는 지  뭐 인사 노사에 큰 련성이 없다

든지 잘 모른다는 분들도 있으셨지만 그냥 이거는 당장 안

일 수도 있고 망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 ESG 이걸 좇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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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면, 강화되다 보면 앞으로 어떤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견, 망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말 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까

지 말 해주신 거는 재와 련되었다고 보면,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자리나 직무 이런 것들이 불완 해지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유망해지는 게 있고. 생산직과 사무직 간

에도 희비가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지, 더 talent가 있는, 

더 특정한 기능이나 기술을 가진 인력들을 더 찾아야 하는 가

능성이 있는지. 사람 심이라는 말 하셨지만은 사람들 간의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배치 환. 교육 훈련을 동

반할 수도 있겠지만. 배치 환  자연 감원. 정년퇴직하신 어

떤 어떤 직무들은 더 이상 충원하지 않는 쪽으로 간다든지. 

즉, 늘어나는 일자리는 다른 쪽이기 때문에 이쪽은 더 이상 충

원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인사 노사상의 지 부터 향후까지 

망을 해서 해당 사항이 있는 곳들을 심으로 이 에 뭐 

건 뛰셔도 되니까, 하나하나 다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 편하

게 세트로 묶어 말 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G사부터 

말  해주시죠.

장○○ : 희가 인력 감축 요인의 발생. 이런 부분은 희는 조  와닿지

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최근 재 진행 인 부분들이 매

출 확 나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처럼 생산 

장에서 모든 걸 사람들이 다 처리하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

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 많이 자동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 인 인력 감축 부분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오히려 환

경이나 ESG 련된 부분 때문에 오히려 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오히려 희는 조 씩 인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건 사견입니다만, 평균 직원들의 연령  자체

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흔히들 말하는 베이비부

머 세 들이 은퇴할 때 되면 그 이후엔 어떻게 진행이 가능할지 

이러한 부분들에 의문은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크게 인력 

감축 요인이다. 이 게 보긴 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



114   ESG 경영과 노동

 말 드린 것처럼 ESG로 인해서 희 같은 이 새로 생긴 건 

당연한 부분이고요. 아까 잠시 말 드렸습니다만, 환경이나 안  

쪽 련된 인원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계속 으로 충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기 때문에 

이런 충원 필요성은 계속해서 있는 것 같고 특히나 다른 여기 계

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나 안  환경 쪽 같은 경우

에는 오히려 인원이 없어서 난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고 일하는 방식에 해서는 ESG 경 과 련해서도 희가 

ESG 경  련된 데이터를 리하는 부분들에 해서는 일단은 

계속 으로 데이터의 정확도나 연속성, 신뢰성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 으로는 이 데이터 리하는 부분도 디지

털화 하기 해서 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ESG 련 데이터들을 이제 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

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보고서도 작성하고 향후 

ESG 련된 공시 자체가 의무화가 되는 건 당연한 사실이기 때

문에 그런 부분에 한 감사에도 응하고 공시에도 응하기 

해서 디지털화는 계속 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리고 담 인력 같은 경우에도 아까 박사님께서 말 하셨지만 

외부 투자기 이나 평가사 그리고 initiative 등등 요구하는 부분

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한 문성 있는 인력이라든가, 응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속 으

로 확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희 내부 으로도 

인원들이 늘어났다고 단이 됩니다. 노동방식의 환에 해서

는 사실 배치 환과 련된 부분은 희는 아직까지는 이슈가 

없어 보이고요. 사업을 희도 지속 으로 갑자기 확 확산된다기

보다는 지속 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인원들에 

해서 어드는 일자리가 있어서 그 부분을 다른 분야로 체

한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즈니

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순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진 그런 움직임

이나 제가 아는 선에서는 없고요. 오히려 이제, 내부 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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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특히 사회 분야에 한 반 인 리나 요도를 알고 있

기 때문에 별도의 신 TF 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희 같은 경우에는 감원이 개입된다든가, 

배치가 환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해서는 조  거리가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교육 훈련 자체는 지속 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ESG뿐만 아니라 complians 련된 부분들의 

요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윤리경 이나 보안 련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지속 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

부 으로 지속 으로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재 있는 실태를, 이게 지  실태 

악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 이건 내 개인 단

인데, 내 의견인데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망 속에서 는 

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말 해주시면 됩니다. 무 이제 이

건 내 개인 단인데, 이건 회사 입장이 아닌데, 무 그 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 해주시죠.

박○○ : 네. 일자리나 직무별 고용의 안정에 미치는 부정  향에서 안

에 해서는 당장의 인력 감축은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아까 

말 하신 것처럼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략 부

서의 신설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이나 안  트의 인원 충원이라

든지 인력에 한 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시 이고요. 한 가지 조

 우려되는 부분은, 희 환경 안  트에서 인원이 차출되거

나 아니면 배치 환이 되어서 ESG 략과 련된 일을 하게 되

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환경 안  트에 공백

이 잠깐 생기게 되는데, 그러한 고용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능이나 능력을 가진 인력에 한 충

원은 지속해서 지  련된 인원들을 채용하고 있으나, 지  

ESG 련된 인력에 한 채용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들었습

니다. 그래서 initiative 응이라든지 아니면 ESG 련된 지속가

능경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업무에 한 문 인력의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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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늦춰지는 부분도 있다고 들

었고요. 그리고 일하는 방식에서 스마트화나 디지털화는 계속해

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정의 자동화가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

고, 그리고 로 의 도입으로 생산 과정에서 생산직 인원이 배치

가 안 되어도 작업이 지속 으로 가능하게 되었고, 그리고 재택

근무도 어느 정도 서울 사무소에서는 자리를 잡아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사회자:로 이 들어오면 거기에 들어갔던, 생산 라인에 들어갔던 사

람들은 자연 감원을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배치 환 쪽으

로 생각하시는 건지. 

박○○ : 희는 력사 인원이어서요. 력사에 한 인원이 자연 감원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뒤로 갈수록 잘 모르시니까 말 을 그 즈음에서 딱 그치신 것 

같아요. 

박○○ : 네. 뒤에 질문을 읽어보고 있는데. 조

사회자:이게 이 모든 걸 다 알려면 사실 조를 짜서 분석을 하거나 아

까 두 분이 계셨지만 서  명이 사실은 같이 계셔야 되지만 

사실은 되는 문제여서. 아까 말 드렸겠지만 개별 회사 차원

에서 완벽하게 어떤 그 정보의 세트를 구축하려는 게 아니고, 

희는 의견들을 다 모아서 기존 장 형 제조업에서는 이러 

이러한 의견들이 모아졌다. 이 게 정리될 수 이니까, 무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F사 말  해주시죠. 

김2○○: , 우선 희는 인력 감축 유인과 고용 불안정 요인을 좀 묶어

서 말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희 회사가 아까도 말 드렸지

만 지  수소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인력 감축 요인

이 어느 정도 발생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부분에 해서는 어느 

정도 상쇄하는 부분이 있어서 감축 요인과 증가 요인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고용 불안정 같은 

경우에는 기존 통 인 배기가스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고용 불

안정 요인들이 증 되고 있는 추세이고, 반 로 수소사업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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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오히려 고용 안정이라든지, 새로운 일자리들이 새로 생

기니까 신규 채용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리고 생산직과 사무직 간의 향이 희는 상이한데. 사무직 같

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생산하는 사업부가 새로 생긴다고 해도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를 수소사업부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 사무직 쪽에는 향이 그 게 많지 않다고 생

각이 들고요.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생산하는 설비라든

지, 기술이 요구되는 사항들이 다르기 때문에 조  여기에는 

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자: , 뭐 정원 리 차원에서 향후 자연 감원을 충원 안 한다든

지 배치 환 교육을 잘 한다든지 그런 건 없으시고요?

김2○○: 네, 그런 거는 크게 없습니다.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자:네, 재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없다.

김2○○ : , 아직은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회자: D사 말  해주시죠. 

임○○ : 네, 아까 말 드렸던 비슷한 맥락인데요. ESG의 이슈가, 특히 환

경 인 이슈가 희 쪽에는 어떤 리스크 차원보다는 기회 요소

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

어서도 추가 으로 새로운 LNG 추진 선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인력이 발생하고, 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ESG로 인해 추가 인 감축 요인이 발생했다고 말 드리긴 어려

울 것 같은데. 그것은 지 의 상황을 말 드린 거고요. 아까 박사

님께서 말 하셨던 것처럼 향후에 산업의 환 같은 것들이 이

루어지는 것도 고려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당장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LNG도 역시 릿지 연료로서 역할을 할 뿐

이지 향후 10년, 20년 후에는 그것이 어떤 메인 연료로서 역할을 

하기 힘들어지고, 친환경 연료들이 개발되는 상황이 오면, 그것

에 맞는 인력이 고용되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것 같은데, 그

것이 지  당장 5년, 10년 안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되진 않습

니다. 희도 그런 것들에 해서 크게 비한 인력 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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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그 게 하고 있진 않다라고 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서도 말 하셨던 부분과 비슷하게 희도 생산직과 사무

직 간의 향은 상이한 편입니다. 특히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가

장 요한 여건들이 안 이라든지, 근로 조건, 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향은 분명히 있고, 하지만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실

제로 그런 것이 직 으로 향을 끼친다기보다는 제품과 련

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설계직이라든지, 연구직 같은 분들은 제

품의 친환경성을 맞추기 한 어떤 개인 인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 향이 상이

하다고 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 드리

면, 탄소 배출 건이라든지 에 지 감과 련된 자체  인원이 

부족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원할 필요

는 앞으로 계속 으로 있을 것 같고요. 지 도 니즈는 산업에 계

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ESG 응 담 인력도 

희는 아까 에 말 드렸던 ESG 추진국에 담 인력이 재 3

명이 있습니다. 이 인력도 역시 향후 ESG에 련된 회사의 응

이라든지, 산업의 환 수 에 따라서 증가하는 부분이 앞으로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에 있는 질문 에 

스마트화나 디지털화가 진되었는가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사회 인 상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희 제품이라든지 공정

에 많이 녹아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재 발생하고 있는 

ESG 경 에 어떤 트 드라든지 이것에 맞춰서 했다기보다는 하

나의 별도의 트 드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화나 디지털화가 꼭 

ESG와 연 성을 가지고 진되었다고 콕 집어서 말하기는 어려

울 것 같고요. 산업 환과 련된 것은 말 드린 것처럼 향후 10

년 내에서는 이루어질 것 같진 않지만, 이후의 상황에서는 분명

히 이것에 맞는 인력의 배치 환이라든지 인력의 추가투입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

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잠깐 쉬시면 좋겠지만, 쉴 환경이 아닌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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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 원래 오 라인에서 만나면 좀 쉬었다가 하곤 했는데 

신 조  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 없이 바

로 세 번째 질문 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아마 뒤로 갈수

록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ESG를 아시는 분을 우선

으로 희가 섭외를 했고 그래서 그것이 인사 노사 쪽에 어

떤 향과 같이 있는가를 보려고 하니까. 뒤에 인사가 아닌 노

사, 노조를 포함한 노사 련 이슈니까. 뒤로 갈수록 잘 모를 

수 있어요. 민감한 것은 계속 말 드리지만 오피셜하게 처리

되는 건 없으니까,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망하고 상하고 있다. 틀리다 맞다 이 게 부담 안 

느끼셔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노조  근로자 표들, ESG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ESG를 인식하고 있는

가. 우리 회사가 지  투자자들이나 평가기  이런 곳에서부

터 ESG가 최근에 강화되었다. 이런 것들이 종업원들이나 직

원들과 공유되고 있는지.  기후변화 특히 응과 같은 것들

은 우리가 하는 일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이

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배치 환이나 인력

조정 상황에 해서도 우려 내지는 상하는 경우가 있는지. 

그래서 단체교섭이나 아까 이제 이사회도 잠깐 나왔지만, 이

사회에 우리 표가 얘기를 이런 것들을 같이 의를 해야 한

다. 노사 의회에서 이런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보자. 이런 것들

이 나타나고 있는지.  보고서 작성할 때 노조 의견을 반드시 

같이 첨부 내지는 회람을 해서 우리 쪽에서 OK한 내용을 써

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해서 해

당되는 사항 심으로 반 으로 종업원, 직원,  그 표

들. 그런 쪽에서 ESG 련된 이슈들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자기네들 요구를 하고 있는 건지 이 게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G사부터.

장○○ : 말 하신 것처럼 여기서부터는 약간 제 생각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첫 번째 ESG 인식 정도에 련해서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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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에 맨 처음에 질문지에 있던 내용으로 말 을 어느 정도 드렸

던 부분처럼 일단 희가 어떤 이슈들이 있는 경우들에 그걸 가

지고 교육 자료들을 만들어서 내부 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

니다. 최근 내부 으로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공시 기 이 변동

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해외 탄소국경이나 공 망 리, 강화 이

런 부분들에 한 사업장별로 주요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에 해서 교육을 지속 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희 

하고 직 으로 응하는 환경 련된 부서라든가 안  련된 

인사 련 부서들 쪽에서는 조  인지가 그래도 조 씩 되고 있

는 것 같고, 다만 장에 있는 생산직 근로자분들한테도 교육은 

하고 있지만 수 에 한 차이는 조 씩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

다. 기본 으로 달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후변화 응으로 인해서 업무와 련된 변화가 

필요하고 앞으로 어떤 쪽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해

선 지속 으로 상기는 시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어떻게까지 느

끼고 있는지에 해서는 조  의문이긴 합니다. 다만, 같은 말

이긴 합니다만, 안  환경 련된 부서라든가, 생산과 직 으

로 련된 생산 기술과 련된 부서들에 해서 이런 부분에 

한 이해도가 일반 직군들에 비해선 조  높다고 할 수 있고요. 

본사에는 사무직군 쪽에서도 투자 련된 부분들이나 외부 이해

계자랑 직 으로 응하는 업기획 쪽이나 특히 업 쪽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달라지는 게 보입니다. 매달, 매 분기마다

도 인식이 달라지는 부분들은 보이고요. 다만 장에 있는 직원

들은 아직 조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들에 한 ESG 인식이 요하다는 은 마찬가지의 말 을 드

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 씩 담당하는 부서별로 조  차

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배치 환이나 인력 조정과 같은 상

황에 해서는 아까도 말 드렸지만 아직 내부 으로 그런 계획

을 확인하진 못했고 장기  에서도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

에 장에 있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고 있을 것 같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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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 그리고 ESG 이슈가 일단은 단체교섭이나 노사 의 상황

에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제기되고 있는 부

분들은 없고요. 의사결정 역시도 이런 부분에서 해서 요구를 

한다든가 희가 의사결정 참여를 경 진 쪽에서 요구를 한다든

가. 역으로.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정책 결정 과정

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보고서 작성에서도 제가 아까 말

드린 바와 같이 올해 보고서에서는 제가 직  주도해서 작성

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해서도 노조나 근로자 표가 직

으로 참여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 게 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아주 담백하고 깔끔하게 제가 상했던 것보

다 잘 말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H사.

박○○ : 네, 희도 앞에서 말 드렸다시피 그룹웨어로 뉴스나 토픽 같은 

걸 공유를 하고 있는데 생산 업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게 부정

인 시선이 강한 편이어서 ESG를 담당하는 환경안 부서나 유

틸리티, 그리고 경 기획 본사 쪽에서는 ESG를 어느 정도 이해

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산 업에서는 살짝 부정 인 측면으

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고, ESG에 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제

법 있습니다. 희가 충분한 홍보라든지 이슈나 토픽을 아무리 

공유를 해도 잘 안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

고 배치 환, 인력 조정의 상황이 래할 수 있다는 에 해서

는 는 아까 말 드린 것처럼 환경안 이나 련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ESG 트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표 의사결정에 련해서는 

ISO에서도 의사결정을 무조건 하기 해서 의사결정 참여를 요

구하고 있기 때문에 희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근로자 표가 

지정되어 있고, 근로자 표의 의사결정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노사 의회에서 ESG 이슈가 제기되고 있느냐에 

한 답변으로는 희는 근로자 안 이나 복지와 련된 내용들이 

의회에서 끊임없이 다 지고 있고 이런 거는 소셜 부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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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다음은 F사.

김2○○: , 우선 희 쪽도 충분히 투자자나 자본시장으로부터 ESG 요

구가 많이 강화된 것을, 사실 지  지속가능경  보고서를 작성

하고 있는 부서 간에서는 이걸 많이 느끼고 있지만, 일반 근로자

분들 특히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희가 교육으로는 이걸 많이 독려하고 필수교육으

로 넣어서 많이 듣고 계시긴 하지만 그런 게 충분히 공감 가 형

성되고 하기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응으로 인해 공정이나 업무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 

경우에는 이건 희가 ESG 경 에서 발생하는 것보다는 산업의 

변경으로 인한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 ESG 경 과 련 해서 

공정이나 업무 변화가 필요하다는 에 해서는 반 으로 거

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배치 환이나 인

력조정 등 상황 같은 경우에는 희가 아까 바로  질문에서 말

드렸었다시피 구조조정이라든지 인력 감축 계획 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에 해서도 희가 아직 

인식을  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노조나 근로자 표의 의사

결정 참여는 희 임원회의에서 결정 사항으로는 지  노조나 

근로자 표의 노사 의회 때  올릴 것으로 상이 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요구를 할 

계획이고 아마 이게 노사 쪽에 달이 되면 반 으로 앞으로

는 참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회자:노사 의회에 올릴 계획이라는게 뭘 올린다는거죠? ESG 

련 주제 에?

김2○○ : ESG 응하는 데 있어서  희가 요구사항들에 해서 기

획 이나 재무 , 그리고 업부 이 게 각 부서에서 비할 수 

있는, 취합해서 보고할 수 있는 정도의 공유 한계를 벗어나서 각 

근로자들의 자발 인 데이터 수집이 필요한 정도의 요구사항까

지 가고 있기 때문에, 조 씩 각 근로자나 의 장들에 해서 



부 록 123

그런 데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미리 의사결정을 해 놓

으려고.

사회자:그거는 오히려 회사 경  쪽에서 필요에 의해서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 이 게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김2○○ : 네, 맞습니다.

사회자:네, 감사합니다. D사에서 말 해주시죠.

임○○ : 네, 앞에 들어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ESG 경 이라는 것이 

어 든 이해 계자의 이익을 극 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근

로자들의 노사 계에 근로자들의 의견들이 반 이 되어야 한다

는 것이 이상 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 희도 당연히 최종

으로 그 게 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어떤 근로자

들의 공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

다. 희도 마찬가지로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ESG가 요하

다는 것,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

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근로자들, 특히 생산직 근로자라든지 

업에 계신 분들이 모든 것을 체감하고 본인들이 업무를 하는 것

에 있어서 그것들을 고려해서 업무를 하느냐는 부분에선 거기까

지 가기엔 먼 상황이라고 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

로 기후변화 응 때문에 공정이나 업무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자체에도 지  재 희가 탄소 립을 설정하고 있는 단계

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조차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여서 이해하는 데는 조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조나 근로자 표가 의사결정 참여

에 한 것도, 재 경 자 회의라고 하는 임원회의에 노조가 참

석하고 있으나, 그들이 어떤 의사결정의 핵심이 되어서 이루어지

고 있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고 재는 참여를 하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단체교섭같은 같은 경우에서도 임

상 외에도 매우 요한 안건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희가 

노동 조건이라든지 인권, 안 과 련된 것은 매년 핵심 아젠다

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S 측면에서도 매우 요하게 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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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경 보고서 같은 경

우에도 이것이 핵심은 아닐 수 있으나 성 평가라는 과정을 

통해서 희가 노조와 근로자의 주장을 꼭 넣어서 그들이 생각

하고 있는 우리 회사의 요한 이슈가 무엇인지, ESG 측면에서 

가장 다루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해서는 계속 단을 하

고 우선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로 해서 지속가능보고서가 

작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 재의 수 을 

보고하는 데 사용되고 있지 실제로 우리 회사가 ESG 략을 구

성을 하고 ESG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노조의 의견이 핵심으로 

작용한다든가 그 정도 수 은 아직까진 아닌 것 같고 하지만 앞

으로 그 게 나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은 공감하고 있고 진행하

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네, 감사합니다. 비했던 질문 세트는 차례 로 답변들 해주

셨고요. 여건이 좋지 않은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

으로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비했던 제 질문에 

들어가 있지 않거나 해서 말 을 못 하셨지만 ESG와 련해

서 말 해주실 부분을 정리해서 말 해주시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G사부터요.

장○○ : 일단 비슷한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을 만날 기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항상 뵙고 싶었는데 좋은 얘기들 도 메모하면서 

듣고 있어서 즐거운 자리이기도 했고요. 이 자리에서 할 말인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내부 으로 비를 하고 있음에도 외부

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사실 희 내부에서 진행을 하는 것과 의

도와 다르게 호도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해서 안타까움이 사실 요새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 

그리고 박사님께서 말 해주신 이런 보고서나 이런 부분을 통해

서 생각보다 기업들이 워싱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알려졌으면 하는 기 감이 

조  있고요. 다른 기회들을 통해 만나 뵙게 되면 인사드리고 같

은 직종이나 같은 업무를 하는 분들이랑 많이 얘기를 나  수 있



부 록 125

었으면 하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같은 부분들. 그리

고 오늘 좀 한정 인 시간이라 많이 얘기 드리지 못했던 부분들

이 있는데 혹시 박사님께서 추가 으로 궁 하신 사항들은 희 

응업무 에서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공개 가능한 부분들은 

기사로도 많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보시고 궁 하

신 사항 있으시면 한테 연락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

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H사 말 해주시죠.

박○○ : 네, 는 생산 업에서만 바라보는 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략이라든지 인사 노무 쪽에서 바라보는 방향까지 같이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해선 조

 부족한 부분도 많았겠지만, 그래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네, 감사합니다. F사 말 해주시죠.

김2○○ : 일단 도 굉장히 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문 인 ESG 

까지 꾸려서 하시는 분들에 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알

게 돼서 굉장히 좋았고요, 도 많이 답변을 조  부족하게 드린 

것 같지만 앞으로 이러한 자리에 참여해서 많이 배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네, 마지막 D사 말 해주시죠.

임○○ :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반에 좀 삐걱거렸던  죄송스럽

다고 말 드리고 싶고요. ESG라는 업무가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처음 해보신 업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몇 

십년 동안 해온 업무들이 아니기 때문에 희도 마찬가지로 맨

땅에 해딩하는 부분들로 일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통 산업에서 트 드는 무

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해서 궁 한 들도 많았고 그래서 이

런 기회가 있으면 최 한 참석을 해서 들어보기도 하고 의견도 

드리고 하는 그런 극 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희가  주신 질문지를 보면서 으면서 보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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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스스로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런 기회를 통

해서. 이때까진 앞만 보면서 ESG 추진에 해 달려온 경향이 있

었는데, 부분의 기업들이 1, 2년차 정도 을 것 같습니다. 

ESG 경 을 시작한지. 이쯤 되면 우리가 맞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던 것 같아서 좋았고, 

기회가 앞으로도 자주 있어서 교류하고, 의견 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네, 감사합니다. 연구원도 그 고 도 그 고 ESG와 련해

서 이게 투자기 이나, 평가기 이 아니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객 이고 있는 그 로 재 어떻게 응하고 있고, 어

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우리가 비를 

해 나가야 되는지를 보고서에 담자. 이런 취지가 컸습니다. 나

에 보고서가 나오면  모임 주 하신 쪽에서 연락처를 받아

서 여러분들에게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여건에서 극 으로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에  계기

가 되면 뵙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FGI  미 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회사 소개  진행 방법 소개]

        제가 이제 취지는 이 게 설명을 드렸고요. 두 분 간단하게 먼

 M사에서 먼  들어와 계시니까 제가 질문하는 순서는 M

사 다음에 C사의 한○○님은 제가 일단 직함은 모르니까 님

이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로 이 게 답을 주시면 되고요. 먼  

차례 로 회사 소개 어떤 회사하고 그 다음에 하고 계신 일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이 게 말 을 해주시죠. 

조○○ : , 안녕하세요. 는 M사 인사총무 에 조○○선임이고요. 희 

회사는 자동차 자제품 회사입니다. 표 인 아이템으로는 

희는 AV, AVN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사용자들한테 친숙한 거

는 내비게이션. 차량에 들어가는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자장치 

제품을 개발하고 제조해서 , 기아차로 표되는 완성차 업체

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희는 내수보다는 거의 95% 이상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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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이 수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ESG 

련해서도 약간 련이 있다고 볼 수 있기는 해서 희도 기차

나 이런 자율주행차나 수소차 이런 쪽으로 내연기 이 바뀜에 

따라서 연 이 있는 업체여서 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희

도 아직 규모가 기업은 아니고 견기업 정도여서 아직은 

입 단계로 살펴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는 인사에서 평가보상보

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자:다음 C사 한○○부장님? 

한○○ : 안녕하십니까, 는 C사의 한○○부장입니다. 지  소리 어떻게 

들리시나요? 

사회자: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한○○ : 희는 타올 제품을 제조해서 도매도 취 을 하고 소매도 취

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거의 OEM 주의 제품을 제조해서 

납품을 했었어요. 그런데 몇 년 부터 이제 타올이라는 시장이 

B2C 시장이 자리를 잡을 것이라 상하고 랜드를 클라우망이

라고 만들고 B2C 련된 사업을 좀 비를 했습니다. 이 에는 

타올이라고 하면 물이나 선물로 많이 인식을 하셨는데 지

은 이제 고 여 제품으로 자리 잡아간다고 그러시거든요. 1인 가

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에는 집에 어떤 축개업 이런 식으로 

타올이 많이 있었을 거 요. 그런데 지 은 이제 은 친구들이 

혼자 이제 가족을 꾸리지 않고 혼자 나와 있는 1인 가족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서 타올은 필수제품이지 않습니까. 직  

구매하는 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희 같은 경우는 이제 코

로나 때 조  타격이 있기는 했지만 기존에 비해서 크게 이제 타

격이 있지 않고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 오히려 코로나 보다 상

당히 매출 상승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유는 기존에 타올업

계 같은 경우는 얘기했듯이 업계나 일반 리 에서 납품하

는 것만 생각을 하고 비를 못했는데 희 같은 경우는 B2C라

고 하면 아마 개인 소구가 강한 제품들을 찾을 것이다는 상을 

하고 이런 기능 이라든가 디자인 쪽에 조  심을 두고 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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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비를 몇 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매출 일

어나는 상황들이 에 물이나 선물용으로 했던 타올들 시

장 완  죽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시겠지만 행사 다 없어졌고 

축제나 개업식 이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죽고 오

히려 희 사업이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리빙상품이라든가 

인테리어 인 부분 이러한 타올이라는 제품을 그동안 상품화하

는 곳이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타올 제품을 좀 상품화하

고 싶어서 새로 들어오는 업체들이 많이 있음에 따라서 그쪽으

로 매출이 되거든요. 

사회자:부장님, 소개가 좀 길어져서 제가 잘랐는데 담당하고 계신 직

무 일을 좀 먼 . 

한○○ : , 알겠어요. 담당은 경 지원부 일을 맡고 있고요. 희 경 지

원부 안에는 인사총무, 회계가 있습니다. 

사회자:그러면 본격 으로 오늘 비된 질문지 순서 로 가지고 계시

죠? 제가 그 질문지 순서 로 여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지  오늘 주제가 ESG와 인사 노사인데 첫 번째는 ESG의 

반 인 상황을 여쭙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  회사의 ESG 

련된 동향으로 보면 회사 내에 이걸 담당하는 조직이 있는

지  담당자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그다음에 주주나 투자

기  는 해외 평가기  이런 데서 혹시 보고서나 자료제출 

요청이 있는지, 그다음에 지속가능보고서를 만들고 계신지, 

그다음에 ESG와 련된 교육이나 홍보가 회사 내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  련된 력업체나 이런 해외 

쪽에 그런 쪽에 ESG를 모니터링을 같이 해야 되거나 는 해

외로부터 우리가 서 라이체인이기 때문에 ESG 련된 거를 

보고를 어느 회사한테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는지 이런 것들

을 여쭙고자 합니다. 그래서 M사부터 말 을 해주시죠? 

조○○ :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면? 

사회자: , 제가 그냥 시 으로 들었는데요. 련된 사항 심으로 

말 해주시면 되고 해당 사항이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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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 일단 담당 조직부터 말 을 드리면 희는 올해 는 사실 주  

담당은 아닌데요. 희 임원분 에 한 분이 약간 ESG 련 미

션을 경 진으로부터 달을 받고 좀 주 하셔서 진행을 하고 

계세요. 는 그 에 인사 쪽 참여 인원으로 사실 들어가 있는 

거고 제가 장은 아니고요. 임원분이 주도 으로 하고 계시고 

희가 5월달에 이제 ESG ‘경 체계도입 구축계획’이라는 걸 그 

무님께서 임원분께서 만드셔서 유  부서 쪽에 이제 배포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 ESG 경 과 련해서 보면 평가 같은 것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각 요소별로. 그래서 그 유  담당자 지정 요

청을 하셨고 유 된 부서에서 각 담당자들을 굳이 부르자면 

로젝트ESG TFT 일원으로 이제 선출을 해  거고요. 도 어떻

게 보면 그 에 한 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담당 조직, 담당자가 있습니다, 희는. ESG를 

총 하시는 임원분이 계시고 그분을 필두로 해서 사에 유 된 

조직에 담당자들이 지정이 되어 있다. 별도로 무슨 무슨 이라

든지 무슨 무슨 ESG그룹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지 않았지만 그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가지고 계신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는 인사부서의 일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

는 부분에서만 말 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희가 아직 기업

이 아니고 코스피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ESG 공시라든가 이

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  자유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고 K-ESG라는 가이드라인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소기업, 견기업이 갖춰야 되는 요

소들을 별도로 지정해 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도 무님께 

해 들은 건데 우리는 아직 기업군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 

견 K-ESG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하는 그 소, 견기업이 이

행해야 되는 수 에 한해서만 일단 황 체크를 요청을 받았고

요. 그래서 사에서 우리가 재 K-ESG 가이드라인에서 제시

하는 측정 지표에 맞춰서 재 수가 어느 정도인지 일단 황 

체크를 재까지 상반기에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는 이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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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에 여성직원의 비율이라든지 정규직 직원의 비율이라든지 이

런 부분을 이제 마킹을 해서 보고를 드렸고 다른 업 부서들도 

아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이게 제가 IR 담당자가 아니지만 희가 견기업 최 로 ESG 

채권이라는 거를 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ESG 채권이 3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희는 녹색채권 쪽 환경 쪽으로 받았고 

그 명목은 이제 희도 이제 자동차가 내연기 에서 기, 수소

차, 자율주행 이 게 친환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희도 그거에 

맞는 이제 자동차 련된 부품을 연구개발하고 해야 되다 보니

까 그 명목으로 ESG 채권을 견기업 최 로 발행해서 이제 뉴

스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교육 쪽

도 말 을 주셨는데 희가 아직 유료교육 같은 거를 자체 으

로 시행할 수 있는 수 은 안 돼서 생산성본부에서 제공하는 

소기업 상으로 제공하는 무료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ESG 여하시는 임원분께서 서칭을 하셔서 유  담당자들하고 

장들한테 배포를 해주셨어요. 이번 달에 수강을 해야 되거든

요. 10시간짜리 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번 달까지 

유   같은 유  담당자 그리고 희 장님들 유  장님들

이 다 수강을 하시게끔 지  가이드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는 

아직 수강을 하지 못했는데 수강할 계획에 있고요, 교육 쪽은. 그

리고 체 질문에 해서 다 말 을 드려야 될까요? 

사회자:제가 이제 여쭤본 것 에서 제가 이제 번호로 ESG 련 기

업별 상황 이거 여쭤보고 있는 거고 그 에 이제 어떤 ESG 

구체 인 이슈들, 차별 으로 어떤 것들이 더 요한가는 그 

다음에 그래서 반 인 상황을 말 해주셨고 그 정도면 충분

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C사에서 반 인 상황 ESG 련

된 상황을 말 을 해주시죠? 

한○○ : 희는 M사 같은 경우는 견기업이라고 말 을 하셨는데 희

는 소기업이고요. 인원이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ESG에 련된 것뿐만 아니라 많이 시스템 으로 많이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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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있거든요. 희가 ESG에 좀 심을 가지고 이제 이 근래 

보고 있는데 서두에 말이 길었지만 고 여 제품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원하고 요즘 트 드가 무엇인지 보니까 ESG 

경 이 많이 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좀 마 을 좀 펼

치려고 했는데 마침 희가 시스템은 정리는 되어 있지 않지만 

련된 노력은 하고 있더라고요. 를 들어서 희가 섬유업종 

최 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이게 얘기하기로 섬유 쪽에서는 

최 인 것 같다고 친환경 련된 최첨단 기술 제품 확인을 받았

거든요. 타올업계에서는 최 고요. 섬유 쪽도 거의 최근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내 같은 경우는 섬유업종이  

제조업이 쇠퇴해 가고 있다 보니까 희 같은 경우는 이런 작업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으로 상당히 심을 가져왔었고 이

런 쪽으로 심을 가진 사실 어떤 식의 정보가 입수를 해야 되고 

어떤 식의 이런 거를 야 되는지에 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만, 소기업이다 보니까 여러 공단이라든가 다른 회

에서 이제 컨설 이 최근에 많이 두가 돼서 자가진단이라든가 

이런 컨설 에 해서 많이 생겼더라고요. 최근에  ESG 컨설

이 있어서 신청을 해서 이번 주 요일 날 오시기로 했고요. 

희 회사에 해 반 인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식의 이제 정

확하게  그냥 찾아 도 ESG가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정립이 

정확하게 된 게 뭔지 모르겠어요. ESG, ESG 하지만 략 으로 

환경 쪽이다 이 게 생각이 되고 있어서. 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거를 특히 업무 담당자를 배정한다거나 이게 ESG 경 을 통

해서 사업방향을 정하고 이런 쪽으로 힘든 것 같아요, 사실은. 다

만 재 요구되는 그 트 드라든가 요구되는 방향은 인지를 하

고 비하는 거는 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타 업종까

지는 못 가더라도 희 업종에 비교한다고 하면 ESG 이슈에 

한 참여성은 가지고 있다고 나름 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

스템을 갖추거나 이런 쪽으로 하지 못한 것 같은데 공정이나 기

술은 아까 말 드렸다시피 염색공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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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상당히 개

발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친환경 염색을 개발을  하기 해서 

업체와 미 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최 한 좀 환경 

쪽으로 이슈에 해서 좀 희가 ESG 경 은 못하더라도 ESG 

경 에 한 트 드를 마 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과 

희가 직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되는가에 한 연구, 

자체 인 연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심도 있게 임원 배치를 

한다든가 정확한 매뉴얼을 해서 하자는 생각까지 아직 못간 것 

같습니다. 

사회자:한○○부장님이 설명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 해주셔서 제 

상으로는 1시간 정도면 충분할  알았는데 1시간 반은 걸

리겠는데 이 속도로 가면. 제가 그래서 간결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면 1시간 정도에 맞추는 게 목표인데요. 사실은 이제 연

해서 지  설명도 조 은 해주셨지만 큰 상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바로 회사에서 가장 쉽게 풀면 친환경 공정,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게 뭐 이제 E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S에 해당되는 거는 에 많이 얘기했던 기업의 사회

 책임활동 이런 것들 그다음에 거기에 종업원 시 경  이

런 게 포함되겠죠. 다음에 G에 해당되는 것 에 투명경 , 윤

리경  이런 이슈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련된 이슈 에

서 지  회사에서 가장 특징 으로 좀 시되고 있는 이슈가 

뭐고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말 을 해주시죠. 조기  선임 말

 좀 해주시죠? 

조○○ : 제가 공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자세히는 몰라서 생산라인 쪽을 

말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환경 련해서는 희가 ISO 

14001이라는 환경 인증이 있습니다. 그거를 취득을 했고 그 취득

한 걸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나온 로세스들을 계속 디벨롭하

려고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ISO 행사가 

있어서 그것도 다녀왔었는데 그런 ISO 인증을 취득하고 그거를 

행하려는 노력이 자연스럽게 ESG의 E 활동하고 연결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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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환경 쪽은. 그리고 이제 소셜 

쪽 같은 경우에는 희는 기본 으로 이게 활동이라고 볼 수 있

을지 모르겠는데 비정규직을 거의 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규직 비율이 거의 90% 이상 회사고 최근에 이제 아까 말 해

주셨던 것처럼 구성원 참여를 통한 이제 경  그것도 좀 강화를 

하고자 노사 의회 이런 거를 강화를 해서 이제 주니어모드라고 

해서 요즘 기업들이 많이 하는데 은 직원들의 목소리를 많이 

기울이고 그것들을 인사제도나 기타 경 활동에 녹이고자 그런 

활동들을 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공헌활동이라 그래서 

지 은 천안, 희가 공장이 천안에 있는데 공장에서 먼  조  

주도 으로 시행을 해주고 있는데 올해 2분기부터 지역사회의 천

안 공장이 있는 천안 쪽하고 정부 쪽하고 엮어서 같이 사활동

도 직원들이 같이 다니고 헌 활동도 하고 이런 식으로 분기별로 

계속 장기 으로 사회공헌활동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황은 이 정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 그러면 앞에 이제 들으셨으니까 이 련된 비슷한 사례들

을 C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  좀 해주시겠

어요? 

한○○ : 생산 장 같은 경우에는 희 집진기를 다 설치를 해서 타올 같

은 경우는 상당히 분진이 많이 일어나는 작업장이거든요. 집진기

를 설치하는 데도 소기업에서 몇 억 투자한다는 게 쉽지 않지

만 투자해서 환경개선을 좀 했고요. 아까 말 드렸다시피 첨단기

술제품 확인을 받았다든지 염색공장 련돼서 받았거든요. 그쪽

으로 많이 유해,  염료라든지 이런 거 이는 데 주력을 했

고 인증을 보면 아까 ISO 14001도 최근에 받았었고 희가 친환

경 인증도 최근에  받았고 GOTS 인증. 오가닉 인증 받았거든

요. 이런 것들을 인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시스

템에 목해서 실제로 활동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

회  책임으로는 희가 기부활동을 지  꾸 히 지  하고 거

든요. 타올이라든가 이런 거를 장애인 회라든가 이런 쪽에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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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고 있는데요. 희 구성원을 한 경 참여는 사실 간책임 

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총 책

임자  희 일반 주주가 아닌 책임자 들이 모여서 회사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꾸 히 정기 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원들을 해서는 가족친화 인증이 희가 

연장이 도래를 하는데요. 가족친화 인증도 받은 상황에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인증을 비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시스템화 시킨다

고 하면 상당히 도움이 직원들 구성원한테 좋겠더라고요. 그런 것

도 하고 있고 직원들도 작년에 희가 받은 게 베스트 HR이라고 

해서 베스트 HR도 받았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직원들 교육이

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해서 상당히 요한 이슈

들을  인증을 비하면서 많이 느끼게 되고 꾸 히 이런 비재

무 인 부분에 심을 기울이게 되다 보면 ESG 경 에 직간

으로 참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비재무 인 노력에 심

을 갖고 기울이는 게 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감사합니다. 이번에는 ESG 반 인 상황 에서 마지막 질

문이기는 한데요. 환경 시 규범 에서 지  가장 최근에 이

제 요한 게 탄소 심 는 탈탄소 이거는 이제 수출하는 기

업은 특히나 국제 인 무역 갈등 상  쪽에서 상 방 국가나 

상 방 기업이 이런 것들의 어떤 기 을 맞췄느냐 이런 요구

도 있는 거고  우리 국가 으로도 정부가 몇년도까지 업종

별로 특히 화학공업 같은 데 더 심각하지만 탄소 립을 

해서 탄소배출을 이는 거죠. 이 게 해서 여나가겠다. 이

런 게 이제 탈탄소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의 압

박 요인이 이제 회사에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그래서 이런 거 

때문에 뭘 많이 생산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생산을 나 에 

단하거나 바꿔야 되고 이러다 보면 당연히 인력 운 이나 

인사정책상으로도 지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노사 간에  갈등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지  우리 두 기업

은 앞서서 설명하신 거 보면 어제는 조선, 완성차 등등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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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이런 쪽에는 당연히 그게 큰 이슈인데 두 기업에도 어

느 정도는 이런 련성이 있는 건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M사부터. 

조○○ : 말 해주신 것처럼 완성차 쪽은 아마 그런 향이 클 것 같아요. 

내연기  부품들이 기차로 많이 넘어가면서 기존에 내연기  

담당하셨던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고 변화를 강제로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희가 아까 회사 소개 드릴 때 희

는 쉽게 말 드리면 내비게이션 같은 제품이잖아요. 사실 휘발유 

차나 기차나 내비게이션은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희가 완

성차처럼 직 으로 그 게 향을 받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 

희 같은 경우는 이제 , 기아차의 자회사 개념이 아니기 때

문에 , 기아차가 부분의 매출을 차지하지만 희도 끊임없

이 해외 완성차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도 계속 고객을 확 하기 

해 노력을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유럽 등 서구에 있는 기업

들 같은 경우에는 그쪽 나라의 정책으로 인해서 훨씬 더 우리나

라보다 ESG에 한 기 이 높다고 알고 있어요. 말 주신 탄소

립에 한 기 도 훨씬 더 빠르고. 그래서 이제 희 같은 경

우에 를 들어서 희가 유럽이나, 서구사회의 완성차 기업과의 

거래를 확 하기 해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그 ESG 조건에 어

느 정도는 같이 따라가줘야 되는 걸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리고 

투자유치 같은 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ESG나 이런 부분들이  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간

인 측면에서 희도 이제 좀 진입을 하고자 올해부터 계속 이

게 활동을 해나가고 있는 건데. 말 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통 인 완성차나 이런 그런 쪽은 아니기 때문에 상 으로는 

향이 좀 덜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기존 직원들에 한 인사 노사 정책이나  신규직원을 어떤 

사람들을 앞으로 더 뽑아야 된다든지 이런 인사정책상에 이

게 향을 주고 있는 건 없습니까? 

조○○ : 희가 이제 기존 비즈니스, 장 비즈니스 련해서는 아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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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없고요. 희도 당연히 신사업을 비를 하지 않습니까. 

희도 어 든 자동차랑 떼려야 뗄 수 없는 회사인데 희가 신사

업을 비한다는 건 향후 몇십 년을 보고 비하는 건데 그런 차

원에서 보면 아무래도 기차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쪽

과 련, 유 된 경력,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을 채용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신사업 쪽에서는 조  

변화가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사회자: , 그다음 C사 경우에는 어떠신지요? 

한○○ : 희 같은 경우는 내수기업이거든요. 타올 특성상 탈탄소 뭐 이

런 걸 가지고 환경요인에 압박받는 건 인사든 그런 생산이든 

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희가 이제 마 으로 지  이

러한 부분은 좀 활용을 하고자 이쪽에 해서 심을 가지고 이

쪽 제품을 오히려 좀 만들어보려고 마 인 부분으로 좀 

비를 하려고 하고 있지 이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사회자 : 마 을 그쪽으로 확 하기 해서 그 기존 직원들이 충분

히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그건 다 처할 수 있는 수 이다. 

새로운 사람들을 치해서 뽑아야 되고 그럴 것까지는 없고? 

한○○ : ,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이제 인사 노무 이슈로 들어와서 이제 지 부

터는 ‘우리 회사는 재 향이 있습니다.’ ‘없습니다.’라는 사

실 계, 팩트 꼭 이 문제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서 이런 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 꼭 회사를 표해서 말 하신다기보다 담당하시는 

문성을 가지고서 이런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이

런 식으로 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응

해 가야겠다. 이런 의견까지 포함해서 말 을 좀 해주시면 좋

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ESG 반 인 향 속에서 

장래 이게 생산직이나 사무직 간의 어떤 향이 좀 상이할 수 

있겠는지 그다음에 고용불안정을 느끼는 직군들이나 이런 경

우가 있겠는지  뭐, 조  더 에 질문까지 같이 드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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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도 잠깐 나왔지만 새로운 어떤 기능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

이 ESG에 응하면서는 앞으로 우리 회사에 더 필요하다, 어

떤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어떤 인사업무에 련된 게 주

로 있겠지만 말 을 좀 해줘보시죠. 먼  M사부터요. 

조○○ : 의견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희 회사의 상황에 빗 어서 생

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 ESG 련해서 자료 같은 거를 

꼼꼼히 읽어보는 편인데 나올 때마다. 이게 과거에 CSR이라는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이건 사실 부터 있었던 건데 조  개

념이 달라진 것 같은 게 에 CSR은 단순히 그냥 기업의 약간 

우리는 이런 사회공헌을 하고 있다는 홍보 목 이 좀 컸던 것 같

아요. 이미지. 그런데 이 ESG는 지  약간 경 과 굉장히 맞닿

아 있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실제로 융사들이나 투자사들이 

이 ESG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투자를 철회하기도 하고 이런 사

례들이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회사 이미지를 

챙긴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확 하

고 투자도 받고 신사업을 증 시키기 해서는 필수 인 요건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 희가 자동차 산업이기 때

문에 차량이 가장 민감한데 서구나 이런 데는 언제부터 벌써 내

연기  차를 생산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완성차 

업체들은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그 해당 기업들을 사실 우

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동 경직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장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해서 해고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완성차 그런 생산직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완성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인원들을  노조도 있기 때문에 어떻

게 그 인원들을 무리 없이 업무를 피벗할 수 있는지에 한 고민

이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어요.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희는 그

런 이제 내연기 에서 기차 쪽으로 환이 되더라도 그런 쪽

과는 직 으로 연 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 고민은 

사실 덜하고 다만 이제 앞서 말 드렸던 것처럼 질문에 말 드

리면 그 기 때문에 희는 고용 불안정 요인은 사실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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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신사업이 확 되고 기존 사업이 만약

에 어드는 형태가 희가 없다면 아직은 기존 사업이 무 우

세한 비율이기 때문에 차 이제 신사업 쪽이 기차나 자율주

행 트 드에 맞춰서 신사업 쪽이 기존 사업 매출 비 을 넘어선

다거나 이런 정도의 단계가 온다면 희도 기존 사업을 하던 인

원들의 직무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 보다는 가치가 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인원들이 사실 고직 에 임 도 굉

장히 높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 인원들을 를 들어서 신사업으

로 바로 환을 할 수 있는지에 한 고민은 좀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같은 일을 해오신 분을 갑자기 트 드가 

바 었다고 다른 일을 하라고 했을 때 그분이 응을 하실 수 있

을지 기존에 받던 임 을 맞춰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실

인 인사 쪽의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사회자:당장의 배치 환이나 이런 재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할 정

도의 시 성은 없지만 좀 장기 인 지  상으로 그 게 고

려할 수 있다는 거죠? 지  바로 그분들이 불안정을 느낄 만

큼 상황이 그 게 신사업이 지  갑자기 확 되는 그런 개념

은 아니더라도? 

조○○ : , 기존 직무가 단기간에 사라질 직무는 희는 없거든요, 아직

은. 그래서 재로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회자: C사 같은 경우는 어떠시죠? 

한○○ : 이게 ESG가 인증이 따로 있거나 말이 정립된 게 혹시 있나요? 

사회자:이게 가장 지  정확하게 하는 거는 각 그 평가기 이나 투자

기 이 요구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죠. 그런 데서 요구를 받은 

것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그런 걸 받으신 게 있나요? 

한○○ : 따로 희는 소기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어필을 한다거나 어떤 

가  사항을 챙길 게 인재에 치 돼서 비를 하고 거기에 맞춰

서 좀 부족한 부분을 맞춰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질문 자체가 탄

소 립에 한 얘기가 많다 보니까. 

사회자:탄소 립이 가장 요하죠. 그러니까 지  ESG 에도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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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면 E가 제일 요하고 E 에서도 탄소 립이 가장 

보편 으로 모든 기업들이 요한 거죠. 

한○○ : 희가 기업 납품한다거나 그런 부분 아니다 보니까 사실 탄

소 립이라는 것만 국한해서 본다면 사실 희가 향이 아직 

받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ESG라는 건 사회  책임부터 해

서 비재무 인 부분을 보는 부분이 있잖아요. 통 제조업이다 

보니까 탄소 립을 제외하고 ESG를 비재무 인 부분으로만 본

다고 하면 인 자원 리라든지 아니면 회사가 어떤 식으로 복지

를 비하고 환경요소는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쪽으로 비가 

안 되어 있다면 살아남기가 힘들겠더라고요. 그런 거를 외부 인 

어디 공 을 하기 해서 이 게 하기보다는 인력 리 차원에서 

좀 느끼고 있어요. 희가 그 지 않고는 지방에 있는 소기업

들이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도태되겠구나. 소 트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이야 환경이 좀 괜찮고 어떤 우나 이런 부분이 그런 쪽

에 되어 있지만 희 같은 통 제조업은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비하지 않는다고 하면 자연 도태되게 생겼다는 걸 인식을 하

고 그거에 해서 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본다고 하

면 비재무 인 부분으로 본다면 새로운 일자리나 직무개발 이런 

게 필요하다고 느끼고는 있는데 정확한 여기서 얘기한 탄소 립

이라든가 요즘 두되고 있는 많이 얘기하잖아요. 탄소 뭐 그런 

얘기하고 그런 쪽으로 방향 포커스를 맞춘다면 그쪽으로 련이 

있기는 하거든요. 

사회자: 무 자책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 이게 수 별로  기업 규모

별로 업종별로 당연히 향이 상이하죠. 그래서 왜 같은 

향이 가는데 왜 이쪽은 왜 응이 쪽보다 없는가 이런 우열

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재 느끼는 압박 요인이나 환경 

요인이 이제 수 이 다 상이한 상태고 오히려 어제는 기업

이 많았지만 기업, 견기업, 소기업 차이를 보려고 하는 

것도 이번에 요한  연구의 목 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 에서 고민하고 계신지 의견을 들었고요. 세 번째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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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다 하신 다음에 ESG와 인사

노사 련해서 못다한 얘기가 있다 그러면 마지막 마무리 시

간을 드릴게요. 자유롭게 마무리하실 수 있는 그때  말 하

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 은 질문 순서에 따라서 이 게 일단 

진행을 하는데 마지막 이제 세트인데요. 노조가 양쪽에 있는

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노사 의회는 있고  거기 표들도 

있고 노조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노사 쪽이죠. 그

래서 ESG를 이런 근로자 표나 노조 쪽에서 이 게 세상이 

지  이 게 돌아가고 있다, 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요구되

고 있다 이런 것들 얼마나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지 그 수 하

고요.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지 하고 향후에 이런 것들을 

응해가기 해서는 우리가 어떤 좀 응을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혹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근로자 그룹, 종업원 그룹에

서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만 먼  한번 말 을 해주시죠? 

M사부터요. 

조○○ : 희는 일단 노조는 없고요. 공유에 한 부분은 사실 아직은 아

까 처음에 말 드렸던 것처럼  직원한테 공유를 한다기보다는 

유  부서와 담당자들 그리고 이제 업 리더분들 정도한테만 

이제 좀 공유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아무래도 사

으로 ESG에 한 인식개선도 필요할 거고 이 부분을 같이  직

원이 해나가야지 기업의 성장 교두보가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해

서 왜 인사 쪽에서도 아무래도 그런 ESG 련된 인식개선 교육

이나 이런 부분들을 비하게 되지 않을까. 기업들 사례를 보

니까 보통 그런 식으로 비를 하더라고요. 구성원들의 참여를 

많이 이끌어내는 ESG 활동들을 많이 기획하는 걸 사례로 봤는

데 희도 아직은 규모가 작아서 그 단계가 아닐지 몰라도 차 

그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자: , 그러면 노사 의회에서도 ESG 련해서 의견이 왔다갔다 

하는 수 은 아닌가요?

조○○ : , 희는 아직 하게 연 이 있지는 않다고 다들 느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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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습니다. 

사회자: , 그러면 같은 질문에 해서 C사 같은 경우에 혹시 해당 

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 희도 따로 노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의체가 있는 정도고 

ESG라는 단어 자체도 근로자들이 거의 잘 쓰고 있지 않아요. 그

런데 이제 지  분 기를 서는 사실 이 ESG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비재무 인 부분을 모두 통칭을 사실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포커스가 이제 아까 말 하신 로 환경 쪽에 탄소 쪽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ESG 얘기를 하니까 도 순간 헷

갈리는 게 ‘ESG가 환경? 탄소?’ 이 게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경

향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로 얘기하

는 S나 G라는 부분까지도 강화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된다고 하

면  희가 어떤 비재무 인 인증을 비할 때 ESG라는 게 그냥 

하나의 당연하게 들어가는 평가의 단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

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본다고 하면 ESG라는 게 

그동안 희는 작업환경개선, 환경개선 혹은 뭐 이런 그런 쪽으

로 단어를 쓰고 있었거든요. ESG라는 말이 이제 편안하게 얘기

를 하고 그런 쪽으로 인식이 되지 않을까에 한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지  재 ESG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직원들하고 

근로자들하고의 그런 이슈를 제기한다거나 이슈에 해 문제제

기를 가지고 어떤 개선방안을 찾자 이런 얘기까지 나온 은 없

습니다, 아직. 

사회자: , 충 이제 뒤로 갈수록 해당 사항 련성이 어서 제가 

일일이 설명 안 드리고 답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

만 제가 지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ESG 련된 아까 

회의체를 앞으로 계속 같이 종업원들도 참여시키고 직원 표

도 참여하는 ESG 원회 같은 것들도 아까 계획이 있다고 말

을 하셨지만 지속가능성보고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지  

발간을 하고 있는 건지. 근로자 표, 특히 아까 잠깐 나왔지만 

비정규직 비율, 남녀 간의 그런 고용상의 차별 지 등등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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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들 같은 거 정리할 때에 노조나 그 해당 직군 표들이 

종업원 표들이 우리하고 같이 작성을 해야 되지 않냐. 왜 회

사 경 진이 혼자 작성하느냐 혹시 이런 요구나 사례들이 있

었는지 한번 M사 같은 경우에 어떠시죠? 

조○○ : 희가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악이 

안 되긴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근로자 표나 여성직원 표 같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자: C사 같은?  말 하시죠. 

조○○ : 아직은 희가 본격 으로 보고서를 어디 외부에 제출할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내부 진단 단계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자: , C사 말 해주시면 됩니다. 

한○○ : 희도 뭐 따로 이런 거에 해서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하고 있

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한 노조, 근로자 표에서 

얘기하는 참여 같이 작성하자 얘기 자체가 나온 이 없어서. 

사회자:이 질문이 어제 기업들에서는 상당히 련성이 많았는데 지

 아무래도 견기업하고 소기업 쪽 같은 경우에는 비하

고 있는 단계고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이 게 이해를 하겠습

니다. 제가 오늘 이 게 비했던 질문 순서는 이상으로 마무리 

짓고요. 아까 말 드린 것처럼 ESG와 이제 인사 노사와 련

해서 이제 자유발언입니다. 못다하셨던 얘기나 의견을 마지막

으로 한번 개진을 좀 해주시죠. M사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

까? 

조○○ : 사실 말 해주신 것처럼 희 규모가 규모다 보니까 아직 직원

들이나 리더분들이 기업처럼 당장 피부로 느끼진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당장 희 같은 경우에는 생존이 

더 우선인 소, 견기업은 아마 부분 그러실 건데 생존하고 

당장 내년도, 올해 매출이익을 달성하는 데도 사실 쉽지 않은 상

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한 인식이 조  멀어

지는 것도 같은데 그래도 이 ESG라는 부분을 그냥 회사의 이익

과는 동떨어진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이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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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같은 부분을 수 같은 거를 올리면 회사의 재무 으로도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경 진과 리더분들이 가질 수 있는 그 환

경을 가 구축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국가가 뭐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어필을 해줘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냥 

‘회사 이미지 메이킹용이 아니라 진짜로 이걸 잘하면 회사의 이

익에도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부분을 경 진 분들이 느낄 수 있

으면 자연스럽게 수직 하달이 돼서 모두가 다 인식개선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부분이 당장 ‘지  당장 바빠 죽

겠는데 무슨 ESG냐’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면 사실 개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좋은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은 잘 반 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C사 한○○부장님 마지막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시죠. 

한○○ : 도 ESG 헷갈리거든요. 지  얘기하는 부분이 정말로 ESG에

서 지  이슈되고 마 으로 지  희가 활용하려고 하는 

것도 ESG에서는 환경 쪽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

든요. 지  사실 ESG라는 게 비재무 인 부분을 다 아우르고 있

지 않습니까.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ESG에 한 정립이 우선 

필요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여기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그냥 

하나의 트 드 단어로 나온 건지. 에도 과거에도 보면 이런 

단어들이 많이 이 게 튀어나오곤 했었거든요. 이게 정말로 ESG

라는 걸로 가고자 한다면 정립부터 해서 우리 소기업은 뭘 

비해야 되고 견기업은 뭘 기 해야 되고 어떤 단계별로 뭘 

비해야 되는지 감을 더군다나 소기업은 이런 시스템 인력을 

이쪽으로 연구할 인력이 없거든요. 그런 게 정립돼서 좀 나온다

면 우리 공단이라든가 회라든가 아니면 개발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개발연구를 하실 거잖아요. 그쪽으로 좀 잘 정립된 

내용들이나 하나의 여기 기 여기서 얘기하는 거 다르고 기에

서 얘기하는 거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단계별로 소기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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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회자:오늘 두 분이서 열심히 답변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셔서 견기

업과 소기업이 어제 했던 기업하고 어떤 이 공통 이고 

어떤 이 차이가 있는지 잘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희가 ESG 련된 아까 정책, 생태계 이런 

것들 조성해 나가는 데 많이 반 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 던 1시간 거의 다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이 게 으로 봤지만 같이 만나 뵙게 돼서 

오늘 감사했고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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